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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을 담는 문화적 그릇

베를린 필하모닉 제야음악회 1977-2015 DVD 

베를린 필 아바도 'The Last Concert' SACD, LP

Capriccio 네빌 마리너의 슈투트가르트 방송교향악단 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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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Story
2017 래틀/ 베를린 필 아시아 투어 'The ASIA Tour' SACD + Blu-ray

NAXOS New Releases

베토벤: 플루트 작품 2집
세오 가즈노리 (플루트), 고다마 미츠오(바순), 우에노 마코토(피아노)

플루트의 산뜻한 질주 & 평범함 속 비범함

베토벤의 플루트 작품 2집에는 ‘전통’을 대하는 작곡가의 방식을 엿볼 수 있는 작품 

세 편이 수록되어 있다. 베토벤이 본 시절 마지막 자락에서 작곡한 ‘플루트 소나타

(Anh. 4)’와 ‘피아노 삼중주(WoO 37)’는 모차르트와 하이든의 작품을 연상시키는 

산뜻한 고전미가 매력적으로 다가온다. 그 중에서도 만하임 악파의 영향(만하임 

로켓)을 보여주는 플루트와 바순의 아찔한 질주는 단연 압권이다. 두 작품에서 

보여준 ‘전통’ 위에 탄생한 ‘세레나데(Op. 41)’는 이전 작품 보다 한층 세련된 멋으로 

가득하다. 깔끔한 음향과 명쾌한 연주와 더불어 시간이 지날수록 확연해지는 

평범한 속 비범함을 만끽할 수 있는 음반이다.

8573570 [추천음반]

리스트: 피아노 작품 전곡 50집
워렌 리(피아노)

레메니이와 관련을 맺고 있는 리스
트의 역작

8573805 [추천음반]

아구스틴 바리오스 망고레: 기타 작
품 4집
세릴 레픽 카야(기타)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 못지않은 감
동, 세릴 레픽 카야가 연주하는 ‘최
후의 트레몰로’

8573897 [추천음반]

텅위에 장: 기타 리사이틀
텅위에 장(기타)

다른 시기의 작품들을 하나로 연걸
시키는 편곡 & 자신감 넘치는 연주

8573905 [추천음반]

칼 러글스: 선-트레더(태양을 밟
는 사람) & 스티븐 스터키: 오케스
트라를 위한 협주곡 2번 & 존 하비
슨: 교향곡 4번
내셔널 오케스트럴 인스티튜트 필
하모닉(연주), 데이비드 앨런 밀러
(지휘)

광활한 음향, 대담한 파격미

8559836

글로리아 코츠: 피아노 오중주 & 
교향곡 10번
크로이처 현악사중주단 & 컬 아츠 
오 케 스 트 라 ( 연 주 ) ,  로 데 릭 
채트윅(피아노), 수잔 앨런(지휘)

에밀리 디킨슨의 작품을 바탕으로 
작곡된 글로리아 코츠의 작품들

8559848

모이제스: 교향곡 1 & 2번
슬로바키아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
트라(연주), 라디슬라프 슬로바크
(지휘)

20세기 슬로바키아 음악의 새로운 
장을 열었던 모이제스의 교향곡

8573650

퍼시 그레인저: 관악기를 위한 작
품 3집
한스 크누트 스벤(오르간),  왕립 
노르웨이 해군 관악대(연주), 비야
르테 엥게세트(지휘)

벨벳의 질감, 관악기의 금빛 비상

8573681

드비엔느: 플루트 협주곡 4집(플루
트협주곡 13번, 협주교향곡 Op.76 & 
25)
페르 플렘스트룀(플루트), 스웨덴 
실내 관현악단(연주), 패트릭 갈루
아(플루트 & 지휘)

화려함과 우아함의 극치, 두 대의 
플루트가 연출하는 완벽한 어울림

8573697

페르디난트 리스: 첼로 작품 전곡 
1집
마르틴 룸멜(첼로), 스테판 스트로이
스니히(피아노)

자신의 목소리를 담는 여정, 첼로의 
그윽한 반향이 인상적인 작품들

8573726

무한한 레퍼토리의
보고(寶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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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코프스키: 포푸리 
(피아노 작품집)
랜스 코번(피아노)

잘 알려지지 않은 피아노 작품들에 
담긴 작곡가 내면의 진솔한 목소리

8573844 [추천음반]

벨칸토-78회전 시대의 테너들 DVD, Blu-ray 



Index

Key Issue

베를린 필하모닉 제야음악회 1977-2015 DVD ................ 3

벨칸토-78회전 시대의 테너들 DVD, Blu-ray ................ 4

네빌 마리너의 슈투트가르트 방송교향악단 CD ............. 47

베를린 필 아바도 'The Last Concert' SACD, LP ............ 75

Cover Story

2017 래틀/베를린 필 아시아 투어' SACD + Blu-ray ..........  8-9

Coming Soon

베를린 필 아바도 'The Last Concert' SACD, LP .............. 7

CD

Arco Diva .................................................... 10

Berliner Philharmoniker ................................ 10

BR Klassik ................................................... 11-12

Capriccio .............................................. 13

Dacapo ................................................. 14

Delphian ................................................. 14-15

Divox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

Dynamic .................................................. 16-17

EOS ........................................................ 17-19

Gothic .......................................................... 19

Globe Music .............................................. 20

Gramola .............................................. 20-21

Grand Piano .............................................. 22

IBS Classical ............................................. 23

Klanglogo  ..................................................... 24

LPO  ........................................................... 24

MDG  ........................................................... 25-26

Naxos  ........................................................... 27-37

Ondine ..................................................... 38-39

Orchid ..................................................... 40

Paladino .......................................................... 41

RCO Live ..................................................... 41

Resonus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2

Solo Musica .............................................. 42

Sono Luminus .............................................. 43

Tactus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4

Toccata Classics ................................... 45

VOX ........................................................ 46

4K & DVD & Blu-ray

Busch Media [4K] ............................................... 48

Accentus ..................................................... 49

Arthaus ..................................................... 50

BelAir ..................................................... 51-52

Belvedere ............................................ 53-54

C Major .................................................. 55-58

Dynamic .................................................. 59

EuroArts ................................................ 60-61

EPC ............................................................... 62

Naxos ...................................................... 62-69

OpusArte ................................................ 70-73

LP

KKV [LP] .............................................. 74

한 해의 마지막 밤을 달군 음악의 황홀한 순간들

베를린 필하모닉 제야음악회 1977-2015, DVD

유로아츠가 베를린 필의 카라얀 시대인 1977년부터 래틀 시대인 2015년까지 20개의 제야음악회를 20장의 DVD에 

담아 박스물을 출시했다. 베를린 필 ‘최초’의 제야음악회이자 전 세계적으로 처음 중계한 1977년 베토벤 ‘합창’ 공연

을 서두로 한 카라얀의 공연 영상(1977·83·88년), 다양한 음악들을 흥미롭게 연결한 아바도(1996~2000년)와 래

틀(2002~2008년·2011·14·15년)의 공연 영상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이외 바렌보임(2001년)과 두다멜(2010

년)이 객원지휘를 맡았다. 화려한 성악가들과 연주자들 역시 제야음악회에서 빼놓을 수 없다. 1977년 르네 콜로부터 

2015년 안네 소피 무터까지 스타 음악가들이 베를린의 마지막 밤을 수놓는 순간 역시 황홀하다. 해설지(71쪽 구성)에

는 공연사진, 간략한 곡목, 출연진이 수록. 

[보조자료]

유로아츠가 베를린 필의 카라얀 시대인 1977년부터 래틀 시대인 

2015년까지 20개의 제야음악회를 20장의 DVD에 담아 박스물

을 출시했다. 2015년에 아바도의 96·97·98 제야음악회 영상물

(EuroArts 2013504)이 출시된 적은 있으나, 이렇게 많은 제야음

악회 영상물이 묶여서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시리즈의 첫 장은 베를린 필이 첫 제야음악회를 선보였던 

1977년 공연이 장식한다. 카라얀의 지휘로 베토벤 ‘합창’ 교향곡

을 선보였던 이 공연은 베를린 필의 공연이 처음으로 전 세계에 

중계된 순간이다. 또한 스튜디오 작업을 고집했던 카라얀의 몇 

안되는 라이브 공연 영상물로 매우 높은 가치를 지닌다. 그 뒤에 

카라얀은 제야음악회에서 대중적인 작품들을 선보였고, 1988년

에 베를린 필하모니홀에서 마지막 공연을 지휘했다. 박스물에는 

카라얀이 지휘한 1977, 1983, 1988년 공연이 수록되어 있다.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지휘한 제야 음악회들은 짧은 음악들이 몇 

개의 주제를 놓고 연결되거나, 성악가들과 함께 오페라의 여러 

아리아가 흥미로운 방식으로 연결되는 식이다. 아바도가 지휘한 영상은 1996~2000년이 수록되어 있다. 2001년 공연을 지휘한 다니엘 바

렌보임의 영상물을 지나면, 래틀의 시대를 만나게 된다. 초창기의 래틀은 카를 오르프의 ‘카르미나 부라나’와 같은 정통 레퍼토리를 선보였

으나, 후반으로 갈수록 유연한 프로그램 구성으로 대중과 즐겁게 교감하고 소통한다. 래틀이 지휘한 영상은 2002~2008년과 2011, 2014, 

2015년 영상이 수록되어 있다. 2010년 공연에서는 구스타보 두다멜이 지휘봉을 잡았다. 화려한 성악가들과 연주자들 역시 제야음악회에

서 빼놓을 수 없다. 로라 아이킨(2006), 로베르토 알라냐(1997), 마르첼로 알바레즈(1998), 클라우스 마리아 브란다우어(1999), 미렐라 프레

니(1998), 크리스티안 게르하허(2004), 그레그 허치슨(2003), 사이먼 킨리사이드(1998), 예프게니 키신(1988), 르네 콜로(1977), 막달레나 코

제나(2005), 안네 소피 폰 오터(1997), 미하일 플레트뇨프(1997), 토마스 크바슈토프(2008), 다이앤 리브스(2003), 루벤 로저스(2003), 안드레

아 로스트(2000), 길 샤함(1997), 크리스티네 셰퍼(1998), 브라이언 터펠(1997), 알란 티투스(2000), 안나 토모아-신토우(1977), 우치다 미츠코

(2006), 라몬 바르가스(2000), 막심 벤게로프(1996) , 안네 소피 무터(2015) 등 세계적인 스타들이 베를린의 마지막 밤을 함께 한다. 

각 DVD는 종이케이스에 담겼으며, 71쪽 분량의 해설지에는 공연사진과 간략한 곡목 및 출연진, 촬영 스태프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

Key Issue | 베를린 필하모닉 제야음악회 1977-2015 DVD

아울로스 디지털 매거진은

아울로스 웹사이트와 

주요 클래식 온라인 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으며, 

문의처로 연락주시면 e-mail 발송 가능합니다.

본 책자를 받고 싶으신 분은 

아울로스 웹사이트에서 PDF파일로 다운 받으실 수 있으며,

문의처로 연락주시면 기타 발송 가능합니다.

www.aulosmedia.co.kr
e-mail: aulos@aulosmusic.co.kr
문의: 02_922_0100

EUROARTS 2056968 [20 DVDs]

베를린 필하모닉 제야음악회 1977-2015

카라얀·래틀·아바도·바렌보임·두다멜(지휘),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르네 콜로·알라냐((테너), 오터·코제나(메조), 플레트뇨프·

우치다·키신(피아노), 벤게로프·길 샤함·무터(바이올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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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칸토-78회전 시대의 테너들 

전설적 테너들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

엔리코 카루소, 존 매코맥, 레오 슬레자크 외 6명 

DVD, Blu-ray [한글자막]

카루소, 존 매코맥, 레오 슬레자크, 티토 스키파, 리차드 타우버, 라우리츠 멜히오르, 베냐미노 질리, 조르주 틸, 헬게 

로즈텅, 이반 코즐로프스키, 요셉 슈미트, 유시 비욜링 등 20세기 초반을 수놓은 위대한 남성성악가들의 삶과 예술

을 다큐멘터리(2장), 오페라 아리아·리사이틀·영화예고를 담은 영상물(1장), 희귀 녹음·미발표 음원(2CD), 해설지

(2권/영문)에 담은 영상물이다. 흑백영상과 모노레코딩의 감수성이 짙은 마니아, 연주자에 대한 학구적 접근을 좋아

하는 이들을 충분히 충족시킬만한 아카이브이다. 남성성악가의 뒤안길로 접어들면 최후의 카스트라토 알레산드로 

모레스키(1858~1922)의 목소리도 만나게 된다.

[보조자료]

진정한 예술이란 어떤 것인지 그 고향이 그립다면,

무조건 소장하여 틈틈이 봐야 할 귀한 영상들!!!

1920년대와 30년대 사운드영화의 발전과 함께 베냐미노 질리

(1890~1957), 리하르트 타우버(1891~1948), 라우리츠 멜히오르

(1890~1973) 등 테너들이 수많은 영화에 출연한 ‘영화가수’로 

활동하며 대중의 사랑을 받았고, 무대에서도 그 명성을 잃지 않

았다.

이 영상물은 음악사의 20세기 초반을 수놓았던 테너들의 공연

영상, 음원, 다큐멘터리를 모은 것이다. 영상과 음반사업이 태

동하던 20세기 초기의 흑백영상과 모노레코딩의 감수성이 짙

은 마니아에게 적극 권장하며, 전설로 남은 남성성악가에 학구

적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이들의 지식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아

카이브 자료이다. 

희귀자료들을 바탕으로 만든 다큐멘터리로, 엔리코 카루소(1895~1921)부터 유시 비욜링(1911~1960) 등의 위대한 테너들의 예술세계를 깊이 

있고 무게 있게 통찰하고 있다. 이 시리즈는 30개국으로 방송되었고, 콜럼버스 국제 영화제에 상영되기도 했다. 위대한 테너들을 불러내는 

지인들의 고증과 기록은 치밀하다. 다루는 인물마다 하이라이트 공연 영상과 사진, 가족과 지인들의 인터뷰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가 모르던 음악사의 뒤안길로 들어가 보기도 한다. 특히, CD에서 카루소의 ‘오, 낙원이여’에 바로 이어지는 트랙에 갑자기 여성의 목소

리가 나와 깜짝 놀라게 된다. 최후의 카스트라토로 역사에 남은 알레산드로 모레스키(1858~1922)의 목소리이다. 

[구성]

Blu-ray: * 2 Blu-ray + 보너스 DVD + 2CD + 2권의 책

1) 2Blu-ray Disc : 20세기 초반을 수놓은 위대한 남성성악가들의 삶과 예술을 다큐멘터리 

2) 1 Bonus DVD : 오페라 아리아·리사이틀·영화예고를 담은 영상물

3) 2CD : 20세기를 빛낸 테너들의 노래가 수록

4) 해설지 : 2권의 책

DVD: * 3DVD + 2CD + 2권의 책

[1Disc 제1편(각 인물당 27~28분 분량)]

엔리코 카루소(1873-1921), 존 매코맥(1884-1945), 레오 슬레자크(1873-1946), 티토 스키파(1889-1965), 리차드 타우버(1891-1948)

[2Disc-제2편(각 인물당 27~28분 분량)]

라우리츠 멜히오르(1890-1993), 베냐미노 질리(1890-1957), 조르주 틸(1897-1984), 헬게 로즈텅(1897-1972), 이반 코즐로프스키(1900-1993), 

요셉 슈미트(1904-1942), 유시 비욜링(1911-1960)

[보너스 DVD]

티토 스키파, 리차드 타우버, 이반 코즐로프스키의 오페라 아리아와 리사이틀, 요셉 슈미트의 영화 예고 영상, 마지막 트랙에는 평론가 존 

스틴·성악가 스테판 주커의 인터뷰가 수록되어 있다. 

[CD]

2장의 CD에는 20세기를 빛낸 테너들의 노래가 수록되어 있다. 음악사에 최후의 카스트라토로 남아 시스티나 성당의 가수로 활약한 알레산

드로 모레스키(1858~1922)의 ‘아베 마리아’를 비롯해 19~20세기에서 가장 중요시 되는 남성 성악가들의 미발표 음원들이 수록되어 있다. 

각 음반마다 24곡씩 수록. 

[해설지]

이 영상물에서 가장 매력적인 것은 두 권의 두툼한 해설지(영문)이다. 1권은 55쪽 분량으로 다큐멘터리에 등장했던 성악가들의 일생과 사진

을 담고 있다. 2권은 이 성악가들과 동시대를 살았던 작가, 이론가, 평론가들이 남긴 남성성악에 대한 에세이가 수록되어 있다. 상기한 영상

물을 이해하는 데에 큰 도움을 주는 이론서(127쪽 분량)라 할 수 있겠다.  

[78회전의 시대] 

주지하듯이 우리가 흔히 듣는 LP는 33회전(rpm)이지만, SP라 불리던 이전 시대의 음반은 78회전이다. 이 영상물 제목은 바로 78회전 음반

에서 듣던 이른바 전설적인 명가수들의 삶과 예술세계를 담았다는 뜻이다. SP가 1887년에 발명된 것이고, LP가 1948년에 개발된 것이니

까, 78회전 시대의 가수라면 간단히 말해 20세기 초반에 왕성한 활동을 하던 성악가들을 일컫는 것이다. 기껏해야 한 면에 3~4분가량의 소

리를 담을 수 있었던 초기 레코드이지만 옛 어른들은 그 지글거리는 몇 분의 음악을 재생해 듣기 위해 귀를 쫑긋 세우고 신기해하고 감동

을 받았다. 오늘날 고해상도의 음질로 1시간 넘게 담는 CD 시대의 시각으로 보면, 어떻게 그렇게 열악한 재생조건의 소리를 듣고 감동했을

까 의문이 든다. 하지만 그 시대에는 한번 흘러가 버린 음악을 다시 또 다시 반복해서 들을 수 있는 조건 자체가 아주 특별했기 때문에 그것

이 레코드를 통해 음악을 듣는 하나의 기준이었다. 그래서 SP는, Short Play의 약자가 아니라 Standard Play의 이니셜이다. 물론 약점이 많

은 표준이었다. 비닐이 아니라 셀락 재질이어서 파손되기 쉽고, 투박하고 무거우며, 회전수가 많다보니 음질의 열화는 불가피했고, 또 결정

적으로 수록 시간이 너무 짧아 LP에 금방 밀려나게 되었다.    

[‘예술을 위해 노래했던 시대’의 진정성]

위대한 성악가들은 대개 19세기 말에 태어나거나 20세기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 태어나, 20세기 전반에 전성기를 구가했던 가수들

이다. SP 78회전 레코드 시절은 위대한 성악가들이 전성기를 누리던 시절과 거의 일치한다. 그들은 엔리코 카루소, 존 맥코맥, 레오 슬레자

크, 티토 스키파, 리하르트 타우버, 라우리츠 멜히오르, 베냐미노 질리, 조르주 틸, 헬게 로스밴게, 이반 코츨롭스키, 요제프 슈미트, 유시 비

욜링. 정말 전설처럼 느껴지는 이름들인데, 영상물은 이 12명의 테너의 삶과 예술세계를 집중 조명한다. 블루레이의 안정된 흑백화면은 그 

시대의 예술성을 더욱 진하게 보여주고, 위대한 가수들의 음성도 더욱 섬세한 결로 또렷하게 들린다. 각각의 가수들 이야기를 30분 안쪽으

로 정교하게 맞춘 노력도 눈에 띈다.     

Naxos 2.110389-91                          NBD0063-64V

[3DVD + 2CD]                              [2Blu-ray + DVD + 2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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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 시절 전설적인 가수들의 이름은 곧 ‘노래의 예술’을 의미한다. 오늘날 가수들의 노래에는 음악 외적인 요인들이 많고, 그 노래가 그 노래

인 것 같은 느낌을 줄 때가 많다. 하지만 그 옛날의 성악가는 돈이나 명성보다는 노래를 위한 삶, ‘예술을 위한 삶’에 정진했던 진정한 예술

가가 많았다. 그들은 각기 뚜렷한 개성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그들은 오늘날 가수들이 노래하는 방식의 원형을 가지고 있던 이른바 원조 

가수들이기도 하다. 

영상물은 1부와 2부로 나뉘어 있고, 12명의 가수들은 거의 나이순으로 수록되어 있다. 테너의 왕 카루소가 1873년 생으로 가장 먼저 나오고 

유시 비욜링이 1911년생이니까 맨 마지막으로 소개된다. 오로지 예술을 위한 삶에서 배어나온 그들의 음성을 들으면 항상 진정성과 간절함

이 느껴진다. 노래 하나하나가 진한 감동을 주며 가슴을 먹먹하게 한다. 

[전설의 명가수 12명]

1) 엔리코 카루소  루치아노 파바로티는 “모든 이탈리아의 성악 유형은 카루소를 모범으로 간주해왔다”고 말할 정도로 엔리코 카루소는 이

탈리아 테너의 전형이다. 자신의 음성을 음반에 남긴 최초의 위대한 가수로, 호소력 짙은 음색에 풍부한 저음을 가지고 쩌렁쩌렁한 노래를 

들려주는가 하면 따스하고 부드러운 면도 아주 각별했다.

2) 존 맥코맥  아일랜드 출신의 미국 가수인 존 맥코맥은 독일 가곡뿐만 아니라 아일랜드 민요로도 널리 알려진 테너다.

3) 레오 슬레자크  레오 슬레자크는 체코 출신으로 바그너, 베르디 가수로 유명했다. 헬덴, 즉 영웅 테너로 이름을 떨쳤다.

4) 티토 스키파  티토 스키파는 베냐미노 질리와 비견되는 리릭 테너로 카루소 시대가 마감되는 시점인 1920년을 전후해 이탈리아 차세대 

테너가수로 전성기를 누렸다.

5) 리하르트 타우버  오스트리아의 명 테너 리하르트 타우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노래 ‘그대는 내 마음의 모든 것(Dein ist  mein 

ganzes Herz!)’다. 프란츠 레하르의 오페레타 <미소의 나라>에 나오는 테너 아리아다. 당시 콘서트 프로그램에는 이 곡이 꼭 들어갔고, 노래

할 때마다 청중들의 끊어지지 않는 환호 때문에 앙코르로 또 다시 부를 정도의 인기였다.  

6) 라우리츠 멜히오르  라우리츠 멜히오르는 덴마크 출신의 미국 테너로 바그너 가수로 한 시대를 풍미했다. 

7) 베냐미노 질리  베냐미노 질리는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테너 가수’였고, 티토 스키파와 음색의 아름다움으로 경쟁했다. 하지만 폭넓은 

레퍼토리를 완전하게 소화하는 질리는 더 특별하게 평가된다.

8) 조르주 틸  프랑스 출신의 테너 조르주 틸은 20세기 초반 완벽한 기량과 발성을 지닌 예술가였다. 그는 1897년생이지만 1984년 87세까

지 장수했다.

9) 헬게 로스밴게  코펜하겐에서 태어난 덴마크 오페라 가수 헬게 로스밴게는 바그너 가수로 명성을 떨쳤다. 그 역시 1897년생이고 1972년

까지 비교적 장수했다.

10) 이반 코츨롭스키  이반 코츨롭스키는 러시아의 리릭 테너다. 출신지 가수답게 러시아 오페라의 역할로 유명했다. 스탈린이 좋아했던 가

수이며 평생 모스크바 음악원 교수로 재직했다. 

11) 요제프 슈미트  작은 체구였던 요제프 슈미트에 대해서는 유대인으로 1933년에 독일을 떠나야 했지만 스위스 강제 수용소에서 1942 38

세의 나이로 요절해야 했던 비운의 가수의 일생을 다룬다. 성량이 풍부한 리릭 테너였던 슈미트는 노래에도 비극적 색감이 묻어 있어 감동

을 더한다. 알레비의 5막 오페라 <유대인 여자(La Juive)>에서 ‘행복은 일시적인 것’이라고 노래하는 그의 음성에는 깊은 고통의 색감이 드리

워져 있다.

12) 유시 비욜링  유시 비욜링은 스웨덴의 테너로 카루소-질리로 이어지는 금세기 최고의 테너가수로 꼽힌다. 하지만 이탈리아 가수들과는 

달리 북구의 투명한 음색으로 청중들을 매료시켰다.      

[블루레이로 나온 결정판]

본 아이템에서는 이상 12명 명가수들의 이야기를 각 가수들과 관련된 예술가들을 통해 여러 가지 추억과 함께 감상할 수 있게 된다. 이 다

큐멘터리 시리즈는 이미 유로아츠, 메디치 아츠의 레이블로 소개된 바 있는데, 이번에 다큐 영상물 전문 독일 회사 파스미디어(Parsmedia)

에서 낙소스 로고를 붙이고 새로 내놓았다. 기존에 나왔던 1부, 2부 타이틀을 모두 짱짱한 블루레이 영상으로 바꿨고, 보너스 영상물을 하나 

더 추가하고 두툼한 해설서를 준비해서 알차게 출시했다.

보너스 영상물에는 티토 스키파, 요제프 슈미트, 리하르트 타우버, 이반 코츨롭스키의 매혹적인 노래들을 담고 중간부분부터는 전문가의 인

터뷰 내용을 50분 가까운 분량으로 실었다.  영국의 음악평론가이며 성악 전문 음악학자인 존 스티니(John Steane)의 1996년 런던 인터뷰 

내용은 ‘벨칸토 노래에 대하여’란 주제로 20여분 가량 흥미로운 주제들을 설명해준다. 이어지는 ‘현대 성악의 기원에 대하여’라는 인터뷰는 

미국의 이탈리아 오페라 전문 가수 스테판 주커(Stefan Zucker)와의 대화다. 피아노 앞에 앉아 차분하게 설명한다. 위대한 성악예술의 뿌리

들에 대한 설명이다. 21세기, 정말이지 노래들이 넘쳐나는 시대다. 그러나 진정한 예술이란 어떤 것인지 그 고향이 그립다면, 무조건 소장하

여 틈틈이 봐야 할 귀한 영상들이다.

Coming Soon       www.berliner-philharmoniker-recordings.com

Coming Soon | 베를린필 아바도 The Last Concert SACD, LP 

BPHR160082 [3LP Set]

Claudio Abbado: The Last Concert - Vinyl Edition
Coming soon - Now on Vinyl: 

Claudio Abbado and the Berliner Philharmoniker 

“The Last Concert”

2SACD / 3 LP Set / Half Speed Mastering / 40페이지 하드커버 부클릿 / 24 but 다운로드 코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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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Story | 2017 래틀/베를린 필 아시아 투어 - 'The ASIA Tour' SACD + Blu-ray

환경을 제공하며, 5CD는 11월 4일 베를린 필하모니홀 실황으로, 현지의 열기가 후끈 느끼게 한다. 특히, 조성진이 라벨 피아노 협주곡 이후 

앙코르로 선보인 드뷔시 ‘물의 반영’을 통해 그가 그동안 드뷔시의 깊이를 얼마나 체득했는지 느낄 수 있는, ‘귀한 앙코르’이다. 

블루레이에는 조성진의 라벨 피아노 협주곡(11월 10일, 홍콩문화센터 실황)을 비롯하여, 후안 콘서트홀 공연(11월 13일)에 오른 R.슈트라우스 

‘돈 후안’, 버르토크 피아노 협주곡 2번(유자 왕), 브람스 교향곡 4번을,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11월 20일)에서 선보인 스트라빈스키 ‘페트

루슈카(1947)’, 진은숙 ‘코로스 코르돈’, 라흐마니노프 교향곡 3번을 만날 수 있다. 

28분 분량의 보너스 트랙 ‘아시아의 베를린 필하모닉. 여행일지’에는 세계 오케스트라의 ‘중심’인 베를린 필이 아시아의 여러 도시를 다니며 

사람들과 소통하고 감동의 씨앗을 뿌리는 인간적인 모습과 음악가로서의 완벽한 모습을 만날 수 있다. 두툼한 해설지와 그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조성진의 모습도 이 박스물의 소장 가치를 한껏 높인다. 

[비디오 트레일러]

https://www.youtube.com/watch?v=pod1IQzR-Jg

[구성자료] 

[5 HYBRID SACD]

- 1SACD: R.슈트라우스 ‘돈 후안’, 버르토크 피아노 협주곡 2번(유자 왕), 라흐마니노프 ‘보칼리제’(앙코르)/ 산토리 홀 실황

- 2SACD: 브람스 교향곡 4번, 드보르자크 슬라브 춤곡 Op.72-2(앙코르)/ 산토리 홀 실황

- 3SACD: 스트라빈스키 ‘페트루슈카(1947 버전)’, 진은숙 ‘코로스 코르돈’/ 산토리 홀 실황

- 4SACD: 라흐마니노프 교향곡 3번, 푸치니 ‘마농 레스코’ 간주곡(앙코르)/ 산토리 홀 실황

- 5SACD: 라벨 피아노 협주곡(조성진), 드뷔시 ‘물의 반영’(앙코르)/ 베를린 필 홀 실황

 

[1 BLU RAY]

- 11월 10일 홍콩문화센터: 라벨 피아노 협주곡(조성진)과 드뷔시 ‘달빛’(앙코르)

- 11월 13일 후안콘서트홀: R.슈트라우스 ‘돈 후안’, 버르토크 피아노 협주곡 2번(유자 왕)과 슈베르트-리스트 ‘물레 감는 그레첸’(앙코르), 

   브람스 교향곡 4번

- 11월 20일 서울예술의전당: 스트라빈스키 ‘페트루슈카(1947)’, 진은숙 ‘코로스 코르돈’, 라흐마니노프 교향곡 3번

- 보너스 트랙 ‘아시아의 베를린 필하모닉. 여행일지’: 홍콩, 광저우, 후안, 상하이, 서울, 가와사키, 도쿄로 이동하며 각 도시의 문화를 즐기

는 모습과 리허설, 단원들의 마스터클래스 현장이 담겨 있다. 특히 상하이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함께 축구 경기를 하는 베를린 필 단원의 

모습은 흥미롭게 다가온다(한글 자막).

[북릿]

* Accompanying booklet 124 pages / German, English  

* Download Code_ For high resolution audio files of the entire album (24-bit / up to 96 kHz)

* Digital Concert Hall 7- Day Ticket for the Berliner Philharmoniker’s virtual concert hall

아시아를 뒤흔든 

조성진의 역사적 '시작'과 래틀의 '고별'

‘The ASIA Tour’ SACD + Blu-ray

2017년 11월, 래틀/베를린 필 아시아 투어에서 함께 하기로 한 랑랑의 취소로 인해 이 대열에 합류한 조

성진. 이 영상물의 테마는 래틀의 ‘마지막 아시아 투어’이지만, 한국에 도착한 이상 ‘조성진의 새로운 시

작’이라는 코드로 관객에 다가갈 것이다. 11월 4일 베를린 필하모니홀(CD)과 10일 홍콩문화센터(Blu-ray)

에서 라벨 피아노 협주곡을 선보인 조성진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베를린 공연에서 앙코르 라벨 ‘물의 

반영’을 통해 그가 얼마나 드뷔시를 깊이 연구하고 호흡했는지 무르익은 모습을 만날 수 있다. 유자 왕의 

버르토크 피아노 협주곡 2번도 음반과 영상으로 만날 수 있으며, R.슈트라우스 ‘돈 후안’, 브람스 교향곡 

4번, 라흐마니노프 교향곡 3번, 그리고 자랑스러운 진은숙의 ‘코로스 코르돈’이 담겨 있다. 두툼한 해설

지와 그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조성진의 모습도 이 박스물의 소장 가치를 한껏 높인다. 

BPHR 180221 [5 SACD + Blu-ray + 124페이지 북릿] 

2017년 11월 BERLINER PHILHARMONIKER

"THE ASIA TOUR"

2017 래틀/베를린 필 아시아 투어 -

조성진의 라벨 피아노 협주곡, 유자 왕의 버르토크

사이먼 래틀(지휘),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조성진·유자 왕(피아노)

[구성]

1. 5 CD (HYBRID+SACD) / 2. 1 BLU RAY / 3. 124페이지 북릿 / 4. 다운

로드 코드 (24-bit/up to 96kHz) / 5. 디지털 콘서트홀 (베를린 필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 7일 티켓

[보조자료]

2002년부터 16년 동안 베를린 필과 동고동락한 래틀과의 이별을 기념하는 박스물이 베를린 필의 자체 레이블을 통해 나오며 팬들의 아쉬

움을 달래주고 있다. 래틀과 베를린 필의 마지막 아시아 투어를 담은 이 세트물(5CD+1Blu-ray)은 어쩌면 ‘조성진’이라는 이름 석 자를 박아 

넣음으로써 ‘래틀의 고별’보다는 ‘조성진의 시작’에 더 초점이 맞춰지는 것 같다. 

2017년 11월, 내한을 앞두고 랑랑의 갑작스런 취소와 함께 그 자리를 대신한 조성진을 통해 11월 19일 공연 티켓은 순식간에 동나고 말았다. 

하지만 이 세트물을 통해 우리는 당시 아시아의 무대 곳곳을 수놓았던 조성진을 다시 만날 수 있다. 2017년 11월 4일 베를린 필하모니홀에 

래틀/베를린 필과 함께 한 조성진의 라벨 피아노 협주곡 실황을 음반으로 만날 수 있으며, 같은 달의 10일 홍콩문화센터에서 있었던 라벨 

피아노 협주곡을 초고화질(1080i) 영상으로 만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베를린 필의 아시아 투어에 함께 했던 유자 왕의 버르토크 피아노 

협주곡 2번(11월 24일 산토리홀 실황)을 음반과 초고해상도 영상(11월 13일, 우한 콘서트홀)으로도 만날 수 있다. 현대음악의 든든한 거장 래

틀과 함께 20세기 피아노 협주곡을 선보이는 두 피아니스트는 앞으로 아시아를 대표할 피아니스트라는 믿음을 준다. 

세트물은 다섯 장의 CD와 한 장의 블루레이 영상으로 구성되었다. 11월 24·25일 실황을 담은 1~4CD는 산토리홀 음향이 환상적인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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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Releases | CD

Arcodiva       www.arcodiva.cz

Berliner Philharmoniker       www.berliner-philharmoniker-recordings.com

BPHR 180221 [5 SACD + Blu-ray + 124페이지 북릿] 

2017 래틀/베를린 필 아시아 투어 - "THE ASIA TOUR"

조성진의 라벨 피아노 협주곡, 유자 왕의 버르토크

사이먼 래틀(지휘),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조성진·유자 왕(피아노)

[구성] 1. 5 CD (HYBRID+SACD) / 2. 1 BLU RAY / 3. 124페이지 북릿 / 4. 다운로드 코드 (24-bit/up to 96kHz)

        5. 디지털 콘서트홀 (베를린 필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 7일 티켓

- page 8,9 Cover Story 앨범내용 참고

UP 0203-2131 [추천음반]

드보르자크·그라나도스 실내악곡집

에두아르도 살라스(바이올린), 야나 포돌스카(첼로), 바츨라프 마치아(피아노)

스페인·체코가 낳은 주옥같은 피아노 트리오

2016년 창단한 카렐 트리오는 체코의 바올리니스트이자 요하임 콰르텟 멤버로 활약한 카렐 할리르(1859~1909)의 이름을 딴 단체이다. 

프라하에 본사를 둔 아르코 디바 레이블은 자국의 음악적 자산을 녹음하는 데에 치중하고 있다. 드보르자크의 트리오 3번 Op.65에서 

뛰어난 호흡을 보여준 카렐 트리오는 상대적으로 생소한 엔리케 그라나도스(1867~1916)의 트리오 Op.50을 통해 실내악의 신세계와 

만나게 해준다. 작으면서도 강하고, 섬세하면서도 시원한 연주가 일품이며, 음향 역시 이를 잘 받쳐준다. 60쪽 분량의 

영어·체코·독일·스페인어 해설지 수록.

BR Klassik       www.br-klassik.de

BR KLASSIK 900714 [11CDS] [SPECIAL PRICE]

뮌헨에 세운 또 하나의 말러 기념비

말러 교향곡 1-9번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BRSO)·합창단, 율리아네 반제(Sop), 베셀리나 카사로바 (Mez-Sop), 르네 파페(Bs) 외 

[함께 한 지휘자들] 

마리슨 얀손스(2,5,7,9번)/ 콜린 데이비스(8번)/ 베르나르트 하이팅크(3,4번)/ 야닉 네제-세겡(1번)/ 대니얼 헤딩 (6번)

뮌헨에 세운 또 하나의 말러 기념비

2017년에 얀손스·BRSO가 내놓은 말러 교향곡 5번(BR KLASSIK 900150)에 반한 매니아라면, 이것을 택하는 데에 그리 많이 고민하지 않

을 것이다. 얀손스는 교향곡 2번·5번·7번·9번을 지휘한다. 텍스트를 이지적으로 관조하는 그의 지휘에서 귀품이 느껴지는 것은 여전하

다. 네제-세겡(교향곡 1번), 대니얼 헤딩(6번), 콜린 데이비스(8번), 하이팅크(3번·4번)의 뮌헨 가슈타익과 헤라클레스홀 1996~2016년 실황

도 함께 하는 11장의 CD 구성이다. 또 다른 묘미는 성악진이다. 율리아네 반제(Sop), 베셀리나 카사로바(Mez-Sop), 르네 파페(Bs) 등 유럽에

서 말러스페셜리스트로 주가를 달리고 있는 이들이 함께 한다. 말러전문 성악가들을 기준으로 한다면 가장 앞에 놓을 수 있다. 

[보조자료]

오늘날의 지휘자와 교향악단은 자신들의 독창적인 사운드 세계를 표출하기 위해 말러의 교향곡을 이용한다. 마니아들 역시 이러한 판단으

로 말러를 기준으로 삼는다. 

바이에른 방송교향악단(이하 BRSO)의 자체 레이블(BR-KLASSIK)에서 발매한 이 박스물은 11장 CD에 말러의 교향곡 1~9번이 수록되어 있

다. 2003년, 마젤에 이어 부임한 얀손스와 BRSO는 2012년 산토리홀·헤라클레스홀의 베토벤 사이클을 낱장과 세트로 발매했다. 그러던 중 

2017년에 말러 교향곡 5번 실황(BR KLASSIK 900150)을 통해 말러 시리즈 발매를 예고한 바 있다. 

따라서, 이 앨범은 얀손스-로열 콘세스토헤보(RCO)의 말러 녹음에 매료된 이들이 BRSO가 함께 그려내는 ‘얀손스의 말러’를 궁금해하는 이

들에게 적격의 박스물이 될 것이다. 다만 아쉬운 점은 ‘All Jansons’가 아니라는 점. 얀손스는 교향곡 2번(안야 하르테로스(Sop)/ 베르나르다 

핑크(Mez-Sop)/ BR방송합창단)과 교향곡 5번·7번·9번을 지휘한다. 텍스트를 객관적이고 차갑고 이지적으로 관조하고 있는 얀손스의 지

휘에서 귀족적 품위가 느껴지는 것은 여전하다.

얀손스 외에 야닉 네제-세겡이 교향곡 1번, 대니얼 헤딩이 교향곡 6번, 콜린 데이비스가 교향곡 8번을 지휘한다(교향곡 8번은 알레산드라 

마르크·샤론 스위트·엘리자베스 노르베르크-슐츠(Sop)/ 베셀리나 카사로바·닝 리안(Mez-Sop)/ 벤 헤프너(Ten)/ 세르게이 라이페리쿠

스(Bar)/ 르네 파페(Bs)/ BR방송합창단·남서독방송합창단·퇴ㄹ츠소년합창단). 하이팅크의 교향곡 3번(게르힐트 롬베르거(Mez-Sop)/ BR

방송합창단·아우크스부르크소년합창단)과 교향곡 4번(율리아네 반제(Sop)도 수록되어 있다. 공연은 뮌헨 가슈타익과 레지던츠의 헤라클레

스 홀의 1996~2016년 실황이다.

말러 교향곡의 핵심곡인 2번, 5번, 9번을 2021년까지 함께 하기로 한 수장의 지휘로만날 수 있는 것 외에 이 음반의 또 다른 묘미는 빼어난 

성악진이다. 이들은 메이저 지휘자들과 함께 하는 말러 스페셜리스트들. 만약 말러 전문성악가들을 기준으로 서열을 매긴다면 가장 앞에 놓

을 수 있는 음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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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Klassik 900165

마리스 얀손스: 브루크너 교향곡 8번(1890년 개정판) 

마리스 얀손스(지휘), 바이에른방송교향악단

말러를 넘은 자, 브루크너의 ‘바다’를 항해하다

브루크너는 3년의 작업 끝에 1887년 8월에 교향곡 8번을 완성했지만, 개정과 기다림 끝에 초연의 빛을 본 때는 1892년 12월 18일. 

한스 리히터/빈 필의 연주였다. 이 공연을 본 휴고 울프는 “그 음악은 어둠에 대한 빛의 승리였고, 박수와 갈채는 폭풍우 같았다”라고 

기록한다. 

브루크너의 개정이 최종적으로 완료된 1890년 버전을 풀어내는 얀손스의 지휘는 그 특유의 스케일과 눈부실 정도의 폭넓은 다이내믹, 

정성스러울 정도로 쏟아 붓는 부드러움을 듣는 이로 하여금 느끼게 한다. 

2017년 11월 13~18일 가슈타익 공연 실황. 마지막 박수 소리가 현장의 뜨거운 분위기를 대변한다.   

[음반 구성]

[CD 1]  교향곡 1번: 야닉 네제-세겡

[CD 2]  교향곡 2번: 마리슨 얀손스(안야 하르테로스(Sop)/ 베르나르다 핑크(Mez-Sop)/ BR방송합창단    

[CD 3 & 4]  교향곡 3번: 하이팅크(게르힐트 롬베르거(Mez-Sop)/ BR방송합창단·아우크스부르크 소년합창단  

[CD 5]  교향곡 4번: 하이팅크(율리아네 반제(Sop)

[CD 6]  교향곡 5번: 마리슨 얀손스

[CD 7]  교향곡 6번: 대니얼 헤딩

[CD 8]  교향곡 7번: 마리슨 얀손스

[CD 9 & 10]  교향곡 8번: 콜린 데이비스

알레산드라 마르크·샤론 스위트·엘리자베스 노르베르크-슐츠(Sop)/ 베셀리나 카사로바·닝 리안(Mez-Sop)/ 벤 헤프너(Ten)/

세르게이 라이페리쿠스(Bar)/ 르네 파페(Bs)/ BR방송합창단·남서독방송합창단·퇴ㄹ츠소년합창단

[CD 11]  교향곡 9번: 마리슨 얀손스

Capriccio       www.capriccio.at

C7230 [15CDs for 2]

네빌 마리너의 슈투트가르트 방송교향악단 시절 녹음

네빌 마리너(지휘) & 슈투트가르트 방송교향악단, 미츠코 시라이(메조소프라노), 세실 오세트(피아노) 

이 악단 없이 그의 전성기는 없었다

네빌 마리너(1924~2016)에 대한 향수는 카프리치오 레이블을 통해 달랠 수 있다. 그의 슈투트가르트 방송교향악단 상임지휘자 시절과 

그 전후 녹음(1980~1994)을 담은 박스물(CD15장)이다. 베토벤·슈만·차이콥스키·말러·슈트라우스·라흐마니노프를 담은 CD1~12, 

바르톡·오네게르·브리튼·거쉰·바버·코플랜드·번스타인을 담은 CD12~15로 자연스럽게 나눠지는 이 박스물을 통해 

여러 사조에 능통했던 그의 전성기를 다시 만나게 된다. 싱싱하게 건져올린 선율선, 기성 개념을 거부하는 대담함을 어느 곡에서나 

만날 수 있다. 해설지에는 곡목 해설이 포함되어 있다. 

C5301

프란츠 & 카를 도플러 플루트곡집 7집

클라우디 아리마니·시게노리 쿠도(플루트), 

알란 브란치(피아노), 레오나르도 마르티네

츠(지휘), 시우다드 데 엘체 오케스트라 등

한 없이 우아하고, 애수 띤 플루트 명곡들

의 향연

클라우디 아리마니는 프란츠 도플러

(1821~1883)와 카를 도플러(1825~1900) 

형제의 플루트 작품집을 카프리치오 레이

블에서 시리즈로 녹음하고 있다. 10집을 

목표로, 7집에 속하는 이 음반에는 형제

의 공동작품 1곡과 도플러의 9곡이 수록

되어 있다. ‘리골레토’와 ‘돈 조반니’, 마이

어베어의 선율을 테마로 한 친근한 선율

의 환상곡들은 물론, ‘헝가리 전원 환상곡’ 

등 프란츠의 대표작들이 들어 있다. 특히 

플루트와 오케스트라·실내악을 위한 3곡

(트랙 7·8·9)을 연주하는 클라우디 아

리마니의 연주는 찬란하고 고전미가 흐른

다. 해설지에는 작품목록과 해설 수록.

C5338

프롬멜: 교향곡 1번 E장조, 교향적 전주곡

예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위르겐 브룬

스(지휘)

바그너, 브루크너, 피츠너, 슈트라우스를 

이은 독일 전통의 후계자

게르하르트 프롬멜은 독일신고전주의의 

선봉장인 한스 피츠너의 제자였으며, 바

그너와 브루크너를 계승하는 정통 독일 

스타일의 작품을 썼다. 특히 <교향곡 1번

>은 작곡가 스스로 브루크너의 영향을 많

이 받았다고 밝히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바그너적인 금관 사운드와 R. 슈트라우

스 스타일의 음색도 들린다. 여기에 프롬

멜은 새로운 화성을 시도하면서 자신만의 

극적 시나리오를 펼쳐 보인다. 1942년에 

푸르트뱅글러가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

닉에 의해 이루어진 초연이 큰 성공을 거

두면서, 프롬멜은 당대를 대표하는 신진 

작곡가로 인정받았다.

C5344

R. 슈트라우스: 이탈리아로부터/ 볼프-페

라리: 베네치아나 모음곡

베를린 방송교향악단, 아리아네 마티아흐

(지휘)

투명한 사운드와 편안한 감성으로 노래하

는 이탈리아의 모습

격변하는 화음과 풍부하고 농밀한 사운드, 

그리고 그 가운데 흐르는 유쾌한 선율, 이

러한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특징은 교향

시 <돈 후안>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

작했다. 그 전에는 투명한 화음과 진지한 

선율로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교향적 

환상곡 <이탈리아로부터>는 이 둘을 연결

하는 위치에 있다. 완숙기의 작품에 가려

져 있지만, 이 작품만의 음악적 아름다움

과 즐거움을 한껏 머금은 걸작이다. 볼프-

페라리는 생전에는 오페라로 큰 명성을 

얻었던 작곡가로, 그만의 서정적이고 감성

적인 선율로 오늘날에는 관현악곡이 주목

을 받고 있다.

- page 47 Key Issue 앨범내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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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6004

홀름보: 실내협주곡과 신포니아

덴마크 국립 실내관현악단, 하누 코이불라(지휘)

닐센 이후 덴마크를 대표하는 작곡가 홀름보의 환상적이고 자유로운 세계

바운 홀름보는 카를 닐센 이후 덴마크를 대표하는 작곡가로서, 덴마크의 민속음악적 요소를 활용하면서도 신고전주의에 입각한 

음향으로 환상적이고 자유로운 세계를 노래한다. 이 박스는 1939~62년까지 24년간의 작품세계를 들려준다. 처음 18년간 이어진 

열 세 곡의 실내협주곡은 그의 악기에 대한 폭넓은 식견과 함께 일관된 음악관을 들려주며, 이어서 6년간 작곡한 네 개의 <신포니아>는 

각각 개별적인 작품이면서도 교차로 재배치하여 <카이로스>라는 곡으로 재구성되기도 하는 그의 역작이다. 이 박스에서 이 두 버전을 

모두 들을 수 있다.

DCD34177

메트네르: 가곡집

시우리나, 그리기테, 팔치코프, 트리칠러, 포고소프, 디덴코, 이아인 번사이드(피아노)

괴테, 푸시킨 등 독일과 러시아의 전통 사이에 피어난 노래의 꽃

언어의 장벽이 미치는 영향은 인류의 공용어라고 불리는 음악에도 뻗어있으며, 특히 가사의 비중이 큰 가곡은 상당하다. 차이코프스키, 

라흐마니노프 등 러시아어권 가곡이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을 정도인데, 이 두 장의 음반에서 피아노 음악으로 유명한 니콜라이 메트네르의 

노래 54곡을 만날 수 있다. 우열을 가릴 수 없을 만큼 모두 아름다운 멜로디로 가득하며, 멜로드라마와 같은 극적인 움직임으로 

큰 감동을 준다. 이 앨범에 참여한 다섯 명의 젊은 성악가들의 음성은 정갈한 표현을 들려주며, 번사이드의 피아노는 이들과 최고의 

조화를 이룬다.

Dacapo       www.dacapo-records.dk

Delphian       www.delphianrecords.co.uk Divox       www.divox.com

CDX 61502-6 [Hybrid SACD]

카자흐스탄, 위대한 초원의 음악

알키야트 카자크바예프 & 자나르 주스포바 & 마디나 오마로바(코비즈), 이사 엘릭바이(보컬 & 둠브라), 누랄리 테미르베코프(드럼), 

국립 카자흐스탄 현악 사중주단(연주)

초원의 멜로디, 역사의 흐름

1988년 결성된 이래 다수의 국제 콩쿠르 입상 및 마드리드 소피아 왕립 음악원 베스트 앙상블에 선정되는 등 카자흐스탄 음악의 정수를 

세계에 알리고 있는 국립 카자흐스탄 현악 사중주단의 신보이다. 2017년 발매된 ‘카자흐스탄의 고전 음악’(CDX-21501-6)에 이어 

본 음반에서는 ‘위대한 초원’을 배경으로 9세기부터 20세기 후반에 이르기까지 카자흐스탄 음악의 역사를 조명했다. 

기타와 비올라 다 감바를 연상시키는 ‘둠브라(Dombra)’와 ‘코비즈(Kobuz)’의 음색과 더불어 초원의 음향을 살리기 위한 3차원 

입체 녹음에 이르기까지 카자흐스칸 음악의 매력은 새롭기만 하다. 늦은 밤 캠핑과 함께 해도 좋을 법한 음반이다.

DCD34200

바흐: 골드베르크 변주곡

피터 힐(피아노)

완벽한 균형을 이루면서 재창조된 음악적 시나리오를 들려주는 피

아노의 거장

영국을 대표하는 피아니스트 피터 힐은 현대음악 연주로 큰 명성

을 얻은 연주자로 알려져 있지만, 실재로는 시대를 구분하지 않고 

최상의 연주를 들려주고 있으며, 특히 바흐의 연주에 탁월한 해석

으로 찬사를 얻고 있다. 이 음반에 수록된 바흐의 <골트베르크 변

주곡>에는 느린 패시지에서는 긴장감이 살아있고 빠른 패시지에서

는 여유가 느껴지는 조화에서 이 음악에 통달한 거장의 한 단면이 

담겨있다. 또한 타건의 톤은 전체적으로 따뜻하고 부드러우며, 다

이나믹을 활용하면서 만들어가는 음악적 시나리오에서 재창조자로

서의 역량을 발휘한다.

DCD34203 [2 for 1.5]

스트라빈스키: 피아노 전곡

옥사나 셰브첸코(피아노)

<페트루슈카>를 비롯하여 스트라빈스키의 희귀한 피아노곡 전곡 

녹음

리스트 콩쿠르 우승을 비롯하여 여러 콩쿠르에서 입상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카자흐스탄 출신의 피아니스트 옥사나 셰브첸코가 스

트라빈스키의 피아노곡 전곡을 녹음했다. 스트라빈스키의 피아노

곡은 그다지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페트루슈카>에서 가져온 <세 

악장>은 자주 연주되고 있으며, 그 난이도 또한 상당하다. 셰브첸코

는 이 곡을 인형극 분위기에 맞춰 경쾌하게 풀어내며, 부담이 느껴

지지 않는 가벼운 타건으로 표현해낸다. 이외에도 <불새>의 편곡과 

<소나타 f#단조>, <래그타임>, <연습곡>, <세레나데> 등 개성 넘치는 

작품들로 가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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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namic       www.dynamic.it

CDS7814 [추천음반]

줄리오 브리치알디: 플루트 모음집

마리오 카보타(플루트), 카를로 발자레티(피아노)

경쾌하고 상큼한 은빛 플루트 

이탈리아 작곡가 줄리오 브리치알디(1818~1881)은 19세기 최고의 음악가이자 작곡가 중 한명이다. 플루트의 명수이기도 했던 그는 

이 악기를 위해 명작 속의 테마를 적극적으로 빌려와 화려한 작품들을 남기곤 했는데, 이 앨범에는 정수를 보여주는 6곡이 수록되었다. 

‘세비야의 이발사’, ‘라 트라비아타’, 파가니니 ‘베니스의 사육제’ 등을 차용한 작품과 함께 작곡가의 3개의 로맨스 Op.140이 

세계 최초 녹음으로 들어가 있다. 마리오 카보타의 플루트 소리는 리스닝룸을 풍성히 채우면서도 맑은 여백을 제공한다.

CDS7795 [추천음반]

파가니니: 바이올린 독주 & 중주곡 모음집

줄리오 플로티노(바이올린), 클레멘스 하겐(첼로), 마테오 멜라(기타)

파가니니의 악기로 연주하는 그의 명곡은 어떠할까

‘그의 음악, 그의 악기’라는 제목처럼 파가니니가 생전에 소유·사용한 1743년산 바이올린(과르네리), 1736년산 첼로(스트라디바리우스), 

1797년산 기타(오리)로 연주한 앨범이다. 세 악기가 한 자리에 모인 것도 처음으로, 줄리오 플로티노의 오랜 노력 끝에 성사된 것이다. 

파가니니의 바이올린·첼로·기타를 위한 테르체토 MS69에서 만난 세 악기는 트랙마다 독주로 그 음색과 깊이를 자랑하지만, 

뭐니뭐니 해도 바이올린이 음반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금새 눈치 차리게 된다. 악기의 역사가 수록된 해설지 첨부.

EOS       www.guitarquartet.ch

EOS234200-12

브라우어: 지스몬티아나/ 타우너: 융합

EOS 기타사중주단, 무지크콜레기움 빈터투어, 레오 브라우어(지휘)

기타리스트 출신의 작곡가들이 들려주는 최상의 기타 사운드

레오 브라우어는 20세기 기타음악에 큰 공헌을 한 인물로, 기타리스트라면 누구나 그의 작품을 연주하려고 노력할 정도로 명작들을 남겼다. 

이 음반은 브라우어의 75세 생일을 맞이하여 제작된 음반으로, 브라질 작곡가 에그베르토 지스몬티의 피아노곡을 브라우어가 

기타사중주와 관현악을 위한 협주곡으로 만든 <지스몬티아나>를 수록했다. 브라질의 토속적인 정취와 브라우어의 세련된 솜씨가 결합된 

명작이다. 랄프 타우너는 미국 정상의 작곡가로, 기타사중주곡 <융합>은 기타리스트 출신답게 기타의 특징을 살려 네 대의 기타로 

우주를 만들어낸다. 

[세계 최초 녹음 포함]

CDS7805

시네마: 오리지널 필름 사운드트랙

루이지 팔롬비(피아노)

분위기 있는 장면들이 자연스럽게 연상되

는 특징적이고 흥미로운 영화음악 작품들

상업 영화가 처음으로 상영된 곳이 파리

인 만큼, 프랑스의 영화음악은 이 분야

에서 선구적인 역할을 해왔다. 영화음악

을 피아노로 연주한 이 음반에서도 20세

기 초에 활약했던 에릭 사티와 다뤼스 미

요, 조르주 오릭, 아르튀로 오네게르의 영

화음악을 수록했다. 특히 오릭은 영화에 

큰 애착을 갖고 수많은 영화음악을 작곡

한 선구적인 거장이었다. 이외에도 자믹

닉, 마니노, 데 시카, 피터슨, 그루신 등 영

화음악에 한 획을 그은 작곡가들을 만날 

수 있다. 영화를 모르더라도 분위기 있는 

한 장면이 자연스럽게 연상되는 특징적이

고 흥미로운 작품들이다.

[세계 최초 녹음 포함]

CDS7809

채플린: 스마일/거슈윈: I Got Rhythm, 

서머타임/데 파야: 스페인 민속 모음곡 등

에릭 드생플래르(더블베이스), 다비드 드

생플래르(피아노)

깊은 감동의 여운과 마음의 위안을 주는 

아름다운 더블베이스의 멜로디

에릭 드생플래르는 스비체라 이탈리아나 

오케스트라와 루체른 심포니 오케스트라

의 더블베이스 수석으로, 이 음반에서 드

라마적인 작품들을 연주했다. 중요한 국

민악파 작곡가인 데 파야와 버르토크의 

작품들은 역동적인 리듬과 이국적인 멜로

디로 유명하며, 클래식과 재즈, 뮤지컬를 

넘나드는 거슈윈의 작품들도 매우 인기가 

높다. 또한 영화감독이자 희극배우이며 

작곡가이기도 했던 찰리 채플린의 걸작 <

스마일>을 마지막에 수록하여 깊은 감동

의 여운을 남긴다. 무게감을 덜어낸 드생

플래르의 베이스 사운드는 단아하고 차분

하여 마음에 위안을 준다.

CDS7820

사티: 짐노페디, 그노시엔, 당신을 사랑해 등

지아코모 시나르도(피아노)

빈 공간을 타고 흐르는 소리의 여운 속에 

풀어놓은 사티의 마음

지아코모 시나르도는 멘델스존 피아노 콩

쿠르 등 20여개의 콩쿠르에서 우승했으

며, 세계를 무대로 활발한 연주와 녹음 활

동을 하고 있다. 그가 녹음한 에릭 사티의 

피아노 음악은 첫 트랙인 유명한 <짐노페

디 1번>부터 남다른 해석과 식견을 들려

준다. 빈 공간을 타고 흐르는 소리의 여운 

속에 감각적인 다이나믹으로 설득력 있는 

시나리오를 풀어놓는다. <당신을 사랑해>

에서는 가벼운 왈츠 풍의 리듬에 사랑에 

실패한 사티의 마음 한 곳의 슬픔도 엿보

이며, <차가운 소품>, <까다로운 신사의 고

상한 왈츠> 등 진지한 작품들에서는 사티

의 진면목이 담겨있다.

17www.aulosmedia.co.kr16 아울로스뉴스 제 76호



New Releases | CD

eos 234200-4

비발디: 협주곡 G장조/ 보케리니: 판당고/ 로시니: 세비야의 이발사 등

에오스 기타 사중주단

기타 특유의 명징한 음색과 궁극적인 하모니를 보여주는 에오스의 

모든 것

에오스 기타 사중주단은 스위스를 대표하는 기타 앙상블로, 취리히

에서 공부하고 연주와 작곡을 겸비하며, 클래식뿐만 아니라 대중음

악과 포크뮤직 등을 아우르고 있다. 이러한 경계와 한계가 없는 그

들의 능력은 함께 모여 클래식을 연주할 때에도 어김없이 최고조

로 발휘된다. 특히 이 음반은 바로크 시대의 비발디, 고전 시대의 

보케리니, 낭만 시대의 로시니, 근대의 스트라빈스키, 현대의 퍼르

커스, 그리고 멤버인 마르셀 에주의 작품까지, 에오스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기념비적인 앨범이다. 기타 특유의 명징한 음색과 궁극적

인 하모니를 즐길 수 있다.

eos 234200-5

비제: 카르멘/ 데 파야: 마법 같은 사랑/ 피아솔라: 탱고를 위한 넷 등

에오스 기타 사중주단

남유럽과 남미의 뜨거운 열정을 가득 담은 춤곡

스위스의 취리히를 거점으로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고 있는 에오스 

기타 사중주단은 우리시대를 대표하는 기타 앙상블이라도 해도 과

언이 아니다. 이 음반은 기타가 가장 중요한 악기로 취급되는 남유

럽과 남미의 춤곡을 편곡하여 수록했다. 첫 곡은 비제의 <카르멘 

모음곡>으로, 비제는 프랑스 작곡가지만 그의 오페라 <카르멘>에는 

스페인 음악이 총집결해있다. 데 파야는 스페인의 대표적인 민족주

의 작곡가로, 발레곡 <마법 같은 사랑>에서 진정한 스페인의 영혼

을 만날 수 있다. 피아솔라의 <탱고를 위한 넷>은 남미의 뜨거운 열

정으로 대미를 장식한다.

eos 234200-1

빈클러: 중년기

미하엘 빈클러(기타)

강렬한 호소력과 진정성이 가득한, 누구

에게나 매력적인 기타 음악

미하엘 빈클러는 취리히 태생의 정상급 

기타리스트이자 작곡가로, 에오스 기타 

사중주단의 멤버이다. 그는 록 음악으로 

커리어를 시작했으며, 클래식, 재즈, 월드 

뮤직 등 장르에 구애받지 않은 전음악가

로 활동하고 있다. 그의 작품들 또한 클래

식, 재즈, 팝, 포크 뮤직 등 다양한 특징이 

그의 영혼 속에서 어우러진 유니버설 뮤

직이다. 작곡자인 빈클러는 중년기를 보

내고 있는 자신의 삶을 담은 곡들의 의도

와 감성을 온전히 표현하고 있어, 강렬한 

호소력과 진정성이 느껴진다. 어떤 음악

을 좋아하더라도 이 곡들의 매력에 빠지

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eos 234200-7

노래의 부두: 신성한 환희

레티치아 피오렌차(노래), 다비트 자우터

(기타)

낙천적이며 경쾌하지만 그리움의 정서도 

엿보이는 남부 이탈리아의 노래

캄파니아는 이탈리아 남서부에 위치한 지

역으로 나폴리가 있는 곳이며, 시칠리아

는 그 맞은편에 위치한 섬이다. 이곳은 지

중해성의 따뜻한 기후와 따사로운 햇살

이 비치는 곳으로, 낙천적이며 경쾌한 음

악이 주류를 이루었다. 하지만 바닷가 특

유의 그리움의 정서도 보이는데, 이 앨범

에서 남부 이탈리아의 다양한 민속음악을 

들을 수 있다. 로마 출신의 피오렌차는 맑

고 또렷한 목소리로 이 모든 정서를 아우

르며 지역의 풍경을 펼쳐놓는다. 이와 함

께 다울랜드, 바흐, 망고레의 서로 다른 

시대와 지역의 클래식 기타 음악도 새로

운 경험으로 접하게 된다.

eos 234200-2

화려한 환상곡

실비 당브린(플루트), 마르셀 에주(기타)

고전부터 낭만, 팝, 월드뮤직까지 만발한 

음악의 꽃다발

실비 당브린은 오렐레 니콜레 등으로부터 

배우고 취리히에서 활약하고 있으며, 마

르셀 에주는 페페 로메로 등 최고의 기타

리스트들을 수학하고 클래식과 플라멩코 

기타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로맨틱한 

감성을 짙게 드리우는 푸홀의 <부에노스 

아이레스 모음곡>을 비롯하여, 포크 뮤직

과 팝을 결합한 벨리타니의 기타곡은 누

구에게나 매력적인 음악들이다. 고전적인 

레냐니의 이중주곡과 유명한 비제의 <카

르멘>의 멜로디로 만든 보른의 환상곡, 그

리고 인도의 거장 라비 샹카르의 이국적

이고 환상적인 <매혹적인 여명> 등이 프

로그램을 다채롭게 만든다.

eos 234200-9

바흐: 모음곡 BWV997, ‘전주곡과 푸가, 

알레그로’ BWV998, 모음곡 BWV1009

미하엘 빈클러(기타)

기타로 풀어내는 바흐의 음악세계

기타리스트이자 작곡가인 미하엘 빈클러

는 가장 좋아하는 작곡가로 바흐를 언급

한 적이 있다. 그런 만큼 바흐를 연주한 

이 음반은 빈클러에게 매우 뜻깊은 앨범

이 아닐 수 없다. 그는 이 음반에서 류트

를 위한 모음곡 중 세 번째 곡인 BWV997

을 선택했다. 빈클러는 바흐의 대위법이 

잘 드러나도록 풀어냈으며, 주선율이 명

확히 드러나도록 연주한다. <전주곡과 푸

가, 알레그로, BWV998>은 밝고 편안하

며, <첼로 모음곡 3번>을 편곡한 <모음곡, 

BWV1009>는 고음으로 화음이 펼쳐진다. 

첼로로 연주하는 원곡과는 다른 새로운 

음악적 경험을 준다.

eos 234200-3

노래의 부두: 마음의 이미지

레티치아 피오렌차(노래), 다비트 자우터

(기타)

나폴리 특유의 정서와 아름다운 정취를 

표현한 마음의 노래들

이탈리아의 노래를 ‘칸초네’라고, 시골의 

노래는 ‘빌라넬라’라고 부른다. 이 음반은 

16세기부터 18세기에 이르는 나폴리 지역

의 칸초네와 빌라넬라를 독창과 기타 반

주로 편곡하여 담았다. 로마 출신의 레티

치아 피오렌차는 로마와 취리히에서 문학

과 노래를 공부한 재원으로, 청아하고 또

렷한 음색에 포크 뮤직 스타일의 즉흥을 

섞어 나폴리 특유의 정서와 아름다운 정

취를 표현했다. 기타리스트 다비트 자우

터는 명징한 음색과 인상적인 트레몰로로 

뛰어나 앙상블을 들려준다. 스카를라니의 

소나타 네 곡도 수록되어있어 색다른 감

상 포인트를 준다.

eos 234200-11

아스카노: 기타 작품집 ‘거리’

훌리오 아스카노(기타)

감각적인 남미의 리듬, 자유분방한 재즈 

화음, 로맨틱한 멜로디의 황홀한 조화

훌리오 아스카노는 아르헨티나 출신으로, 

마르 델 플라타와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공부한 후 스위스 취리히에서 재즈와 즉

흥연주를 공부했다. 클래식과 재즈를 넘나

드는 기타리스트이자 작곡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2013년에 에오스 기타 사중주단의 

멤버가 되었다. 아스카노의 작품을 수록한 

이 앨범은 남미의 감각적인 리듬과 재즈

의 자유분방한 화음, 그리고 로맨틱한 멜

로디가 황홀한 조화를 이룬다. 즉흥연주의 

기법이 엿보이는 기타 스윙과 자유롭게 

물 흐르듯 자유롭고 자연스럽게 진행하는 

리듬은 흉내 내기 어려운 아스카노의 감

수성어린 표현이다.

Gothic       www.gothic-catalog.com

G-49315

아메리칸 판타지

데릴 로빈슨(오르간)

6134개의 파이프가 설치된 월트 디즈니 콘서트홀 오르간의 첫 앨범

LA의 ‘월트 디즈니 콘서트홀’에는 6134개의 파이프가 설치된 대형 오르간이 있다. 

외관의 사각형 파이프 때문에 ‘프렌치 프라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 음반은 

이 오르간 연주를 수록한 첫 상업적 발매 앨범으로서 가치가 높다. 

데릴 로빈슨은 20세기 초 위대한 오르간 작곡가였던 뒤프레와 드메시외, 소워비 등의 작품부터 이 음반을 위해 새로 작곡된 밀러, 

브릭스, 로버츠, 베이커의 신작까지, 월트 디즈니 오르간의 모든 것을 들려준다. 특히 뒤프레의 <노엘 변주곡>은 오르간의 모든 것을 

이끌어내며, 베이커의 <룸바>는 보너스 트랙 같은 선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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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003

Mali in Oak

툰데 제게데(코라), 데렉 그리퍼(기타)

아프리카의 하프 ‘코라’와 기타의 이중주가 만드는 보편적 인류의 세련된 사운드

툰데 제게데는 영국 출신의 음악가로, 나이지리아인의 아버지를 두어 클래식음악과 아프리카음악, 팝음악 등을 두루 섭렵한 

멀티연주자이자 작곡가이다. 그는 ‘코라’라고 불리는 아프리카의 민속 하프를 연주하여 널리 알려졌는데,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의 

기타리스트인 데렉 그리퍼와 함께 이 음반에서 환상적인 앙상블을 만들어낸다. 수록곡은 제게데의 작품과 여러 아프리카 작곡가, 

민속음악 등을 편곡한 곡들로, 민속음악의 보편적인 멜로디와 리듬을 로맨틱한 감수성과 미니멀리즘 스타일의 반복성으로 다듬어 

세련된 인류의 음악을 들려준다.

99165 [추천음반]

비발디 스타바트 마테르/글로리아

안드레아스 숄(카운터테너), 루벤 두브롭스키(지휘) ,잘츠부르크 바흐합창단, 빈 바흐 콘소트

노련하고 원숙한 표현력, 재등장한 안드레아스 숄의 장기

빈에서 빈 바흐 콘소트를 창단, 바로크 레퍼토리 해석에 뜨거운 열정을 쏟고 있는 지휘자 루벤 두브로프스키의 음반이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를 바라보며 슬퍼하는 성모 마리아의 심정을 표현한 명곡, 비발디의 <스타바트 마테르>는 안드레아스 숄이 이미 

잘 알려진 키아라 반키니와의 녹음이 있고,  지금까지 그의 최고 장기 레퍼토리에 속한다. 2017년 4월 6일, 오스트리아 클로스터노이부르크 

바실리카 수도원에서 있었던 부활절 콘서트 실황인데, 자연스러운 공간음향에 울려퍼지는 안드레아스 숄의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가창을 만끽할 수 있다.글로리아에서는 한국의 소프라노 정주원이 독일 소프라노 한나 헤르푸르트너와 함께 열창한다. 

도미네 데우스, 야뉴스 데이에서는 숄의 담백하고 감성이 풍부한 절창에 숙연해진다. 생생한 합주력의 협주곡, 소나타 등도 

매우 감동적이다.

Globe Music       www.shakespearesglobe.com/globemusic

Gramola       www.gramola.at

99168

비올라와 오르간

베네딕트 루아에(비올라, 비올라다모레), 

베티나 라이트너(오르간), 카타리나 토이

펠-릴리(하프)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마력을 가진 

비올라와 오르간의 이중주

비올라와 오르간은 주로 앙상블을 받쳐주

는 역할을 하지만, 이 둘의 이중주는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들만의 마력이 있

다. 스웨덴의 작곡가 칼 잉베 쇨드의 <환

상곡>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심상이 한 편

의 영화와 같이 펼치며 경험해보지 못했

던 환상의 세계로 이끈다. 비올라 음악으

로 유명한 요크 보웬의 <환상곡>과 <시>는 

명성 그대로 중용의 멜로디와 균형 잡힌 

앙상블로 음악의 아름다움을 노래한다. 

프랑크 마르탱의 <교회 소나타>는 비올라

다모레를 위한 곡으로, 특유의 공명음과 

오르간의 음향이 결합하여 새로운 소리의 

세계를 만들어낸다. [세계 최초 녹음]

99002

야나체크: 현악사중주 1번 ‘크로이처’, 2번 

‘은밀한 편지’

아치스 사중주단

세련된 음색과 완벽한 짜임새에 과감한 

표현을 더한 명쾌한 연주

아치스 사중주단은 2003년 ‘프리마 라 무

지카’ 콩쿠르와 2006년 ‘그라두스 아드 

파르나숨’ 콩쿠르, 2008년 ‘무지카 유벤투

티스’ 콩쿠르에서 우승했으며, 2007년에 

오스트리아 은행과 오스트리아 라디오 Ö1

에 의해 ‘올해의 예술가’로 선정되었다. 이

러한 검증된 실력을 바탕으로 오스트리아

를 대표하는 현악사중주단으로서 폭넓은 

활동을 하고 있다. 그들이 연주한 야나체

크의 두 개의 사중주곡들은 오스트리아의 

연주자다운 세련된 음색과 완벽한 짜임새

를 들려준다. 여기에 과감한 표현을 더하

여 야나체크 특유의 수수깨끼와 같은 메

시지를 명쾌하게 전달한다.

99160

베토벤: 함머클라비어 소나타, 발트슈타인 

소나타, 안단테 파보리

로돌포 레오네(피아노)

청명한 음색으로 분위기를 한껏 상기시킨 

베토벤의 두 위대한 소나타

로돌포 레오네는 2013년 부조니 콩쿠르에

서 1등 없는 2등을 차지했으며, 2017년 베

토벤 콩쿠르에서 우승했다. 그는 여러 연

주회에서 “진정한 소리의 철학자”, “모든 

피아니스트가 갖고 싶어 하는 손” 등의 호

평을 받았다. 이 음반은 베토벤 콩쿠르 우

승자로서 베토벤의 <함머클라비어 소나타

>와 <발트슈타인 소나타>를 수록했다. 그

의 연주는 대단히 청명하며, 장조가 가진 

상기된 분위기가 최대한 발휘되도록 한다. 

이러한 특징으로 <함머클라비어 소나타>

로부터 육중한 이미지를 벗겨내며, <발트

슈타인 소나타>의 진지한 분위기를 밝게 

전환시킨다.

99156

기뻐하라!

잘츠부르크 바흐 합창단, 알로이스 글라스너(지휘), 볼프강 코거트

(오르간)

아름다운 광채가 비치는 기쁨의 성가

축복과 기쁨, 찬양을 노래하는 성가들로 광채가 비치는 듯 영롱한 

분위기로 가득한 앨범이다. 스탠포드의 <보라, 일으키리라>는 하박

국의 이야기를 극적으로 담고 있으며, 패르트의 <팔복>은 팔복에 

대한 예수의 설교를 환상적으로 그리고 있다. 맥밀란의 <복이 있도

다>는 시편112편을 독특한 대위적 진행으로 선보이며, 누가복음 1, 

2장을 담은 하웰스의 <성찬식>은 경건한 의식의 이미지를 그렸다. 

아이브즈의 <시편 135편>은 세 대의 금관이 함께하여 화려하고 웅

장하며, 브리튼의 <기뻐하라>는 다양한 기쁨의 표현을 가진 장대한 

오라토리오이다.

99151

발라드

로버트 홀처(베이스), 토마스 케르블(피아노), 에버하르트 쿰머(허디거디)

극적인 이야기와 아름다운 멜로디가 절묘한 조화를 이루는 낭만시

대의 발라드

‘발라드’란 내러티브가 있는 시나 음악을 지칭하는 말로, 이 음반은 

19세기 낭만시대의 발라드를 수록했다. 슈베르트의 유명한 <마왕>

과 <프로메테우스>, <십자군>, <툴레의 왕>, ‘북독일의 슈베르트’라

고 불리는 칼 뢰베의 <오이겐 왕>, <시계> 등을 비롯하여, 슈만, 브

람스, 후고 볼프까지 극적인 이야기와 아름다운 멜로디의 절묘한 

조화를 깊이 감상할 수 있다. 베이스 로버트 홀처는 오스트리아 청

소년 콩쿠르에서 우승하고 빈 무대에 데뷔한 이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며, 린츠 브루크너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오스트리아의 대

표적인 베이스 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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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S52018

샤콘느의 예술

실비아 마르케스 출리야(하프시코드)

16~18세기, 그리고 20세기의 주요 샤콘느를 모은 기념비적인 음

반

‘샤콘느’란 스페인에서 유래한 3박자 춤곡이지만, 바로크 시대에는 

반복되는 화음 진행을 가진 저음 위에서 고음의 선율이 변주되는 

변주곡으로 정착되었다. 이 음반은 변주곡 양식을 흥미롭게 활용한 

카베손의 <암소들의 차이>, 유명한 ‘라 폴리아’ 주제를 사용한 A. 스

카를라티의 <폴리아>와 ‘샤콘느’의 걸작 바흐의 <샤콘느>, 20세기의 

거장 리게티 <헝가리 록> 등 16~18세기, 그리고 20세기의 주요 샤

콘느를 모은 기념비적인 음반으로, 샤콘느의 변화와 발전을 들려준

다. 헨델과 CPE 바흐, 시에라의 작품도 놓칠 수 없는 샤콘느의 예

술을 담고 있다. [세계 최초 녹음 포함]

IBS62018

니노 로타 외: 클라리넷 소나타 5곡

안토니오 살구에로(클라리넷), 페드로 가비란(피아노)

클라리넷에 살아 숨 쉬는 세련미와 모던한 풍경

20세기를 풍미한 구아스타비노(1912~2000), 조셉 호로비츠

(1926~), 니노 로타(1911~), 에디슨 데니소프(1929~), 프란시스 풀

랑크(1899~1963)의 클라리넷 소나타가 담겨 있다. 영화·뮤지컬·

재즈 등 대중예술이 태동한 20세기의 도시적이고 모던한 감각이 

각 곡마다 물씬 풍겨나오고, 작곡가들 역시 재즈·뮤지컬 등의 음

악적 요소를 과감히 차용하고 있다. 신고전주의와 20세기 감각으

로 클라리넷 명곡을 감상하고자 하는 이에게 적극 추천한다(해설지 

영문·스페인어). 특히, 각 곡의 느린악장의 서정미가 압권이다.

IBS Classical       www.IBS Classical.es

IBS182017

페르난데스: 칸초네타

카펠라 프롤라티오눔, 앙상블 라 단세리예

메소아메리카에서 활약했던 르네상스의 거장 페르난데스의 폴리포니

가스파르 페르난데스는 르네상스 시대의 포르투갈 작곡가이자 오르가니스트로, 1599년에 현재 멕시코 지역에 있는 ‘산티아고 데 과테말라’ 

성당의 오르가니스트로 부임했으며, 1606년에 푸에블라 성당으로 옮긴 이후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이 지역에서 활동했던 메소아메리카 

르네상스 음악의 거장이었다. 그는 1614~16년 사이에 당시 높은 인기를 얻고 있었던 스페인의 시인 알론소 데 보니야의 종교적인 시에 

음악을 붙였으며, 푸에블라 성당에서 연주했다. 페르난데스의 독특한 선율 작법은 매우 인상적이며, 극적이고 완성도 높은 대위법 솜씨가 

돋보인다. [세계 최초 녹음]

Grand Piano       www.grandpianorecords.com

GP759

굴다: ‘Light My Fire’ 변주곡, 플레이 피

아노 플레이, 소나티네 등

마틴 데이빗 존스(피아노)

클래식과 재즈의 완벽한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진정한 우리시대의 음악

세계적인 정상급 피아니스트인 프리드리

히 굴다는 직접 밴드를 조직하여 활동했

던 재즈 아티스트였으며, 작곡가로서 그

가 남긴 많지 않은 작품들도 클래식과 재

즈를 넘나든다. 피아노 작품들 또한 클

래식과 재즈, 그리고 즉흥적인 특징들이 

균형 있게 조화된 특징을 지니고 있다. 

<‘Light My Fire’ 변주곡>은 피아니스트들

에게 강한 도전을 불러일으키는 진정한 

걸작이며, <플레이 피아노 플레이>는 열 

개의 살롱 풍의 아기자기한 소품이다. 고

전 형식을 토대로 하는 <전주곡과 푸가>

와 <소나티네>는 오히려 재즈 풍의 매력

이 강렬한 흥미로운 작품이다.

GP763

사티: 피아노 작품 전곡 3집

니콜라 호르바트(피아노)

일생일대의 사랑이 휩쓸고 지나갔던 시기의 작품

들, 곱씹을수록 샘솟는 새로운 매력

살라베르 2016년판 버전 에릭 사티 피아노 작품 

3집이다. 발레곡 ‘유스푸드’(피아노 편곡 버전), 일

생의 뮤즈(수잔 발라동)에 대한 사랑이 담긴 ‘고

딕 댄스’, 사티 미니멀 음악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벡사시옹’을 비롯해 ‘그노시엔드 6번’, ‘천국의 영

웅적 문에 대한 전주곡’ 등 1892년에서부터 1897

년 사이에 작곡된 작품들이 수록되었다. 일생일

대의 사랑이 휩쓸고 지나갔던 시기, 작품은 이전

보다 한층 유연하고 오롯한 깊이를 더한다. 차가

운 편린들 사이에 숨어있는 색채감, ‘빙수’처럼 곱

씹을수록 새로운 매력과 마주할 수 있다. 

* ‘도망치게 하는 노래(《차가운 소품》중 1번)’(15

번 트랙), 세계 최초 녹음. ‘(《에지나르》중 전주

곡)’(5번 트랙), ‘벡사시옹’(7번 트랙), ‘모데레’(8

번 트랙) 제외, 2016년 살리에리판 세계 최초 녹

음.

GP775

바르쿠다리언: 피아노 소품집

미카엘 아이라페티언(피아노)

오롯한 색채 그리고 우아한 조화미, 소리

없이 물드는 담백한 매력

아르메니아 출신의 피아니스트 미카엘 아

이라페티언, 그가 가장 의욕적으로 선보이

는 작품들은 조국 아르메니아의 음악들이

다. 아르메니아 음악의 아버지 코미타스를 

비롯해 스테파니안, 바그다사리안의 작품

으로 호평을 얻은 그가 이번에는 아르메

니아 음악의 보석, 바그쿠다리언의 피아노 

소품들을 연주했다. 아르메니아 민요 선율

의 이국적인 정서를 머금은 작품들(‘4개의 

오리엔탈 춤곡들’, ‘12개의 아르메니아 춤

곡들’, ‘피아노 소품’ 연작 1 & 2집)의 소리 

없이 물드는 매력. 글라주노프로부터 극찬

을 받은 작곡가의 솔직 담백한 색채 그리

고 우아한 조화미를 느낄 수 있다.

GP736

코젤루흐: 피아노 소나타 47~50번

켐프 잉글리시(피아노)

시대악기로 듣는 코젤루흐의 초기 매력적인 소나타와 완숙한 후기 

소나타

베토벤과 라이벌로 인정받을 만큼 정상급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

로 활동했던 레오폴트 코젤루흐의 소나타 전곡 마지막 음반이다. <

소나타 47번>은 번호와 달리 초기의 작품이며, 다른 세 곡은 만년

의 작품들이다. 켐프 잉글리시는 초기작 47번은 1785년 런던에서 

제작된 롱맨&브로드립 하프시코드를 사용했으며, 48, 49번은 1789

년 런던에서 제작돈 커크맨 포르테피아노를, 50번은 빈에서 제작

된 요한 프리츠 포르테피아노를 사용했다. 특히 49번은 우나 코르

다 페달과 포르테 페달의 효과를 보여주는 등, 이 음반은 고전시대 

음악적 혁신을 담고 있다. [세계 최초 녹음]

GP747

프라도: 카르타스 셀레스테스 13, 16~18번

알레이손 스코펠(피아노)

우주를 그린 위대한 ‘카르타스 셀레스테스’ 시리즈의 네 번째 앨범

브라질 작곡가 알메이다 프라도의 위대한 ‘카르타스 셀레스테스’ 

시리즈 네 번째 앨범이다. 우주를 소재한 작품으로서 가장 방대한 

역작 중 하나로, 폭넓은 건반의 사용으로 신비로운 공간을 만들어

내며, 우주의 거대한 움직임을 역동적으로 표현하여 환상적인 이

미지를 펼쳐놓는다. 13번은 황소 자리, 플레이아데스 성단, 게 성운 

등을, 16번 ‘신비로운 동물들’은 카멜레온 자리, 독수리 자리, 캣츠

아이 성운, 용 자리 등을, 17번 ‘이집트와 그리스의 하늘’은 머리털 

자리, 북쪽왕관자리 등을, 18번 ‘마쿠나이마의 하늘’은 태양과 달, 

큰곰자리 등을 그린다. [세계 최초 녹음]

23www.aulosmedia.co.kr22 아울로스뉴스 제 76호



New Releases | CD

Klanglogo       www.klanglogo.de MD&G       www.mdg.de

LPO       www.lpo.org.uk

KL1523

2016 레오폴트 바이올린 콩쿠르 수상 앨범: 모차르트·베토벤

송지원(바이올린), 호세 가야르도(피아노)

놀라운 신예의 기교와 여유!

송지원은 2016년 제9회 레오폴트 모차르트 바이올린 콩쿠르(4년마다 개최)에서 1위와 청중상을 수상한 바 있다. 콩쿠르 특전으로 제작된 

이 앨범에서 그녀는 모차르트·베토벤·크라이슬러·사라테의 작품을 차례로 선보이는데 그 곡들은 크라이슬러 ‘베토벤 주제에 의한 

짧은 론도’, 사라사테 ‘모차르트 마술피리 판타지’처럼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며 만든 곡들이다. 따라서 네 명의 작곡가의 작품을 

관통하는 69분 동안 그녀의 존재감과 특색을 느낄 수 있다. 맑으며 여유 있는 모습이 1992년 생의 연주라 느껴지지 않는다. 

LPO0105

스트라빈스키: ‘페트루슈카’(1947년 버전) & ‘불새’(1919년 버전)

런던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연주), 클라우스 텐슈테트(지휘)

텐슈테트의 발레음악이 담긴 소중한 기록

1977년 첫 만남 이후 클라우스 텐슈테트는 런던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음악감독이자 상임 지휘자로 활약하며 주옥같은 기록들을 남겼다. 

특히, 말러와 브루크너는 이미 ‘전설적인 명연’으로 자리매김했다. 본 음반은 독일 레파토리에 가려진 텐슈테트의 ‘발레 음악’ 

두 작품(‘페트루슈카’ & ‘불새’)이 수록되어 있다. 발레 작품들에서도 악상의 ‘긴밀한 관계’에 초점을 둔 ‘구조미’, 텐슈테트의 진면목은 

여전하다. 독일 레퍼토리에 견줄만한 또 하나의 소중한 기록, 감상을 권하고 싶다.

903 2063-6 [SACD] [추천음반]

비외탕: 비올라 작품집(독주·소나타)

크리스티안 오일러(비올라), 폴 리비니우

스(피아노)

바이올린의 신(神)이 남긴 숨겨진 비올라 

명곡들

벨기에의 비외탕(1820~1881)은 명 바이

올리니스트였다. 슈만은 그를 파가니니에 

비교하기까지 했다. 그런 비외탕에게 비

올라란 그만의 ‘사랑스럽고 비밀스러운 

악기’로 존재했다고 한다. 그런 감정과 애

정은 이 음반의 작품들에 잘 담겨 있다. 

오일러(비올라)와 리비니우스(피아노)는 

엠데게(MDG)에서 힌데미트 등 여러 음반

을 발매한 바 있다. 근대 바이올린 연주에 

큰 영향을 준 비외탕의 전통을 오일러는 

비올라로 잇고 있다. 엠데게가 자랑하는 

2+2+2 레코딩시스템이 연출하는 3D사운

드도 환상적이다.

613 2055-2

우스트볼스카야: 바이올린·피아노 작품

집

안드레아스 쉐델(바이올린), 스테판 슐라

이에르마허(피아노)

이 음반 하나로 러시아 현대음악의 진수

와 마주친다 

러시아의 작곡가 갈리나 우스트볼스카야

(1919~2006)의 작품집으로,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의 협력악장 안

드레아스 쉐델이 그녀의 작품인 바이올린 

소나타(1952)와 이중주(1964)를, 현대음악 

전문 피아니스트 스테판 슐라이에르마허

가 피아노 소나타 5번(1986)을 연주한다. 

우스트볼스카야가 그려내는 음악은 신비

한 공기처럼 듣는 이의 공간을 떠다니며,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듯한 불협화음과 

감미로운 순간적 대목들이 공존한다. 작

곡가의 세계를 진지하게 들여다볼 수 있

는 최상의 음반이다. 

906 2048-6 [SACD]

F.W.마컬 오르간 작품집 2집

안제이 자드코(오르간)

잃어버린 오르간 음악의 보물을 찾아서

뛰어난 청취 환경을 제공한 엠데게(MDG) 

레이블의 ‘무지카 발티카 시리즈’는 폴란

드와 발틱 3국의 음악 발굴 시리즈이다. 

폴란드 오르가니스트 프리드리히 빌헬름 

마컬(1816~1887)의 오르간 작품 모음집으

로, 폴란드 음악유산 발굴과 전승에 일가

견이 있는 안제이 자드코가 마컬의 작품

집 1집에 이어 이번 2집에서도 연주를 맡

는다. 독일 니콜라이 성당에 설치된 1841

년 산 오르간과 MDG가 자랑하는 멀티채

널 레코딩(2+2+2 Recoding)의 조화는 듣

는 이를 유럽의 고성당의 청량한 색감과 

압도적인 음량으로 휘감는다.

903 2049-6 [SACD] [추천음반]

브람스: 클라리넷 소나타 1·2번, 3중주

로베르트 오버라이크너(클라리넷), 미하엘 쇠흐(피아노), 노버트 앵거(첼로)

음향과 연주력이 만든 순도 높은 브람스의 클라리넷

브람스의 유작으로 남은 클라리넷 소나타 1번·2번이 재생될 때, 음악이 채우는 음향 조건은 최상이다. 이러한 재생환경은 첼로와 함께 하는 

브람스의 3중주 Op.114에서도 흐트러지지 않는다. 실내악 장르의 녹음과 재생 환경에 강점을 두고 있는 엠데게(MDG) 레이블의 기술력이 

브람스의 명작을 명품으로 만든다. 엠데게에서 발매한 레거의 클라리넷 작품집으로 호평을 받은 오버라이크너(Cl)·쇠흐 듀오(Pf)의 

역작으로, 앵거(Vc)의 합류도 이들과 브람스와의 호흡을 더욱 빛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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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3 2067-6 [SACD]

베토벤: 첼로 소나타 1~5번(전곡)

마누엘 피셔-디스카우(첼로), 코니 시(피

아노)

피아노가 만드는 첼로 소나타의 새로운 

묘미

베토벤 소나타 1번부터 5번까지 전곡이 

차례대로 담긴 음반이다. 전작인 카를 라

이네케 음반(MDG 603 1661-2)에서 빼어

난 호흡을 자랑한 독일 첼리스트 마누엘 

피셔-디스카우와 캐나다 출신의 코니 쉬

의 ‘믿고 들을 수 있는 베토벤’이다. 에스

프레소한 현의 울림과 비교적 화려하고 

아기자기한 피아노의 색채가 인상적인 하

모니를 만들어낸다. 특히 피아노를 중심

으로 첼로 소나타의 묘미를 다시 들여다

보고 싶은 이에게 적극 추천한다. 엠데게 

특유의 SACD가 만들어내는 선명도가 두 

사람의 울림을 사실적으로 재현한다.

903 2069-6 [SACD]

그리고리 프리드: 클라리넷 소나타 모음집

존 피누케인(클라리넷), 엘리자베카 블루

미나(피아노)

20세기 러시아 클라리넷 작품의 반전 매력

생전 오페라로 명성을 날린 러시아의 작

곡가 그리고리 프리드(1915~2012)의 실

내악은 그다지 인기가 없었지만, 아일랜

드 출신의 피누케인이 그의 소나타들을 

발굴·연주함으로써 가치가 널리 알려지

게 되었다. 클라리넷 소나타 1·2·3번을 

들려주는 피누케인의 소리는 깃털 같은 

경쾌함과 즐거움이 공존한다. 피누케인

과 함께 프랑세·풀랑크·드뷔시 등 프랑

스 현대음악의 호흡을 맞춰온 블루미나의 

피아노가 러시아 모던의 감각을 더욱 빛

나게 하면서도, 작품의 낭만성을 진지하

게 배려한다. 엠데게 레이블의 음향 기술

(2+2+2)도 이들의 호흡과 색채를 더욱 빛

낸다.

948 2071-6 [SACD]

바우스네른: 실내악 모음 2집

베롤리나 앙상블, 마리아 벤트손(소프라노)

뒤안길에서 만나는 19~20세기 독일 정통 

실내악

베롤리나 앙상블은 프리데리케 로스(클라

리넷)가 2009년 창단한 앙상블(본 녹음에

는 9명 참여)이다. 베롤리나는 독일의 심

장부 베를린을 상징하는 여신이다. 이러한 

명칭처럼 이들은 하인리히 호프만, 에른스

트 루도르프, 휴고 콘 등 19세기 중후반과 

20세기 초반에 꽃 피운 독일 작곡가의 실

내악곡을 발굴하여 엠데게 레이블을 통해 

여러 장의 앨범을 발표하고 있다. 발데마

르 폰 바우스네른(1866~1931)도 그중 한

명으로 이 앨범은 1집을 잇는 2집이다. 기

악에 치중한 1집과 달리 3곡이 수록된 2집

에는 ‘8개의 실내성악곡’이 수록되어 스웨

덴의 마리아 벵트손이 함께 한다(해설지에 

가사 수록).

922 2062-6 [SACD]

슈트라우스: 여성가곡 모음집(23곡)

마리아 벵트손(소프라노), 사라 티스먼(피아노)

슈트라우스 가곡으로 ‘사랑’을 고백하고 싶다면

리하르트 슈트라우스(1864~1949)는 200곡이 넘는 가곡들을 작곡

했는데, 대부분 여성 성악가를 위한 곡이며, 여기에는 그가 사랑한 

아내 파울리네 데 아나의 존재가 한몫하고 있다. 그래서 슈트라우

스의 가곡은 그가 남긴 교향시와 달리 사랑스럽고 달콤한 분위기

와 시적인 감수성으로 충만하다. 마리아 벵트손은 23곡의 가곡을 

감칠 나게 부른다. 그뿐만 아니라 그녀가 직접 선곡하고 트랙을 배

치했는데, 23곡의 가곡이 매우 자연스럽게 흐르는 것도 이 음반의 

매력이다. 해설지에 가사 수록.

603 0287-2

투일레·풀랑크: 관악6중주(피아노·목관 5중주)곡집

데니스 러셀 데이비스(피아노), 슈투트가르트 목관5중주단

후기 낭만주의 목관 5중주의 매력!

1988년에 나온 음반을 재발매한 것으로 루드비히 투일레

(1861~1907)와 프란시스 풀랑크(1899~1963)의 대표적인 6중주(피

아노+목관5중주)가 수록된 음반이다. 투일레는 오스트리아 낭만음

악의 거장으로 드라마틱한 음악으로 명성을 얻었다. 그의 6중주는 

이러한 특징을 잘 담고 있으며, 탄탄한 서사와 섬세한 문체로 된 

낭만주의 문학을 접하 듯 극적인 표현이 가득하다. 늘 즐거운 음악

을 쓰고자 한 풀랑크의 유머는 그의 작품의 초입부터 드러나며 연

주자들의 표현과 기법 역시 일품이다. 30년 전의 음반이지만 연주

의 동시대적 감각과 음향의 기술력은 지금에 견주어도 전혀 손색

이 없다.

8559820

폴 릴: 첼로와 피아노 작품집(쇼팽의 유령)

킴 쿡(첼로), 크리스토퍼 구즈먼(피아노)

미국적인 색채로 재해석한 바로크 & 낭만

주의 인상

미국의 작곡가 폴 릴의 작품들은 민속 음

악, 바르톡과 코다이의 음악 언어를 미국

적인 색채로 재해석 또는 가공하는 모습

을 보여주고 있다. 본 음반에는 ‘독일 민

요가곡’, ‘첼로 소나타 1번’ 등 폴 릴의 첼

로와 피아노를 위한 작품들이 수록되어 

있다. 수록된 작품들 중에서도 현대 음악 

작법과 바로크 멜로디의 환상적인 조화가 

매력적인 ‘강령술 모임(교령회, 交靈會)’, 

찰스 아이브스와 로이 해리스, 새무얼 바

버의 색채로 낭만주의 작곡가(쇼팽)의 초

상을 그려낸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

타 2번(쇼팽의 유령)’은 음반의 백미이다. 

[전곡 세계 최초 녹음]

8573478

생상스: 피아노 협주곡 4 & 5번(‘이집트’)

로맹 데샤르므(피아노), 말뫼 심포니 오케

스트라(연주), 마르크 수스트로(지휘)

기대했던 연주, 기대 이상의 감흥

마르크 수스트로가 이끄는 말뫼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생상스 피아노 협주곡 시리

즈 3집. 생상스의 영감과 작품의 혁신적인 

면모가 돋보이는 ‘피아노 협주곡 4번’, 일

본과 스페인, 중동 음악의 인상을 룩소르

의 풍경에 담은 ‘피아노 협주곡 5번’ 모두 

생상스의 농익은 작법의 순간이 배어있는 

작품들이다. 나긋나긋한 봄 햇살을 연상

케 하는 로맹 데샤르므의 연주는 작품의 

구조와 인상을 생동감 있게 그려내며 작

품에 새로운 매력을 불어 넣는다. 기대했

던 연주였지만, 기대 이상의 감흥을 선사

하는 연주. 낙소스 2018년 4월 신보 중 단

연 첫 손에 꼽고 싶다.

8573603

레오 브라우어 & 파울로 벨리나티: 두 대의 기타

를 위한 협주곡

브라질 기타 듀오 - 호앙 루이즈 & 더글라스 로

라(기타), 델라웨어 심포니 오케스트라(연주), 데

이비드 아마도(지휘)	

라틴 아메리카를 대표하는 두 명의 작곡가, 그들

이 선사하는 파릇파릇한 영감

베 토 벤 에  대 한  작 곡 가 의  기 억 ,  대 표 작 

‘Yesterday From Penny Lane’에서 드러나는 작

곡가 특유의 작법이 담겨있는 기념비적인 작품, 

‘표징의 책’이라는 부제가 붙은 레오 브라우어 

10번째 기타 협주곡이자 두 대의 기타를 위한 첫 

번째 협주곡은 코스타스 코트시올리스와 존 윌

리엄스의 위촉으로 탄생했다. 현대적인 기교와 

고아한 조화미, 상파울로 지역 색을 대담하면서

도 매혹적인 색채로 표현한 벨리나티의 작품은 

브라질 컨트리 음악(Música Caipira)에 대한 작

곡가의 각별한 애정이 배어있다. 대지를 적시는 

봄비의 감성, 라틴 아메리카를 대표하는 두 명의 

작곡가가 선사하는 파릇파릇한 영감을 만끽할 

수 있는 음반이다. [전곡 세계 최초 녹음]

Naxos       www.naxos.com

8504053 [4CDs]

줄리언 로이드-웨버: 시간의 여정

줄리언 & 지아신 로이드-웨버(첼로), 존 레네한(피아노), 잉글리시 쳄버 오케스트라 & 유로피언 유니언 쳄버 오케스트라(연주) 외

두 대의 첼로 사이에 흐르는 나지막한 속삭임, 사랑의 교감

2014년 은퇴한 줄리언 로이드 웨버는 자신의 음악 여정을 4장의 시리즈로 정리했다. 4년이 흐른 올 해 드디어 4장의 앨범이 하나의 세트로 

갈무리 되었다. 딜리어스와 존 아일랜드를 비롯한 근현대 영국 음악에 대한 줄리언 로이드 웨버의 열정과 더불어 비발디와 몬테베르디, 

퍼셀에서부터 피아졸라와 아르보 패르트에 이르는 폭 넓은 레파토리는 음반의 두 축을 이룬다. 무엇보다도 아내 지아신 로이드-웨버와의 

교감, 두 대의 첼로 사이에 흐르는 나지막한 속삭임이야말로 음반의 백미가 아닐까 싶다. ‘오작교’를 연상케 하는 사랑의 교감은 

봄날의 설렘을 선사한다. 호평을 받은 음반, 감상과 소장을 적극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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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73693

로렌초 팔로모: ‘아라베스코스’, ‘카리비아나’, 

‘유모레스카’

알렉상드레 다 코스타(바이올린), 호아킨 클레

멘테(더블베이스), 카스티야 & 레온 교향악단

(연주), 헤수스 로페스-코보스(지휘)

가려진 보석을 들춰내는 즐거움

겨울 끝자락 눈부신 햇빛 속으로 수렴되

는 코르도바의 풍경이 인상적이었던 전작

(8.573326)에 이어 헤수스 로페스-코보스와 

카스티야 & 레온 교향악단은 로렌초 팔레모 

관현악 작품의 또 다른 매력을 음반에 담았다. 

이슬람적인 색채를 통해 스페인의 과거를 음

악적으로 조명한 ‘아라베스코스’, 더블베이스

의 눈부신 기교를 느낄 수 있는 ‘유모레스카’, 

히나스테라 또는 그라나도스의 작품 한 대목

을 연상시킬만한 감각적인 리듬의 향연이 돋

보이는 ‘카리비아나’에 이르기까지 음반은 작

곡가의 가려진 보석을 들춰내는 즐거움으로 

가득하다. 삶과 죽음, 작곡가의 생일과 지휘자

의 죽음이 겹쳐 있어 작품의 여운은 각별하다. 

[전곡 세계 최초 녹음]

8573705

파가니니: 피아노 작품 전곡 49집

고란 필리펙(피아노)

번뜩이는 기교 사이에 흐르는 우수의 그

림자

2011년 이탈리아 파르마 리스트 국제 피

아노콩쿠르에서 1위 없는 2위에 입상한 

크로아티아 출신 피아니스트 고란 필리펙

은 리스트의 ‘두 개의 파가니니연습곡’(리

스트 피아노 전곡 42집, 8.573458)에서 보

여준 리스트 스페셜리스트로서의 면모를 

다시 한 번 드러낸다. 쇼팽의 색채가 느껴

지는 마주르카와 왈츠 작품들도 매력적이

지만, 리스트 만년의 작품인 ‘잊혀진 4개

의 왈츠’와 ‘2개의 차르다슈’, ‘죽음의 차르

다슈’의 우수는 연주자의 또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어 새롭다. ‘반음계적 대 갤럽’ 

두 개 버전에서 고란 필리펙은 특유의 자

신감 넘치는 터치와 화려한 색채감을 비

롯해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작

품에 쏟아 부으며 음반의 대미를 장식한

다. 감상을 추천한다.

8573706

루이즈 파랭: 교향곡 2 & 3번

솔리스츠 유로피언 룩셈부르크(연주), 크

리스토프 쾨니히(지휘)

베토벤의 열정, 멘델스존과 슈만의 서정

프랑스의 작곡가 루이즈 파랭은 19세기 당

시 여성 음악가로서는 드물게 명성을 누

렸던 인물 중 하나였다. 베를리오즈와 슈

만 등으로 부터 찬사를 받은 그녀의 작품 

세계는 파격적인 명성에 걸 맞는 호방한 

서정을 내뿜고 있다. 베토벤의 열정(‘교향

곡 2번’)과 멘델스존과 슈만을 연상시키는 

낭만의 서정(‘교향곡 3번’)은 루이즈 파렝 

작품 세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작품들이

라 할 수 있다. 크리스토프가 지휘하는 솔

리스츠 유로피언 룩셈부르트의 호쾌한 연

주, 그 중에서도 ‘교향곡 2번’과 ‘교향곡 3

번’ 4악장의 ‘결의에 찬’ 해석이 압도적인 

인상을 남긴다.

8573675

카를로 도메니코니: 기타 음악 작품집

세릴 레픽-카야(기타)

기타로 그린 터키와 스페인의 인상

이탈리아 출신의 작곡가 카를로 도메니코니는 터키의 인상과 풍광

을 그린 것으로 유명하다. 본 음반은 그의 대표작 ‘코윤바바 모음

곡’을 비롯해 일본 문화의 영향을 보여주는 ‘일본 민요에 의한 변

주곡’, 스페인의 인상에 대한 작곡가의 헌사가 담긴 ‘돈키호테 모음

곡’ 등이 수록되어 있다. 전작 호르헤 모렐의 기타 작품(8.573514)

에서 세련미 어린 감성을 보여준 세릴 레픽 카야는 카를로 도미니

코의 작품을 통해 모국의 인상을 그렸다. 자신이 직접 편곡한 아식 

베이셀의 작품(‘아나톨리아 민요 주제에 의한 변주곡’)과 자신의 작

품(‘마캄 후세이니에 의한 즉흥연주’)은 기타의 거장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는 연주자의 면모를 새롭게 각인시킨다.

8573680

퍼시 그레인저: 관악기를 위한 작품 2집

요아힘 카(피아노), 한스 크누트 스벤(오르간), 왕립 노르웨이 해군

국악대(연주), 비야르테 엥게세트(지휘)

윈드 밴드의 무한한 가능성, 풍부한 표현력

관악 합주의 무한한 가능성에 주목했던 퍼시 그레인저는 오케스트

라보다도 관악 합주를 통해 바로크와 고음악 시대 작품이 갖고 있

는 진정한 매력을 표현하려 했다. 바흐와 조스켕 데 프레, 알폰소 

페레보스코, C.P.E 바흐의 작품, 영국 민요에 대한 작곡가의 애정이 

담긴 ‘데리 지방의 아일랜드 민요(Irish Tune from County Derry)’ 

등이 담긴 2집 수록곡 역시 관악 합주의 경이로운 순간들을 보여준 

1집(8.573679) 못지않은 감동을 주기에 충분하다. 그레인저의 친구 

헤르만 샌드비의 ‘간주곡’이 세계 최초로 수록되었다. 

* ‘간주곡’(11번 트랙) 세계 최초 녹음.

8573787

코젤루흐: 레오폴드 2세 대관식을 위한 칸타타(‘국

왕 만세’)

필리프 드보르작(하프시코드), 키리스티나 빌리칠

로바(소프라노), 토마스 코리넥 & 요제프 모라벡(테

너), 마르티누 보이시즈(합창), 마렉 슈틸레츠(지휘)

‘티토왕의 자비’와 더불어 레오폴드 2세 대관식을 

위해 위촉된 작품

마렉 슈틸레츠가 ‘신포니아’(8.573627)에 이어 낙

소스 레이블을 통해 선보이는 코젤루흐의 작품 두 

번째 음반에는 보헤미아의 왕 레오폴드 2세 대관

식을 위한 작품 ‘레오폴드 2세 대관식을 위한 칸타

타(국왕 만세)’가 수록되었다. 모차르트 최후의 오

페라 ‘티토왕의 자비’와 함께 위촉된 작품의 면모

는 당시 코젤루흐의 명성을 짐작케 할만하다. 어둠 

속에서 등장하는 빛의 이미지, 혼란스러운 시대를 

안정시키는 ‘현군(賢君)’에 대한 간절한 염원이 투

영된 작품의 구조는 ‘명성’을 향한 작곡가의 야망

도 엿볼 수 있어 흥미롭다. 깔끔하고 선명한 연주

는 전작의 맥을 잇고 있다. [전곡 세계 최초 녹음]

8573822

로시니: 피아노 작품 8집

마시모 콰르타(바이올린), 엔리코 딘도(첼

로), 알레산드로 마랑고니(피아노), 우고 파

바로(호른),릴리 요르스타드(메조 소프라

노), 브루노 타디아(바리톤), 아르스 칸티카

(합창), 마르코 베리니(지휘)

오페라를 축소해 놓은 듯한 감성

대략 1857년에서부터 1868년 사이에 작곡

된 것으로 추정되는 ‘늘그막의 잘못들(또는 

노년의 과오들)’은 로시니 만년의 심경과 

영감이 담긴 주옥과도 같은 작품집이다. 

본 음반에는 총 14권 150여곡의 작품으로 

구성된 ‘늘그막의 잘못들’ 중 8·9·10·14

집 중 발췌한 작품들과 기타 희귀 작품들

이 수록되었다. 실내악과 성악 작품들로 

구성된 수록 작품 대부분은 세계 최초녹

음이기 때문에 음반의 가치는 높다 하겠

다. 성악과 독주 악기의 단출한 편성이지

만, 오페라를 축소해 놓은 듯한 감성을 느

낄 수 있다. 감상과 소장을 적극 추천한다.

8573893

오거스타 맥케이 로지: 바이올린 리사이틀

오거스타 맥케이 로지(바이올린)

바흐에 가려진 바로크 바이올린 독주곡의 

정수

오늘날 바흐의 ‘무반주 소나타와 파르티

타’는 바이올린 레파토리의 경전으로 남아

있다. 바흐의 작품 만큼 알려지지 않았지

만, 바흐와 동시대를 살았던 작곡가들 역

시 바흐만큼이나 뛰어난 바이올린 독주 

작품들을 남겼다. 2015년 줄리어드 히스토

리컬 퍼포먼스 콘체르토 콩쿠르에서 우승

한 오거스타 맥게이 로지는 하인리히 비

버, 요한 게오르그, 피젠델, 윌리엄 코르베

트, 로카텔리 등 바흐 시대, 바흐에 가려진 

위대한 바이올린 유산을 음반에 담았다. 

당찬 보잉, 깔끔한 잔향은 작품을 대하는 

연주자의 확신에 찬 모습과 닮아 있다. 감

상과 소장을 적극 추천한다.

8573474 [추천음반]

피에르 로드: 바이올린 협주곡 11 & 12번, '에르 바리에'(Op.12 & 26)

프리데만 아이흐호른(바이올린), 예나 필하모닉(연주), 니콜라 파스케(지휘)

평범한듯하나 결코 평범하지 않은 작품의 면모, 비르투오소의 내공을 발견하는 반전의 매력

루돌프 대공과 더불어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 10번’을 이끌어낸 피에르 로드는 비오티의 제자이자 19세기 초 프랑스 악파를 대표하는 

인물 중 한사람으로서 당시 유럽 음악계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가 남긴 13개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조명하는 시리즈 

마지막 음반에는 작곡가의 가장 뛰어난 작품 중 하나로 손꼽히는 ‘바이올린 협주곡 11번’과 파가니니의 작품 한 대목을 연상케 하는 

‘바이올린 협주곡 12번’이 수록되었다. 친근한 분위기속 세련된 전개, 바이올린의 당당한 목소리는 롤러코스터의 아찔함이 아니더라도 

작곡가의 내공을  느끼고도 남을 정도의 아우라를 내뿜는다. ‘에어 바리에’는 바이올린과 오케스트라의 대화를 엮어가는 작곡가의 

모습을 엿볼 수 있기도 하다. *전곡 세계 최초 녹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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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73630 [추천음반]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3번 & 코렐리 주제에 의한 변주곡

보리스 길트버그(피아노), 로열 스코티시 내셔널 오케스트라(연주), 카를로스 미구엘 프리에토(지휘)

수수하고 여린 듯 그러나 빛과 힘을 머금은 해바라기의 인상

보리스 길트버그와 카를로스 미구엘 프리에토가 이끄는 로열 스코티시 내셔널 오케스트라의 라흐마니노프 ‘피아노협주곡 2번’(8.573629)은 

라흐마니노프 레코딩 ‘TOP10’과 에디터스 초이스(이상 《그라모폰》, 2017년)에 선정되는 등 라흐마니노프 해석의 새로운 장을 선보이며 

평론가와 애호가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전작의 멤버들은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레퍼토리의 정점, ‘피아노 협주곡 3번’을 선보인다. 

길트버그의 연주는 어둠 속 ‘용트림’을 연상케 하는 기존의 해석과는 다르게 다가온다. 언뜻 수수하고 여린 터치는 피날레로 향할수록 

힘과 감정의 절묘한 균형 속에서 빛의 이미지를 드러낸다. 빛과 힘을 머금은 해바라기의 인상은 ‘코렐리 변주곡’의 투명함으로 수렴한다. 

놓칠 수 없는 연주, 강력 추천한다.

8573739

풀랑: ‘암사슴’ 모음곡 & ‘동물 모형’ 모음

곡 & 신포니에타

아일랜드 RTÉ 내셔널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 장-뤽 텡고(지휘)

동물의 세계에 빗댄 인간사, 금기를 다루

는 재치 만점의 작품들

우리는 어떤 이의 성격과 생김새, 주변에

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들을 ‘동물’ 혹

은 ‘동물의 세계’에 비유하곤 한다. 인간사

는 물론 세상의 금기를 동물에 빗댄 프랑

스의 작곡가 풀랑의 발레 음악 두 작품(‘암

사슴’과 ‘동물 모형’) 역시 여기에 해당된다 

하겠다. 두 작품의 정수를 갈무리한 ‘모음

곡’은 음악 역시 ‘세계’(혹은 ‘세상’)를 표현

하는 하나의 방식이라는 사실을 새삼 느낄 

수 있는 재치 만점의 작품이다. 유쾌한 서

정을 갈무리하는 '신포니에타'에 이르기까

지 장-뤽 텡고가 이끄는 아일랜드 RTÉ 내

셔널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맛깔스런 연주

는 작품의 재치를 한층 부각시키고 있다.

8573749

폴린 & 폴 비아르도: 바이올린과 피아노

를 위한 작품집

레토 쿠펠(바이올린), 볼프강 만츠(피아노)

프랑스 살롱 음악의 정수, 고아한 낭만의 

매력

낭만의 뮤즈 폴린 비아르도와 와 그의 아

들 폴 비아르도가 작곡한 바이올린 소나

타 시리즈 2집이다. 아들을 향한 애정이 

담긴 폴린 비아르도의 ‘6개의 소품’을 비

롯해 ‘로망스’, ‘무언가’, ‘자장가’, ‘무곡’ 등 

크라이슬러의 작품들을 연상시키는 담백

하면서도 고아한 낭만의 매력을 느낄 수 

있다. ‘선율의 보물창고’(레토 쿠펠)라 할 

만한 면모를 갖춘 프랑스 살롱 음악의 정

수. ‘긴 호흡을 갖고 바라보는 낭만의 인

상’(1집, 8.573607)과 함께 감상한다면 ‘망

중한’의 여백에 제격일 듯싶다. 

* 전곡 세계 최초 녹음

8573819

텔레만: 6개의 서곡(TWV 32:5-10)

나카가와 가쿠(하프시코드)

재기와 노련함이 묻어나는 작품의 면모와 

연주자의 색채

텔레만이 남긴 막대한 양의 작품 중에서

도 본 음반에 수록된 6개의 서곡(TWV 

32:5-10)은 다른 작품들의 그늘에 가려진 

듯한 인상을 준다. 비록 열렬한 주목을 받

고 있지 않지만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영

향이 느껴지는 위풍당당하면서도 유려한 

흐름, 폴란드 민속음악으로 강조점을 찍는 

작곡가 특유의 재치가 담긴 작품의 면모

는 이들 작품 역시 텔레만의 것임을 새삼 

느낄 수 있을 만큼의 매력을 선사한다. 독

학으로 하프시코드를 공부해 제27회 야마

나시 국제 콩쿠르에서 1위를 차지한 나카

가와 가쿠의 재기에 스승인 글렌 윌슨의 

노련함을 더한 연주는 수록 작품의 면면

과 닮아있어 흥미롭다.

8504054 [4CDs]

사라사테: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작품 전집

티안와 양(바이올린), 마르쿠스 하둘라(피아노)

탁월한 기교와 거침없는 에너지, 호평을 받은 또 하나의 시리즈

생상스의 ‘바이올린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작품집’(8.573411)으로 극찬을 받은 티안와 양의 신보. 그녀가 바이올린의 ‘떠오르는 별’로서 

입지를 굳힌 계기는 사라사테의 작품에 있다 해도 좋을 것이다. 사라사테의 바이올린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작품들을 한데 모은 

전집(8.504046)에 이어 그녀가 선보인 사라사테의 또 다른 작품들,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작품 시리즈’가 전집으로 갈무리되었다. 

작년 출시된 랄로와 마넨의 작품(8.573067)이 보여주듯 스페인의 리듬과 정취를 탁월하게 표현하는 기교와 거침없는 에너지는 

암사자의 포효를 연상하게 할 만큼 아찔하다.

8559849

로베르토 시에라: ‘칸딘스키’ & ‘클라리넷

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 ‘같은 물체를 

바라보는 33가지 방법들’

모란 케이츠(클라리넷), 콘티눔(연주), 셰릴 

셀처 & 조엘 작스(피아노)

서로 다른 요소들의 멋스런 대화 속에 숨쉬는 

음악의 무한 가능성

푸에르토 출신의 작곡가 로베르토 시에라는 캐

리비언의 음악 요소를 유럽의 음악 언어로 재해

석한 독특한 작품 세계로 잘 알려져 있다. 피아

노 사중주 ‘칸딘스키’는 칸딘스키만의 색과 조형

미를 작곡가의 작품 세계와 결합시켜 음악이 지

닌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 보이고 있다. ‘칸딘스

키’를 구성하는 추상과 음악은 ‘같은 물체를 바

라보는 33가지 방법들’과 ‘클라리넷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에서 극대화 된다. 셰릴 셀처와 조

엘 작스의 멋스런 호흡, 라틴과 재즈의 절묘한 

결합을 연출하는 클라리넷의 기교는 음악 역시 

‘소통(대화)’이라는 점을 상기시키기에 충분하다. 

* ‘같은 물체를 바라보는 33가지 방법들’(16-48

번 트랙), 세계 최초 녹음.

8573672

스메타나: 개선(기념) 교향곡 & 오페라

《팔려간 신부》(발췌)

베를린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연주), 

대럴 앙(지휘)

기사회생의 걸작 & 대표작

스메타나의 유일한 교향곡 ‘개선(기념) 교

향곡’은 프란츠 요제프 1세의 약혼 기념 

작품으로 헌정되었으나 거부당했다. 궁정 

피아니스트로 활동했던 작곡가의 자존심

에 타격을 준 비운의 작품은 후에 그에게 

명성을 안겨준 기사회생의 걸작으로 남아

있다. 민족정신을 고취하고 있는 스메타

나의 대표작 《팔려간 신부》중 서곡과 춤

곡은 오스트리아 국가를 주제로 사용한 

‘개선 교향곡’과 구분되는 듯 보이지만. 과

격한 민족주의적 색채를 지양했던 작곡가

의 속내를 엿볼 수 있어 흥미롭게 다가온

다. 역동적인 흐름을 탁월하게 표현하고 

있는 데럴 앙과 베를린 라디오 심포니 오

케스트라의 연주가 압권이다.

8573716

볼프-페라리: 달리다굼 & 수난 & 8개의 

합창곡

라이너 트로스트(복음사가, 테너), 요안 마

르틴-로요(예수, 바리톤), 코로 엘 레온 데 

오로(합창), 오비에도 필라르모니아(연주), 

프리드리히 하이더(지휘)

숭고한 반향과 고아한 색채, 대표작 못지않

은 작품들

오페라 작곡가로서 명성을 얻기 전 볼프-페

라리의 초기 작품 세계를 규정짓는 장르는 

합창 음악이다. 성경(《마가복음》5장 41절)의 

‘달리다굼(소녀여! 일어나라!)’ 일화를 주제로 

작곡한 ‘달리다굼’과 이탈리아 민속시에 음악

을 부친 ‘수난’,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를 작

곡가의 스타일로 재해석한 ‘8개의 합창곡’은 

고색창연한 분위기와 세련된 스타일이 어우

러진 또 하나의 명작이라 할 수 있다. 작품의 

숭고한 반향과 고아한 색채는 언뜻 새로운 

삶을 향해 내딛는 첫걸음을 연상시킬 만큼 

극적이다. 작곡가의 대표작 《성모의 보석》에 

버금갈 만한 감동을 주는 작품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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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73676 [추천음반]

바흐: 두 대의 기타로 연주하는 영국 모음곡 4-6번(BWV. 809-811)

몬테네그로 기타 이중주단(연주)

하프시코드의 또랑또랑한 반향과 류트의 포근한 잔향을 갖춘 기타의 매력

세계 최초로 바흐 ‘영국 모음곡’(1-3번, BWV. 806-808) 기타 이중주 버전을 선보였던 화제의 전작(8.573473)에 이어 몬테네그로 기타 

이중주단(고란 크리보카피치 & 다니엘 체로비치)은 같은 작품의 나머지 부분(4-6번, BWV. 809-811)을 완성했다. 약 3년 만에 선보인 

본 음반 역시 원곡의 짜임새와 정감은 여전하다. 하프시코드의 또랑또랑한 반향과 류트의 포근한 잔향이 어우러진 기타의 매력은 

바흐 작품이 갖고 있는 변화무쌍한 면모를 다시금 실감케 한다. 상당한 기교를 필요로 하는 편곡과 연주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은은한 멋을 놓치지 않고 있는 연주, 작품의 매력에 서서히 빠져드는 순간은 마냥 즐겁기만 하다. 

*전곡 세계 최초 녹음(기타 이중주 편곡 버전)

8573876

영국 작곡가들의 비올라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작품 모음집

헬렌 캘러스(비올라), 뉴질랜드 심포니 오

케스트라(연주), 마르크 타데이(지휘)

부활한 명연 - 영국 비올라 작품의 정수, 

비온 뒤 맑게 갠 인상

‘낭만주의 시대 비올라 작품집’(8.573730)과 함

께 비올라의 진정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음반

이 12년 만에 닉소스 레이블을 통해 다시 선보

인다. 2006년 ASV 레이블 발매(CD DCA 1181) 

음원이 수록된 본 음반은 본 윌리엄스, 월튼, 보

웬의 비올라 협주곡을 비롯해 ‘탈리스 주제에 

의한 환상곡’의 인상과 닮아있는 하웰즈의 ‘엘

레지’에 이르기까지 영국 비올라 작품의 주옥과

도 같은 작품들을 아우르고 있다. 비올라의 포

근한 울림, 이를 여유 있게 감싸는 악단의 스케

일은 비갠 뒤 안개 사이로 보이는 전원 풍경을 

연상케 할 만큼 매력적이다.(“새벽 하늘에 구름 

걷히고 / 봄은 사람의 바람을 따라 / 소나기 갓 

지나 맑게 개었다.”) *전곡 세계 최초 녹음

8573917

플라비오 쿠치: 기타 연주 작품집	

플라비오 쿠치(기타)

플라비오 쿠치가 연주하는 칙 코리아의 

작품들

이탈리아 출신의 세계적인 기타 연주자 플

라비오 쿠치는 자신의 소중한 인연을 위한 

헌사를 음반에 담았다. 친구인 알퐁소 보르

게제와 줄리오 클레멘티, 평소 각별한 관심

을 갖고 있는 작곡가 존 듀아르테와 에그베

르토 지스몬티의 작품들에 이르기까지 매

력적인 선율과 리듬, 시대를 초월한 음악 

언어 중에서도 단연 눈에 띄는 이름은 칙 

코리아일 것이다. 플라비오 쿠치의 언어로 

재탄생한 칙 코리아의 유일한 기타 작품 ‘6

개의 반추’와 ‘어린이 노래’(12곡)의 올망졸

망한 인상은 1980년대 후반부터 이어진 인

연의 행로 자체가 아닐까 싶다. *알퐁소 보

르게제 ‘하바네라의 가을’(19번 트랙), 줄리

오 클레멘티, ‘3개의 발레라 춤곡’(21-23번 

트랙), 세계 최초 녹음.

8579027

콘스칸치오 에르나에즈: 음악과 시

마르타 토바(소프라노), 호세 마누엘 콘데

(바리톤), 세바스티안 마리네(피아노)

음악과 시, 텍스트의 여백을 채우는 선율

의 반향

스페인의 작곡가 콘스탄치오 에르나에즈

는 마드리드의 현대 음악 작곡가들 사이

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

는 2001년부터 스페인의 명시들을 음악으

로 표현한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는데, 본 

음반에는 약 17년 동안 이어온 시리즈 6개 

작품이 망라되었다. 텍스트를 음악 언어로 

표현하는 방법에는 리듬, 선율, 조성 등 다

양한 음악 기법이 총동원되기 마련이지만, 

에르나에즈의 작품은 텍스트의 인상과 운

율뿐만 아니라 행간의 여백 사이에서 메

아리치는 ‘낭독의 잔향’을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 사뭇 특별하다. 

*전곡 세계 최초 녹음

8573786 [추천음반]

슈만: 첼로 협주곡 &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작품집

가브리엘 슈바베(첼로), 니콜라스 림머(피아노), 로열 노던 신포니아(연주), 라르스 포그트(지휘)

자유롭지만 고독하게 꿈과 현실을 넘나드는 첼로의 나지막한 목소리

슈만이 첼로를 위해 남긴 단 하나의 협주곡은 낭만주의 첼로의 가능성과 서정을 집약한 작품이자 악기에 대한 작곡가의 애정을 보여주고 

있다. 가브리엘 슈바베는 첼로에 대한 슈만의 각별한 사랑을 음반 한 장에 집약했다. ‘첼로협주곡’, ‘아다지오와 알레그로’, ‘환상소곡집’이

외에도 가브리엘 슈바베가 첼로 버전으로 직접 편곡한 ‘3개의 로망스’, 《F-A-E 소나타》중 ‘인터메초’는 생상스 관현악 

작품집(8.573737)으로 호평을 얻은 연주자의 역량을 느낄 수 있어 새롭다. 자유롭지만 고독하게 꿈과 현실을 넘나드는 첼로의 나지막한 

목소리, 그림자처럼 첼로와 교감하며 존재감을 드러내는 니콜라스 림머의 피아노 역시 라르스 포그트가 이끄는 로열 노던 신포니아와의 

교감만큼이나 ‘환상’적이다. *《F-A-E 소나타》중 ‘인터메초’(14번 트랙, 가브리엘 슈바베 첼로 편곡 버전), 세계 최초 녹음.

8559836

칼 러글스: 선-트레더(태양을 밟는 사람) 

& 스티븐 스터키: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

주곡 2번 & 존 하비슨: 교향곡 4번

내셔널 오케스트럴 인스티튜트 필하모닉

(연주), 데이비드 앨런 밀러(지휘)

광활한 음향, 대담한 파격미

메릴랜드 대학의 클라리스 스미스 공연 

예술 센터에서 개최되는 내셔널 오케스트

럴 인스티튜트 필하모닉의 연주회 세 번

째 시리즈, 작년 6월 실황이다. 생명과 빛

의 무한한 인상을 표현한 칼 러글스의 대

표작, ‘선-트레더(태양을 밟는 사람)’, 거

스를 수 없는 힘과 충격의 파격적인 반향

을 담담히 써 내려간 존 하비슨의 ‘교향곡 

4번’, 서로 다른 모티브(편린)들이 모여 바

흐에 대한 헌사를 이루는 스티븐 스터키

의 퓰리처상 수상작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 2번’이 담겨 있다. 광활한 음향 속

에 요동치는 대담한 파격미가 압권이다.

8559848

글로리아 코츠: 피아노 오중주 & 교향곡 

10번

크로이처 현악사중주단 & 컬 아츠 오케스

트라(연주), 로데릭 채트윅(피아노), 수잔 

앨런(지휘)

에밀리 디킨슨의 작품을 바탕으로 작곡된 

글로리아 코츠의 작품들

미국의 작곡가 글로리아 코츠의 작품 세

계는 에밀리 디킨슨 작품의 인상을 바탕

으로 하고 있다. 본 음반에는 에밀리 디킨

슨의 시구를 모티브로 하거나 시구에서 

얻은 영감이 담긴 작품 두 편이 수록되어 

있다. 단조롭고 차가운 느낌이지만, 내면

의 뜨거운 감성이 묻어나는 흐름, ‘피아노 

오중주’는 “모든 황홀한 순간에는 고통이 

따른다”는 구절을 연상케 한다. 켈트 유적

에 메아리쳤던 드루이드들의 웅웅거리는 

노래 소리를 표현한 ‘교향곡 10번’은 고대 

제의, 자연, 에밀리 디킨슨의 색다른 조합

을 보여준다.

8573650

모이제스: 교향곡 1 & 2번

슬로바키아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연

주), 라디슬라프 슬로바크(지휘)

20세기 슬로바키아 음악의 새로운 장을 

열었던 모이제스의 교향곡

알렉산데르 모이제스는 12곡의 교향곡을 

비롯해 실내악, 오페라 등 다양한 장르에 

걸친 작품을 남겼다. 생전에 슬로바키아를 

대표하는 작곡가로서 활동했던 모이제스

의 ‘교향곡 1 & 2 번’은 그의 작품 세계 전

반을 아우르고 있는 슬로바키아의 풍광에 

1차 세계대전 전후 유럽 음악 스타일을 더

하고 있다. 23세에 탄생한 첫 번째 교향곡

은 나이답지 않은 성숙미로 극찬을 받았

으며, 초기작 중 가장 주목받는 작품 ‘교향

곡 2번’은 프로코피예프 작품을 연상시키

는 2악장의 산뜻한 매력이 인상적이다. 20

세기 슬로바키아 음악의 새로운 장을 여

는 유려한 작법을 만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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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73570 [추천음반]

베토벤: 플루트 작품 2집

세오 가즈노리 (플루트), 고다마 미츠오(바순), 우에노 마코토(피아노)

플루트의 산뜻한 질주 & 평범함 속 비범함

베토벤의 플루트 작품 2집에는 ‘전통’을 대하는 작곡가의 방식을 엿볼 수 있는 작품 세 편이 수록되어 있다. 베토벤이 본 시절 마지막 

자락에서 작곡한 ‘플루트 소나타(Anh. 4)’와 ‘피아노 삼중주(WoO 37)’는 모차르트와 하이든의 작품을 연상시키는 산뜻한 고전미가 

매력적으로 다가온다. 그 중에서도 만하임 악파의 영향(만하임 로켓)을 보여주는 플루트와 바순의 아찔한 질주는 단연 압권이다. 

두 작품에서 보여준 ‘전통’ 위에 탄생한 ‘세레나데(Op. 41)’는 이전 작품 보다 한층 세련된 멋으로 가득하다. 

깔끔한 음향과 명쾌한 연주와 더불어 시간이 지날수록 확연해지는 평범한 속 비범함을 만끽할 수 있는 음반이다.

8573681

퍼시 그레인저: 관악기를 위한 작품 3집

한스 크누트 스벤(오르간),  왕립 노르웨이 

해군 관악대(연주), 비야르테 엥게세트(지휘)

벨벳의 질감, 관악기의 금빛 비상

퍼시 그레인저의 관악 작품집 시리즈 마

지막 음반. ‘웜프레이 청년들의 행진곡’에

서부터 ‘로마의 권력과 크리스천의 심장’

에 이르기까지 퍼시 그레인저 관악오케

스트라 작품의 처음과 끝은 물론 ‘링컨셔

의 꽃다발’ 등 대표작들이 망라되었다. 관

악 오케스트라의 명작 ‘움직일 수 없는 도

(음)’, 작곡가 최고의 작품 ‘언덕의 노래 1

번’의 벨벳 음향과 관악기의 금빛 비상은 

황홀하기만 하다. 한스 크누트 스벤의 정

감어린 오르간, 비야르테 엥게세트가 이

끄는 왕립 노르웨이 해군 관악대의 연주

는 시리즈 전체 음반을 다시금 되짚어보

게 하는 매력이 있다. 최고의 연주, 적극 

추천한다.

8573697

드비엔느: 플루트 협주곡 4집(플루트협주

곡 13번, 협주교향곡 Op.76 & 25)	

페르 플렘스트룀(플루트), 스웨덴 실내 관현

악단(연주), 패트릭 갈루아(플루트 & 지휘)

화려함과 우아함의 극치, 두 대의 플루트

가 연출하는 완벽한 어울림

드비엔느의 플루트 협주곡 시리즈 대미를 

장식하는 음반. ‘플루트 협주곡 13번’, ‘협

주교향곡’(Op.25 & 76), ‘두 대의 플루트를 

위한 협주곡’과 편곡 작품이 수록되었다. 

패트릭 갈루아의 카덴차는 이전 시리즈를 

뛰어넘는 현란한 기교, 화려함과 우아함

의 극치를 보여주는 본 음반의 묘미를 극

대화한다. 무엇보다도 작년 세상을 떠난 

오슬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수석 플루티

스트 페르 플렘스트룀과의 막상막하 아찔

한 교감은 완벽한 어울림을 연출한다. 플

루트 버전으로 편곡된 비오티의 바이올린 

협주곡은 햇빛을 머금은 석류빛 상큼한 

여운, 질리지 않는 매력을 선사한다. 강력 

추천하고 싶다.

8573726

페르디난트 리스: 첼로 작품 전곡 1집

마르틴 룸멜(첼로), 스테판 스트로이스니

히(피아노)

자신의 목소리를 담는 여정, 첼로의 그윽

한 반향이 인상적인 작품들

페르디난트 리스의 삶과 작품 세계에 가

장 많은 영향을 끼친 사람은 잘 알려진대

로 스승 베토벤이다. 본 음반에 수록된 첼

로소나타 작품 역시 베토벤과 연관을 맺

고 있지만, 리스 자신의 목소리를 담는 여

정에 좀 더 비중을 두어야 할 것 같다. 그

러나 베토벤과 친분이 있었던 첼리스트 

베른하르트 롬베르크에게 헌정된 두 편의 

첼로 소나타(Op.20 & 21)는 하이든과 훔

멜의 영향이 많이 드러나는 반면, 런던 시

절 마지막 자락에서 작곡된 첼로 소나타

(Op.125)는 베토벤의 영향과 함께 멘델스

존, 슈베르트의 느낌 등 낭만적인 색채가 

한층 짙게 드러난다. 첼로의 그윽한 반향

이 강할수록 작곡가의 목소리 역시 또렷

해진다.

8573805 [추천음반]

리스트: 피아노 작품 전곡 50집

워렌 리(피아노)

레메니이와 관련을 맺고 있는 리스트의 역작

‘헝가리 민족선율’과 ‘라코치 행진곡’ 등 언뜻 작품 제목만 보면 ‘헝가리에 의한, 헝가리를 위한 리스트의 음악’을 보여준 시리즈 48집

(8.573784)과 비슷한 느낌이지만, 음반에서 가장 비중있게 다루고 있는 작품인 ‘언가리셔 로맨지로’(1853)에는 각별한 사연이 담겨 있다. 

18곡으로 구성된 ‘언가리셔 로맨지로’는 당시 헝가리에서 유행하던 선율을 바탕으로 작곡되었는데, 브람스 그리고 요아힘의 관계로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레메니이(Ede Remenyi)는 이 중 9곡의 선율을 편곡해 리스트에게 헌정했다. 리스트와 레메니이의 친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인 셈이다. 워렌 리의 따뜻하고 맑은 음색을 타고 흐르는 작품의 소박하면서도 유려한 필치는 ‘살롱 음악’을 연상시킨다.

8573733

호소카와 토시오: 관현악 작품 3집(‘명상’, 

‘폭풍 후에’, ‘탄식’, ‘가을 바람’)

타지마 타다시(사쿠하치), 국립 바스크 오

케스트라(연주), 윤 메르클(지휘)

상처와 치유 - 인간과 자연, 조화의 여정

음반 전반부에 수록된 세 작품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을 모티브로 하고 있다. ‘명상’(2012년 통

영 국제 음악제 위촉 작품, 개막작)과 ‘탄식’은 

지진으로 인한 직접적인 상흔을, ‘폭풍 후에’는 

빛과 어둠의 조화를 통해 자연의 이치 속에서 

여명을 바라보는 남은 자들의 시선을 담고 있

다. 인간과 자연의 조화, 상처를 딛고 다시 일어

서는 남은 자들 내면의 인상이 표현된 ‘가을바

람’으로 음반은 마무리 된다. 내면의 상흔과 자

연의 보이지 않는 이치를 명상적인 색채로 드러

내는 작곡가의 어법은 격렬하지 않지만 그 자체

로 충분할 만큼 압도적인 여운을 선사한다. 특

히, 시간의 흐름과 상처의 치유를 상징하는 가

을바람의 이미지, 사쿠하치의 미묘한 음색은 ‘만

파식적’에 자신의 바람을 실어 보내는 작곡가의 

오롯한 속내를 닮은 듯 뭉클하게 다가온다.

8573811

요한 지몬 마이어: 베네치아의 독창 모테트

안드레아 로렌 브라운(소프라노), 마르쿠스 

쉐퍼(테너), 비르길 미쇼크(베이스), 비르투

오지 이탈리아니(연주), 프란츠 하우크(지휘)

베네치아 시절 지몬 마이어가 작곡한 종

교음악 작품들

낙소스 레이블 화제의 시리즈로 자리매김하

고 있는 프란츠 하우크의 지몬 마이어 작품

집. 베네치아 시절 지몬 마이어가 작곡한 종

교 음악 작품(독창 모테트)이 수록되었다. 도

니제티의 스승이자 당대 유럽에서 가장 인

기 있는 오페라 작곡가 중 한 사람, 일생 동안 

약 70편의 오페라와 600편의 종교음악 작품

을 남긴 작곡가의 면모는 시리즈 전작들과 마

찬가지로 종교 음악과 오페라적인 요소의 세

련된 결합을 보여준다. 특히, 마지막 트랙 ‘무

슨 죄 (때문입니까) 영원한 주여(Qual colpa 

eterno Dio)’에서 죄와 구원 사이에서 번민하

는 인간의 두려움과 내려놓음의 심리는 도니

제티의 ‘남 몰래 흘리는 눈물’을 연상시킬 만

큼 뭉클하다. *전곡 세계 최초 녹음.

8573820

카스텔누오보-테데스코: 첼로 협주곡 &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편곡 작품집

브리스톤 에버릴 스미스(첼로), 이블린 첸

(피아노), 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연주), 

야마다 카즈키(지휘)

피아티고르스키 & 하이페츠와 관련있는 작품들

음반에 수록된 카스텔누오보-테데스코의 작품들은 시

기적으로 그가 이탈리아를 떠나 미국에 정착했던 1943

년을 기점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작품의 면면은 첼리스

트 피아티고르스키 또는 하이페츠와 밀접한 관계를 맺

고 있다. ‘첼로협주곡’은 우수와 환희가 어우러지는 낭만

의 서정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기교를 보여주며, ‘오

페라 아리아 편곡 작품들’은 원곡의 재치를 감칠 맛나게 

살리고 있다. 라벨의 《거울》 중 두 곡(첼로 편곡 버전)에

서 ‘피아노를 위한 완벽한 작품’을 ‘첼로를 위한 완벽한 

작품’으로 바꾸어 내는 작곡가의 손길은 경이롭게 다가

온다. ** ‘《돈 지오반니》중 세레나데(첼로와 피아노 편곡

버전)’(4번 트랙), ‘《피가로의 결혼》 중 케루비노의 아리

아 2편(첼로와 피아노 편곡버전)‘(5-6번 트랙), ‘《거울》

중 5곡 골짜기의 종’(8번 트랙), ‘《22개의 셰익스피어 가

곡》 중 바다의 속삭임’(10번 트랙) 세계 최초 녹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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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73844 [추천음반]

차이코프스키: 포푸리(피아노 작품집)

랜스 코번(피아노)

잘 알려지지 않은 피아노 작품들에 담긴 작곡가 내면의 진솔한 목소리

차이코프스키의 첫 번째 오페라 《볼가예바(Voyevoda, 지방행정관)》은 실패로 끝나긴 했지만, 대표작 《백조의 호수》에 영향을 주는 등 

작곡가의 애정이 담겨 있는 작품이다. ‘처녀작’에 대한 작곡가의 각별한 애정은 작품의 가장 매력적인 부분만을 간추린 ‘포푸리’에서 보다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다. 이 작품 이외에도 본 음반에는 모스크바 음악원 시절부터 사망하던 해에 이르기까지 다른 작품에 비해 

잘 알려지지 않은 작품들이 수록되어 있다. 다른 작품들에 비해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어느 작품보다도 작곡가의 속내가 깊이 배어있는 

진솔한 색채 속에서 ‘빛바랜 우수’ 역시 또렷하게 나타난다.

8573886

한스 베르너 헨체: 바이올린과 비올라를 

위한 작품집

페터 세파르드 스캐르베드 (바이올린 & 

비올라), 로데릭 채드윅(피아노)

헨체의 작품 세계 전반을 갈무리한 음반

헨체의 삶은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세상

과 내면 사이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규

정해야했던 예술가의 ‘표본’으로 남아있

다. ‘바이올린협주곡 1번’을 예고하는 ‘바

이올린 소나타(1946)’를 비롯해 마음의 고

향 이탈리아와 관계를 맺고 있는 원숙기

의 작품들은 다양한 색채를 갖고 있던 헨

체의 작곡 스타일 전반은 물론 세상과 내

면의 ‘길항관계’를 갈무리하고 있다 해도 

좋을 듯하다. 특히, 만프레드 그라터와 한

스 페터 돌의 죽음을 기리는 두 편의 소품

은 작곡가 내면의 슬픔을 여과없이 느낄 

수 있어 주목된다. 헨체 스페셜리스트 페

터 스캐르베드의 바이올린과 로데릭 채드

윅의 깔끔한 연주는 작품의 면모를 한층 

북돋고 있다.

8573916

마유즈미 토시로: 교향적 음율학 & 향연 

& 윤회

홍콩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연주), 후쿠무

라 요시카즈(지휘)

우주와 윤회, 무궁무진한 선(禪)의 세계

‘열반 교향곡(1958)’과 ‘만다라 교향곡

(1960)’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일본의 

작곡가 마유즈미 토시로의 관현악 작품이 

수록된 음반. 낙소스 <일본음악선집> 시리

즈의 대표작으로도 손꼽히는 후쿠무라 요

시카즈와 홍콩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녹

음(마르코폴로 6.220297)을 바탕으로 제

작되었다. 우주의 에너지, 인연의 굴레를 

테마로 한 작품들(‘교향적 음율학’ & ‘향

연’ & ‘윤회’)의 면모는 무궁무진한 선(禪)

의 세계에 천착했던 작곡가의 대표작들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아방가르드, 재즈, 스

트라빈스키의 색채가 혼합된 신비로운 분

위기와 활기. ‘수라’와 ‘열반’ 사이에서 요

동치는 의식의 흐름이 압권이다.

8579039

페르난도 로페스-그라차: 가곡과 민요

수사나 가스파르(소프라노), 카치아 모레

소(메조소프라노), 페르난도 기마레스(테

너), 누노 비에이라 알메이다(피아노)

‘개인’과 ‘시대’의 관계에 대한 음악적 접근

20세기 포르투갈의 가장 위대한 작곡가 

페르난도 로페스-그라차는 ‘환경(배경)’을 

통해 ‘음악’과 ‘음악가’의 관계를 모색했

다. 서론과 결론, 각각 1955년과 1958년에 

작곡된 작품(‘4개의 크리스마스 노래들’ & 

‘4개의 새로운 크리스마스 노래들’) 사이

에 자리 잡고 있는 헝가리, 러시아 가곡(또

는 민요)들은 음악(작품)이 탄생하게 되는 

‘동기’ 또는 ‘음악적 충동’에 대한 작곡가

의 단상이 담겨 있다. 한 시대를 살고 있

는 ‘개인의 이상’과 ‘시대의 요청(분위기)’

의 조응(또는 ‘인류 보편 감성’)에 대해서

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귀중한 작품이다.

8573905 [추천음반]

텅위에 장: 기타 리사이틀

텅위에 장(기타)

다른 시기의 작품들을 하나로 연걸시키는 편곡 & 자신감 넘치는 연주

2017년 GFA 국제 기타 콩쿠르에서 우승 중국 출신 기타 연주자 텅위에 장의 기념음반이다. 

스카를라티와 바흐에서부터 카스텔-누오보테데스코, 탄즈먼, 레오 브라우어, 세르히오 아사드에 이르는 수록 작품의 면면은 

언뜻 여느 기타리스트의 기념 음반들과 다름없어 보인다. 그러나, 서로 다른 시기의 작품들을 마치 한 시대의 작품처럼 아우르는 

텅위에 장의 편곡과 연주는 비슷한 작품들이 수록된 다른 음반들과는 사뭇 다른 인상을 준다. 

자신의 색채를 과감하게 연주에 투영하는 연주는 편곡의 여운을 배가한다.

8573897 [추천음반]

아구스틴 바리오스 망고레: 기타 작품 4집

세릴 레픽 카야(기타)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 못지않은 감동, 세릴 레픽 카야가 연주하는 ‘최후의 트레몰로’

파라과이 출신 기타 연주자이자 작곡가 아구스틴 바리오스 망고레는 당대 최고의 연주자 중 한 사람이었다. 

그는 또한 당시 드물게 ‘레코딩’의 가능성에 천착했던 음악가이기도 했다. 사망 이후 묻혔던 옛 명성을 되찾고 있는 그의 작품 세계 

이면에는 그가 남긴 레코딩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바리오스가 남긴 기타 소품들을 조명하는 시리즈 4집에는 남아메리카와 

유럽 음악의 조화를 보여주는 주옥같은 소품들이 수록되어 있다. 작곡가의 마지막 작품으로 알려진 ‘신의 사랑으로 구원을(16번 트랙)’에서 

젊은 거장 세릴 레픽 카야가 연주하는 ‘최후의 트레몰로’는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 못지않은 감동을 안겨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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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E 1317-2 [추천음반]

바르톡: 바이올린 협주곡 1번 & 2번

크리스티안 테츨라프(바이올린), 한누 린투(지휘), 핀란드 방송 교향악단

바르톡 협주곡,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현대음악 레퍼토리를 많이 녹음해왔던 독일 바이올리니스트 크리스티안 테츨라프가 새롭게 내놓은 바르톡의 바이올린 협주곡이다. 

전에 쓰던 스트라디바리우스보다 더 좋아해 2002년부터 줄곧 애용하고 있는 슈테판-페터 그라이너 바이올린으로 연주했는데, 풍성하고 

서정적인 아름다움을 한껏 발휘되어 있는 호연이다. 협주곡은 2번부터 시작한다. 첫 바이올린 협주곡이 탄생한지 30년이 지난 뒤 완성된 

이 협주곡은 그 독창성과 뛰어난 표현력으로 극찬을 받았던 작품이다. 5음 음계와 민속춤의 리듬을 사용하고 있지만, 현대의 모더니즘 

어법으로, 기교나 해석 양면에서 굉장한 난곡이다. 테츨라프의 웅장하면서도 다채로운 색감에 깊은 서정을 담고 있고, 섬세한 표현력이 

가장 이상적인 완성도를 보여준다. 협주곡 1번은 1악장부터 그 아득한 서정이 일품이다.

ODE 1311-2 [추천음반]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2번 & 4번

라르스 포크트(피아노 & 지휘), 로열 노던 신포니아

뜨거운 열정과 절묘한 호흡으로 빚어진 베토벤

독일 피아니스트 라르스 포크트가 영국에서 독주와 지휘를 해서 내놓은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두곡이다. 

로열 노던 신포니아는 1958년에 창설된 영국의 실내 오케스트라인데, 2014년에 포크트를 차기 음악감독으로 지목했고, 

포크트는 2015년 9월부터 악단의 지휘자로 일해 왔다. 

그로서는 첫 공식 오케스트라 직책이기 때문에 열정적으로 악단을 이끌고 있는데, 이 음반은 포크트 자신의 악단과 뜨거운 유대로 

탄생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베토벤의 악상에 어울리는 투명하고 영롱한 타건이 돋보이며 악단과의 호흡도 절묘하다. 

협주곡 2번은, 모차르트나 하이든의 느낌이 들 수 있는데, 잘 알려진 대로, 이 작품이 사실상 베토벤의 첫 피아노 협주곡이기 때문이다. 

모두 2017년 음원으로 생생한 음향을 자랑하며, 2번과 4번은 각각 3월과 6월에 녹음되었다.

ODE1323-2 [추천음반]

바흐: 무반주 바이올린 소나타와 파르티타, 무반주 첼로 모음곡 (리

코더 편곡)	

볼레테 로에드(리코더)

프란스 브뤼헌이 편곡한 바흐의 무반주 작품들에 날개를 달다

볼레테 로에드는 덴마크 출신의 리코더 연주자로, 2005년에 덴마크 

방송 DR로부터 ‘올해의 아티스트’로 선정되었으며, 2006년에 DR 실

내악 콩쿠르에서 우승했다. 그녀는 정상의 리코디스트이자 지휘자

인 프란스 브뤼헌이 바흐의 <무반주 바이올린을 위한 소나타와 파르

티타> 중 일부와 <무반주 첼로 모음곡> 중 1~3번을 리코더로 편곡한 

곡들을 두 장에 음반에 담았다. 브뤼헌은 리코더에 맞도록 원곡을 다

소 수정하고 곡에 적합한 리코더를 선택하게 함으로써 완벽한 리코

더 음악으로 재탄생시켰으며, 로에드는 이 뛰어난 편곡에 날개를 달

았다.	

ODE 1315-2

브람스: 바이올린 소나타

투야 하킬라(피아노), 시르카-리사 카키넨-필치(바이올린)

브람스가 사용하던 피아노로 연주하다

이 음반에 실린 바이올린 소나타 세 곡은 당대 악기로 연주했다

는 점에서 특별한 의의를 갖는다. 우선 가곡과 그것의 주제가 나오

는 바이올린 소나타를 함께 연결한 구성이 흥미롭다. 소나타 2번 

op.100 앞에는 같은 시기에 작곡한 가곡 ‘교회의 뜰에서’를 놓았고

(피날레 악장에 주제가 쓰였다), 3번에는 ‘멜로디처럼 흘러가네’를, 

1번 소나타는 유명한 ‘비의 노래’를 앞에 두어, 가곡과 소나타의 긴

밀한 유대를 확인시켰다. 성악파트는 바이올린이 연주했다. 2번, 3

번 소나타는 1892년 산 빈의 뵈젠도르퍼를 사용했고, 1번은 1864년 

브람스가 빈에 정착해 아파트에 들어왔을 때 선물로 받았던 장-밥

티스트 슈트라이허 피아노로 연주했다. 그러니까 당시 브람스가 빈

의 카를스가세 아파트에서 연주하던 피아노 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것이다. 브람스는 당시 빈에 콘서트를 하러 오는 젊은 친구들

에게 자신의 악기를 추천했었다. 함부르크를 떠나 빈에 정착해서 

브람스가 어떤 피아노 소리를 듣고 있었는지 가늠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크나큰 호기심을 유발한다.

ODE1322-2

스비리도프: 칸티클과 기도

라트비아 방송 합창단, 시그바르드 클라바(지휘)

스테인드글라스의 빛처럼 경건하고도 화려한 오소독스의 합창

러시아의 작곡가 게오르기 스비리도프는 쇼스타코비치의 제자였으

며, 오늘날 푸쉬킨의 단편소설을 음악화한 <눈보라>로 기억되고 있

다. 그런데 그는 생전에 오소독스(러시아 정교회) 전통에 깊이 뿌리

를 내린 합창곡으로 큰 명성을 얻었다. 평성가 스타일의 극적인 선

율에 코랄 풍의 풍부한 화음이 더해져, 다양한 색상의 스테인드글

라스의 빛처럼 경건하면서도 화려한 합창을 들으면 십분 이해가 

된다. 이 음반은 그의 합창곡 22곡을 주제에 따라 분류하여 수록했

다. 리가의 성 요한 성당에서 녹음한 라트비아 방송 합창단의 연주

는 사람의 목소리가 주는 감동의 극치를 들려준다.

ODE1312-2

슈만: 시동들과 왕의 딸, 재림절 노래/ 바흐: 칸타타 105번(슈만 버

전)

샘슨(소프라노), 샥트너(카운터테너), 귀라(테너), 울레(베이스), 셀스

(베이스), 에스토니아 필하모닉 실내합창단, 헬싱키 바로크 오케스

트라, 아포 해키넨(지휘)

세계 최초로 녹음된 슈만의 <재림절 노래>와 희귀한 합창 발라드 <시

종들과 왕의 딸>

드라마적인 내용을 갖는 노래를 ‘발라드’라고 한다. 슈만은 가곡과 

합창곡으로 여러 발라드를 썼으며, 합창곡 <시동들과 왕의 딸>은 

그 중 하나이다. 에마누엘 가이벨의 희곡에 음악을 붙여 한 편의 

장중한 오페라를 연상시킨다. 바흐의 <칸타타 105번 ‘주여, 심판하

지 마소서’> 녹음은 슈만이 연주용으로 편집한 것으로, 종교음악에 

대한 슈만의 탐구가 깃들어있다. <재림절 노래>는 바흐 편집과 비

슷한 시기의 작품으로 뤼케르트의 시 ‘판테온’에 붙였다. 슈만의 많

지 않은 종교적 작품 중 하나로, 바흐 연구의 영향이 엿보인다. 놀

랍게도 세계최초 녹음이다!

[세계 최초 녹음]

39www.aulosmedia.co.kr38 아울로스뉴스 제 76호



New Releases | CD

Orchid       www.orchidclassics.com

ORC1000079 [추천음반]

코른골트 & 닐센: 바이올린 협주곡

이지윤(바이올린), 크리스틸나나 포스카(지휘), 덴마크 오덴세 심포니 오케스트라

베를린 명문악단에 입성한 젊은 악장의 자화상

이지윤은 2016년 칼 닐슨 바이올린 콩쿠르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당시 심사를 맡은 니콜라이 즈나이더는 “그녀의 연주는

신선한 공기 같았다. 대단한 바이올리니스트이며, 앞으로 크게 성장하리라고 본다”고 평했다. 이지윤은 다니엘 바렌보임이

종신 음악감독으로 이끌고 있는 450년 전통의 베를린 슈타츠카펠레의 26세의 나이로 악장으로 임명되어 유럽 음악계를 놀라게 했다.

그녀의 데뷔 음반으로 코른골트의 협주곡 Op.35오 닐센의 협주곡이 수록. 코른골트의 작품은 그 어떤 영화음악보다도 감미롭게 들려주고, 

닐센의 작품은 그 어느 연주자보다 폭 넓은 해석을 가한다. 한마디로 듣는 이를 빠져들게 하는 명연이다.

ORC100081

베토벤: 피아노 삼중주 1집

트리오 콘 브리오 코펜하겐

의미심장한 ‘Op. 1 No. 1’과 걸작 ‘유령’을 수록한 ‘트리오 콘 브리

오’의 야심찬 출사표

‘트리오 콘 브리오 코펜하겐’은 한국인 자매인 바이올리니스트 홍

수진과 첼리스트 홍수경, 그리고 피아니스트 옌스 엘베키예르로 구

성되어있으며, 홍수경과 옌스는 부부이다. 이들은 ADR 실내악 콩

쿠르, 트론하임 실내악 콩쿠르 등에서 우승했으며, 덴마크의 명예

로운 음악상인 ‘P2 예술가상’을 비롯하여 미국과 독일에서도 상을 

받는 등 세계 정상급 앙상블로 인정받고 있다. 특히 베토벤으로 권

위를 얻고 있는 그들의 명성은 이 음반으로 확인할 수 있다. 평온

한 사운드부터 폭발적인 극적 표현까지 아우르며, 베토벤의 메시지

를 진솔하게 전달한다.

ORC1000083

우리 시대의 사랑 노래

윌리엄 하워드(피아노)

우리 시대의 감성을 담은 아름다운 열여섯 곡의 피아노 소품들

오늘날 작곡되는 클래식 음악은 그저 난해하기만 할까? 절대 그렇

지 않다! 이 음반은 최근 수십 년 안에 작곡된 서정적이며 아름다

운 열여섯 곡의 피아노 소품들을 수록했다. 영국 최고의 영예인 ‘여

왕의 작곡가’ 칭호를 받은 주디스 위어를 비롯하여 대표적인 포스

트 미니멀리즘 작곡가인 나이코 멀리, 권위 있는 영국의 중견 작곡

가 로버트 색스턴, 체코의 살아있는 거장 파벨 노바크 등 우리 시

대의 작곡가들이 오늘날의 감성을 피아노에 담았다. 피아니스트 윌

리엄 하워드는 가벼운 터치로 풍부한 공명을 들려주며 가슴 속으

로 잔잔한 감동의 파문을 일으킨다.

Paladino       www.paladino.at

pmr0086

요제프 메르크: 무반주 첼로를 위한 20개의 연습곡(Op.11)

마르틴 룸멜(첼로)

과거와 현재, 빈을 대표하는 첼리스트의 교감

오스트리아(빈) 출신 첼리스트 요제프 메르크는 ‘제국 쳄버 비르투오소’에 선정되는 등 당대에 명성을 날린 연주자이자 작곡가였다. 

그는 마이제더와 함께 베토벤의 ‘삼중협주곡’을 연주하기도 했으며(초연 이후 첫 번째), 쇼팽은 첼로의 마이제더로 불렸던 그에게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전주곡과 화려한 폴로네이즈’를 헌정하기도 했다. 오늘날, 빈을 대표하는 첼리스트 마르크 룸멜은 첼리스트라면 

반드시 마주해야만 하는 메르크의 작품, ‘무반주 첼로를 위한 20개의 연습곡(Op.11)’을 연주한다. 슈베르트에게 헌정된 작품을 매개로 

펼쳐지는 과거와 현재, 빈을 대표하는 첼리스트의 교감은 시간을 머금은 나뭇결 마냥 그윽한 반향을 일으킨다.

RCO Live       www.concertgebouworkest.nl

RCOlive 18004

RCO 수장 다니엘레 가티의 말러 교향곡 4번

다니엘레 가티(지휘) & 로열 콘세르트허바우 오케스트라(RCO), 율리아 클레이터(소프라노)

웅장한 교향곡에서 아담한 우주를 뽑아내는 명연

다니엘레 가티의 RCO 취임 이후 선보인 말러 2번(RCO 17003)에 이어 교향곡 4번이 나왔다(2017년 11월 8·9일 로열 콘세르트허바우 실황). 

가티의 취임 이후 RCO의 사운드는 자연스러움을 지향하며, 각 악기와 악기군의 소리를 하나하나 살리고 있다. 음반 속의 말러 역시 

마찬가지다. 이 음반은 ‘교향곡으로서의 말러’보단 ‘실내악으로서의 말러’를 보여주는 듯 사운드의 결구와 색채는 아기자기하다. 

4악장을 함께 하는 율리아 클라이터는 모차르트 스페셜리스트로, 가티가 고수하는 아담하고 맑은 색채를 공유하며 마지막 퍼즐을 

완성시킨다. 고급스러운 장정으로 해설은 네덜란드·독일·영어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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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nus       www.resonusclassics.com

RES10208

수난곡과 폴리포니

소노로(합창), 네일 페리스(지휘)

오롯한 신앙, 신과의 관계에 대한 작곡가의 성찰이 묻어나는 작품

책상 서랍 속에서 40여 년 동안 잠들어 있다가 세상에 존재를 드

러낸 프랭크 마르탱의 ‘이중합창을 위한 미사’는 신 앞에선 단독자

로서 신과의 관계에 대한 작곡가의 성찰이 담긴 작품으로 유명하

다. 1500년대 라틴어 텍스트를 기초로 작곡된 ‘성녀 세실리아’, 시

편 127편에 곡을 붙인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알레그리의 

작품을 재해석한 ‘미제레레’는 스코틀랜드 음악에 대한 제임스 맥

밀란의 열정과 오롯한 신앙(카톨릭), 16세기에서부터 현대를 관통

하는  탁월한 작법을 느낄 수 있는 작품들이다. 네일 페리스가 이

끄는 소로로의 연주는 명징한 반향 속에 떠오르는 ‘피안의 순간’을 

선사한다.

RES10190

천상의 폴리포니

시드니 서섹스 컬리지(케임브리지) 합창단(합창), 데이비드 스키너(지휘)

새벽의 인상, 어둠 속에 드리우는 어제와 오늘의 빛

전통의 현대적 변용. 오늘날 종교 합창 음악 작품들을 장식하고 있

는 주요 테마 중 하나이다. 그레고리안 성가와 폴리포니를 재해석

한 이탈리아 작곡가 클라우디오 달 알베로의 작품 역시 그 연장선 

위에 있지만, 본 음반에 수록된 그의 합창음악 작품들은 다른 작곡

가들과는 구별되는 뚜렷한 인상을 남기고 있다. 특히, ‘케임브리지

의 세 폭 제단화’에서 오르간은 어제와 오늘의 빛을 어둠 속에 드

리우며 메시앙의 작품 못지않은 감동을 안겨준다. 6-7세기 폴리포

니를 테마로 한 ‘천사의 미사’는 전례의 미학(“지혜와 시로 주를 찬

송 한다”- 《시편》 47편 7절)을 오롯이 드러낸 작곡가의 대표작이

기도 하다. 강력 추천한다.

SM278

위대한 음악가 호세 브라가토에 바치는 앨범

위르크 아이헨베르거(첼로), 에리코 카가와(피아노)

독일의 첼리스트 위르크 아이헨베르거가 아르헨티나의 위대한 첼리스트이자 작곡가였던 호세 브라가토(Jose Bragato)와의 

특별한 인연을 추억하며 내놓은 남미 향기 가득한 음반이다. 브라가토는 자신을 흠모하는 아이헨베르거와 에리코 카가와가 이 음반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녹음 직전인 2017년에 세상을 떠났다. 수록곡은 첼로와 피아노로 듣는 아주 이색적인 

듀오 레퍼토리들이다. 호세 브라가토의 피아솔라의 작품, 또 피아솔라의 친구였던 호세 브라가토의 음악들을 담고 있고, 

이국적인 분위기 가득한 에릭 사티의 음악들로 함께했다. 시종 잔잔한 감성들로 이어지는, 다소 몽환적인 작품들이다. 

피아솔라의 천사 주제의 음악들로 시작해서 끝까지 아련한 꿈결같다. 에릭 사티의 음악들도 두 악기를 위한 편곡으로 아주 

매혹적으로 들린다.

Solo Musica       www.solo-musica.de

Sono Luminus       www.sonoluminus.com

DSL-92220

글렌 굴드를 위하여

스튜어트 굿이어(피아노)

스튜어트 굿이어가 연주하는 글렌 굴드의 필립스 레코딩 데뷔 프로그램

스튜어트 굿이어가 글렌 굴드의 연주를 처음 접했던 때는 공교롭게도 굴드가 사망한 해였다. 그는 굴드의 연주 중에서도 특히 바흐의 

작품들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회고한다. 굴드의 필립스 데뷔 프로그램이자 캐나다 몬트리올에 위치한 ‘레이디스 모닝 뮤직’ 

데뷔 프로그램이 담긴 본 음반에는 굴드에 대한 스튜어트 굿이어의 헌사가 담겨있다 해도 좋을 것이다. 음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바흐 작품 이외에도 오슬란도 기번스와 얀 스벨링크, 브람스 등의 작품에는 글렌 굴드의 인생 궤적과 연주자의 개인사가 맞물려 있어 

각별한 의미를 더하고 있다. 투명한 반향과 터치 속에 숨 쉬는 연주자의 감성은 굴드의 예술혼으로 감상자를 안내하고 있다.

DSL-92219 [BLU-RAY AUDIO + CD]

SEVEN

스카이락 보컬 앙상블

12세기부터 오늘날까지 목소리에 담은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

시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말했던 일곱 말씀

은 많은 음악가들에게 영감이 되어왔다. 이 음반은 유명한 <어메이

징 그레이스> 등의 흑인영가를 비롯하여 12세기의 힐데가르트 폰 빙

엔부터 현재 생존한 작곡가까지 아카펠라 합창곡 열여섯 곡을 예수

의 일곱 말씀에 맞추어 큐레이션 함으로써, 시간과 지역을 초월한 인

류와 변치 않는 구원의 메시지를 담았다. ‘스카이락 보컬 앙상블’은 

미국 정상의 보컬 앙상블로, “숭고하게 아름답다.”, “가슴을 사로잡고 

활력이 넘친다.”, “딱딱한 평론가도 눈물을 흘리게 한다.” 등 찬사를 

얻었다.

DSL-92221

세상을 감싸는 네 개의 현

이리나 무레사루(바이올린)

지구상의 세계뿐만 아니라 바이올린의 세계에 대한 보고서

바이올리니스트 이리나 무레사루는 바이올린의 네 현에 온 인류의 

음악을 담아냈다. 고국인 루마니아의 위대한 음악가 에네스쿠의 <루

마니아 민속 풍의 선율>을 비롯하여 이탈리아의 파가니니 <광시곡 

24번>, 오스트리아의 크라이슬러 <레치타티보와 스케르초>, 그리고 

독일의 바흐 <샤콘느> 등 다양하면서도 대단히 수준 높은 곡들을 연

주했으며, 지구상의 세계뿐만 아니라 바이올린의 세계 또한 담아냈

다. 이와 함께, 아르헨티나의 피아솔라와 이란, 인도, 중국, 미국, 아

메리카 원주민 ‘치카소 네이션’ 등 우리가 알아야 할 또 다른 세상도 

들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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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ctus       www.tactus.it

TB731202

롬바르디니: 여섯 개의 현악사중주

아카데미아 델라 마니피카 코무니타

“오르페우스의 리라” 롬바르디니가 작곡한 고전시대 현악사중주의 보석

마달레나 롬바르디니는 18세기 후반 고전시대에 활약했던 베네치아 출신의 바이올리니스트이자 작곡가이다. 그녀는 파리에서 

“오르페우스의 리라”라는 찬사를 받았으며, 런던에서는 J.C.바흐가 “명성 높은 롬바르디 부인”이라고 호칭하는 등 큰 명성을 누렸다. 

작곡가로서 여러 작품을 남겼지만, 오늘날 많이 남아있지는 않다. 이 음반에 수록된 여섯 개의 현악사중주곡은 그 중 하나로, 

18세기 중반 완성도 높은 고전양식과 갈랑양식의 영향이 두루 나타난다. 멜로디 작법과 풍부한 화음 등에서 그의 작곡 솜씨가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TC881801

란차토: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음악

파올로 모라(바이올린), 밀로 마르타니(피아노)

낭만시대 말기에 이탈리아에서 피어난 바이올린의 아름다운 향기

낭만시대 말기에 활약했던 바이올리니스트이자 지휘자, 작곡가였

던 비르질리오 란차토는 토스카니니가 지휘하는 라스칼라에서 악

장을 역임했으며, 그가 작곡한 오페레타가 오늘날에도 연주되고 있

다. 하지만 그가 남긴 기악곡들은 빛을 거의 보지 못하고 있는데, 

이 음반에 수록된 바이올린 작품들을 들으면 이것이 매우 부당한 

처사임을 알게 된다. 더없이 아름다운 멜로디는 최고급 향수의 향

기와 같이 온 마음에 퍼지며, 화사한 분위기의 반주는 음악을 듣고 

있는 공간을 꿈속의 낙원으로 옮겨놓는다. 이탈리아의 크라이슬러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TC731303

밀리코: 하프 소나타, 칸초네타, 바이올린과 하프를 위한 이중주

에마누엘라 델리 에스포스티(하프), 카미야 미호(소프라노), 다니엘

라 누촐리(바이올린)

당대 최고의 카스트라토이자 뛰어난 하프 연주자였던 밀리코의 온

전한 모습

주세페 밀리코는 18세기 후반 최고의 명성을 얻었던 카스트라토로

서 당대 최고의 가수 중 한 사람으로 평가받았으며, 작곡가로서 성

악 작품들을 주로 작곡했다. 그런데 하프 연주에도 일가견이 있었

던 그는 하프 작품도 다수 작곡했다. 이 곡은 하프 소나타들과 하

프와 바이올린을 위한 이중주, 그리고 하프 반주의 노래를 수록하

여 밀리코의 온전한 모습을 그리고 있다. 이 음반에 수록된 칸초네

타는 오페라 아리아와 같이 고음에서 흐르는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선율이 매혹적이며, 하프 소나타는 ‘느리게-빠르게’의 구조로 단아

하고 깊은 여운을 전달한다.

TOCC0421

도차우어: 오보에 & 플루트 4중주

앙상블 피라미드 (마르쿠스 브뢰니만(플루트)·바바라 틸만(오보에)·바이올린·비올라·첼로)

고전주의풍의 화려함을 입은 오보에·플루트실내악

드레스덴과 라이프치히에서 활동했던 프리드리히 도차우어(1783~1860)는 훌륭한 첼리스트이자 음악교육자였다. 그의 음악세계는 

첼로로 대변되는 경우가 많지만, 다양한 악기를 위한 실내악을 작곡하기도 했다. 관악기를 위한 4중주가 대표적이다. 

1991년 취리히에서 창단한 앙상블 피라미드의 연주로 접하는 도차우어 플루트 4중주·오보에 4중주는 그가 모차르트·하이든과 

색채를 공유하면서도, 그들과 다른 대담함과 고전적 양식을 구사한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고전주의풍의 관악 실내악 마니아에게 적극 추천.

Toccata Classics       www.toccataclassics.com

TOCC0315

라이헬손: 피아노와 실내악 작품 1집

에카테리나 아스타쇼바(바이올린), 알렉산더 크나이제프(첼로), 콘

스탄틴 리프쉬츠(피아노), 보로딘 사중주단	

21세기 현대인의 마음과 영혼을 터치하는 낭만적인 멜로디스트

이고르 라이헬손은 상트페테르스부르크 출신으로서 고향에서 피

아노와 재즈를 공부한 후, 뉴욕에서 재즈 공부를 이어갔다. 그의 작

품에는 재즈 풍의 불협화음이 많이 보이지만, 오히려 낭만주의적

인 성격이 강하다. <피아노 삼중주 1번>의 전반부는 차이코프스키

와 프랑스적 관능미가 결합되어있으며, 중간 부분은 쇼스타코비치

를 살롱 풍으로 변주한 듯하다. <피아노 소나타>는 두 절친 라흐마

니노프와 스크리아빈를 하나의 곡에 담았으며, <바이올린 소나타>

는 애잔한 블루스이며, <현악사중주>는 차이코프스키의 위대한 사

중주곡들의 연장에 있다. [세계 최초 녹음]

TOCC0479

로소프스키: 실내악과 이디시 노래

사리 그루버(소프라노), 레이첼 캘러웨이(메조소프라노), 피츠버그 

유대인 음악제의 음악가들

유대적인 요소와 러시아 낭만이 균형 있게 조화된 유대음악의 색

다른 모습

솔로몬 로소프스키는 상트페테르스부르크의 유력한 ‘유대인 민속

음악 협회’의 설립 멤버였으며, 유대교 음악의 권위 있는 학자이기

도 했다. 그의 작품들은 유대적인 요소를 기반으로 하며, 이 음반에 

수록된 여러 작품에서 유대음악 특유의 장식과 하행하는 패턴을 

들을 수 있다. 이러한 특징들은 라흐마니노프를 연상시키는 러시

아 낭만음악의 외형으로 포장되어있다. 그러면서도 특히 피아노 반

주에서 쇼팽, 드뷔시 등의 영향을 받은 클래식의 전통을 확인할 수 

있다. <‘야곱과 라헬’ 모음곡>에서 이러한 융합적인 음악세계가 더

욱 효과적으로 드러난다. [세계 최초 녹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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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D10001

트럼펫의 예술

에드워드 캐롤(트럼펫), 에드워드 브류어(오르간), 뉴욕 트럼펫 앙상블

르네상스 다성음악의 숭고한 하모니가 빛을 발하는 트럼펫 앙상블의 향연

1974년에 창단된 뉴욕 트럼펫 앙상블은 세계 정상급 금관 앙상블로서 명성이 높다. 이 음반은 그들의 전설적인 녹음으로서, 16~17세기의 

음악을 수록하고 있다. 당시의 다성 음악은 완벽하고 순수한 조화를 추구하며, 뉴욕 트럼펫 앙상블은 트럼펫의 동일한 음색으로 연주하여 

그 숭고한 하모니가 더욱 빛을 발한다. 무레의 유명한 팡파르 <론도>를 비롯하여 비버의 완성도 높은 <7성부 소나타>, 초기바로크의 

거장 프레스코발디의 <칸촌>, 그리고 금관앙상블의 단골 레퍼토리인 가브리엘리의 <칸촌> 등 수준 높은 레퍼토리를 수록했다.

MCD10005

수자: 춤곡과 행진곡

신시내티 팝스 오케스트라, 에

릭 쿤젤(지휘)

지금을 축제의 시간으로 만드

는 수자의 경쾌한 아메리칸 팝

스 뮤직

유럽에 요한 슈트라우스가 있

다면 미국에는 존 필립 수자가 

있다. 19세기 미국 문화를 대표

하는 수자는 해군 군악대장으

로서 많은 행진곡을 작곡했지

만, 군대용이라기보다는 축제

용에 가깝다. 또한 왈츠, 폭스

트로트, 폴로네이즈, 탱고, 가

보트 등 춤곡도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오페라도 썼다. 이 음

반은 수자의 대표작인 행진곡 

<성조기여 영원하라>, <워싱턴 

포스트>, <고교 후배>, <항상 충

실하게>를 비롯하여, 타이틀

인 폭스트로트 <복숭아와 크림

>과 탱고 <글라이더 타는 소녀

>, 왈츠 <바다의 여왕>, <대통령 

폴로네이즈> 등 축제의 시간이 

이어진다.

MCD10007

비제: 카르멘 환상곡/ 파헬벨: 

카논/ 베토벤: 스케르초/ 베를

리오즈: 교수대로의 행진

올스타 퍼커션 앙상블

유명한 명곡에 새로운 생명력

과 감동을 불어넣은 타악 앙상

블의 합주

보스턴, 뉴욕, 필라델피아, 클

리블랜드, 피츠버그 등 일곱 

개의 정상급 오케스트라에서 

열 명의 타악기 연주자들이 모

였다. 이 ‘올스타 퍼커션 앙상

블’은 전설적인 타악기 연주자

인 해럴드 파버만의 뛰어난 편

곡을 연주하여 익숙한 곡에 새

로운 감동을 불어넣었다. <카

르멘 환상곡>에서는 비제의 아

바네라, 세기디야, 투우사의 노

래 등 우리에게 익숙한 선율들

을 비롯하여 베토벤의 <합창 

교향곡> 중 ‘스케르초’, 파헬벨

의 <카논>, 베를리오즈의 <환상 

교향곡> 중 ‘교수대로의 행진’ 

등 남다른 안목으로 선별된 특

징적인 작품들이 타악기로 아

름답게 연주된다.

MCD10008

바흐: 모음곡 2번/텔레만: 모

음곡 A단조

줄리어스 베이커(플루트), 마데

이라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앤

서니 뉴먼(하프시코드, 지휘)

뉴욕 필하모닉의 플루트 수석

으로 큰 명성을 얻었던 베이커

의 완성도 높은 협연

오랜 기간 뉴욕 필하모닉의 플

루트 수석으로 활동하며 명성

을 얻었던 줄리어스 베이커가 

독주자로 바로크 음악을 연주

했다. 마데이라는 모로코 근해

에 있는 포르투갈령의 섬으로, 

경치가 아름다워 많은 축제가 

열리는 곳이다. 베이커의 플루

트는 풍부한 음향과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바흐의 <모음곡 2

번>에서 단조의 음울함과 춤곡

의 율동감이 자연스럽게 조화

를 이룬다. 텔레만의 <모음곡 

A단조>는 바흐의 곡처럼 프랑

스 스타일의 춤곡 모음이지만, 

바흐와는 달리 독주와 현악은 

협주곡과 같은 구조를 가지며, 

플루트의 화려한 독주가 돋보

인다.

MCD10020

라흐마니노프: 합창교향곡 <종>, 

교향시 <죽은 자의 섬>

보케타이티스(베이스바리톤), 

크리스토스(소프라노), 플란테

(테너), 세인트 루이스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합창단, 레너드 

슬래트킨(지휘)

30대 중반의 슬래트킨이 포의 영

어 원문으로 연주한 독특하고 희

귀한 녹음

라흐마니노프의 <종>은 교향곡이

나 협주곡보다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인성을 사용한 작품으로

서 그의 관현악곡 못지않은 규모

와 극적 내용을 가지고 있다. 그

것은 그가 이 곡을 합창곡이 아

닌 교향곡으로 구상하고 접근했

기 때문이다. 가사도 종교적이

지 않은 에드가 앨런 포의 동명

의 시를 러시아어로 번역한 것을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슬래트킨

이 지휘한 이 녹음은 뛰어난 연

주를 주면서도 러시아어 번역이 

아닌, 포의 영어 원문으로 부르고 

있다. 이런 점에서 매우 독특하고 

희귀한 녹음이다. 교향시 <죽은 

자의 섬>의 연주도 훌륭하다.

Key Issue | Capriccio 네빌 마리너의 슈투트가르트 방송교향악단 CD

네빌 마리너의 

슈투트가르트 방송교향악단 시절 녹음

이 악단 없이 그의 전성기는 없었다

네빌 마리너(1924~2016)에 대한 향수는 카프리치오 레이블을 통해 달랠 수 있다. 그의 슈투트가르트 방송교향악

단 상임지휘자 시절과 그 전후 녹음(1980~1994)을 담은 박스물(CD15장)이다. 베토벤·슈만·차이콥스키·말러·

슈트라우스·라흐마니노프를 담은 CD1~12, 바르톡·오네게르·브리튼·거쉰·바버·코플랜드·번스타인을 담은 

CD12~15로 자연스럽게 나눠지는 이 박스물을 통해 여러 사조에 능통했던 그의 전성기를 다시 만나게 된다. 싱싱하

게 건져올린 선율선, 기성 개념을 거부하는 대담함을 어느 곡에서나 만날 수 있다. 해설지에는 곡목 해설이 포함되

어 있다.

[수록곡]

[CD 1-2]  BEETHOVEN: OVERTURES/ Coriolan. Leonore No.1-3, Egmont. Prometheus

                  Name Day Celebration. King Stephen. The consecration of the House.

[CD 3-5]  SCHUMANN: Symphonies. 1-4. "Zwickauer". Manfred Overture

[CD 6-7]  TCHAIKOVSKY: Orchestral Suites No.1-4

[CD 8]  MAHLER: Symphonies No.4

[CD 9-10]  R.STRAUSS: Don Juan. Till Eulenspiegel. Capriccio. Rosenkavalier-Suite

                    Metamorphosen

[CD 11]  RACHMANINOV: Symphony No.2. Vocalise

[CD 12]  BARTOK: The miraculous mandarin. Dance Suite. Music for strings.

               percussion and celesta

[CD 13]  HONEGGER: Sinfonie No.3 "Liturgique"

	               BRITTEN: Sinfonietta Op.1 Sinfonia da Requem

[CD 14]  GERSHWIN: Rhapsody in Blue. Piano concerto in F. An American in Paris

[CD 15]  AMERICAN CLASSICS: BARBER.COPLAND.GERSHWIN.BERSTEIN :

               West Side Story(suite). Porgy & Bess(suite). Fancy Free. El Salon Mexico

C7230 [15CDs for 2]

네빌 마리너의 슈투트가르트 

방송교향악단 시절 녹음

네빌 마리너(지휘) & 

슈투트가르트 방송교향악단, 

미츠코 시라이(메조소프라노), 

세실 오세트(피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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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ntus       www.accentus.com

2015년 샤이·게반트하우스 실황 - 

말러 교향곡 1번
리카르도 샤이(지휘),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오케스트라(LGO)

완벽한 음악관으로 무장한 샤이의 말러 1번

샤이/LGO는 악상투스 레이블을 통해 말러의 교향곡 2번·8번(2011), 4번·6번(2013), 5

번·9번(2014), 7번(2015), 8번(2017)을 내놓았다. 이 영상물은 ‘샤이의 말러’에 도취한 이들 

이 학수고대하던 1번 실황(2015.06)이다. ‘오케스트라는 실내악의 집합체’라고 말하는 듯, 

샤이는 단원과 파트로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다. 그의 말러관은 인터뷰(한국어 자막/24분)

에도 잘 담겨 있다. 10살 때, 아버지를 따라간 주빈 메타의 이탈리아 공연에서 말러 1번을 

만난 그는 “그렇게 말러의 세계를 발견했다”고 말한다. 교향곡 1번은 1888년 라이프니츠

에서 완성됐다. 2018년 출시물이니 ‘탄생 130주년’을 기념하는 영상물로도 손색이 없다. 

[보조자료]

- 리카르도 샤이와 LGO는 2011년 말러 교향곡 2번·8번을 시작으로 해마다 악상투스 레

이블을 통해 한두 개의 말러 실황물을 내놓고 있다. 2011년에 교향곡 2번·8번, 2013년에 

4번·6번, 2014년에 5번·9번, 2015년에 7번, 2017년에 사무엘 윤이 함께 한 교향곡 8번

을 내놓았다. 발매될 때마다 샤이와 말러 마니아들이 몰렸고, 2015년 6월에 연주한 교향곡 

1번에 대한 기대치도 높아져만 갔다. 

- 많은 마니아들이 기다리던 교향곡 1번이 2018년 1월 현지에서 출시되었다. 샤이를 기준

으로 보면, 1996년 로열 콘세르토헤보우와 함께 한 교향곡 1번(Decca) 이후 22년의 시간

이 흐른 셈이다. 

- 2005년부터 2016년까지 샤이는 말러를 비롯한 후기 낭만주의와 급진적이지 않은 현대

음악 등으로 호평과 신뢰를 받았다. 특히, 말러 교향곡 4번·6번 이후 샤이와 LGO의 파트

너십이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었다는 호평을 들었다. 말러 교향곡 1번은 그 이후에 진행된 

프로젝트인만큼 틈새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 교향곡 1번을 지휘하는 샤이는 전체적인 군상보다 각 단원과 파트에 집중한다. 마치 ‘오

케스트라는 실내악의 집합체이다’라고 말하는 것 같다. 전경보다 근거리에서 단원과 파트

에 초점을 맞춘 영상도 그의 지휘관을 대변하는 듯 하다. 

- 이 영상물의 백미는 샤이 인터뷰이다(영·독·불·일·한국어 자막/24분). ‘말러의 교향곡 1번은 저를 어린 시절로 돌아가게 합니다. 어

느 날, 당시 60대였던 아버지는 이탈리아 방송교향악단의 리허설에 절 데려가셨죠. 전 무얼 듣게 될지 몰랐습니다. 전 훗날에야 제게 큰 영

향을 미쳤던 그 사건이 주빈 메타의 리허설이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의 이탈리아 데뷔였을 거예요. 모든 게 기억납니다. 4악장 첫 머리에

서 나무 채가 심벌즈를 챙 하고 울린 다음에 관현악이 신경질적으로 폭발했다는 것까지도요. 그때 지휘자가 잠시 쉬기로 했고, 전 단원들에

게 소심하게 물었어요. “이게 무슨 음악인가요?” 그렇게 말러의 세계를 발견한 거죠. 전 당시 열 살쯤이었습니다.’ 그는 스코어를 하나 하나 

넘기며 자신의 말러관을 피력한다.

- 말러가 교향곡 1번을 완성시킨 때는 1888년의 라이프니츠였다. 그로부터 130년이 지난 2018년에 이 영상물이 나왔으니 말러 교향곡 1번 

130주년을 기념하는 데에 이만한 영상물이 있을까 싶다.

Accentus ACC20335 [DVD]

Accentus ACC10335 [Blu-ray]

한글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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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ch Media       www.buschmediagroup.com

4K Utra HD 블루레이 
*본 상품들은 4K 블루레이 플레이어에서만 재생됩니다.

2016 토레 델 라고 푸치니 페스티벌 - 

푸치니 ‘투란도트’ 실황
자코포 페스카세롤리(지휘), 엔리코 스틴첼리(연출), 에치오 프리게리오(무대미술), 레베카 

로카(투란도트), 루디 박(칼라프), 프란체스카 카펠레티(류)

HD의 4배에 달하는 4K화질, 그 이상의 감동과 박지응의 활약! 

2016년 제63회 푸치니 페스티벌 ‘투란도트’ 실황이다. 4K(UHD:Ultra-HD) 화질 속에서 칼

리프 역의 ‘박지응(루디 박)’의 활약을 만날 수 있다. Busch Media 사(社)는 4K 시장을 공

략 중인 선두주자이다. HD의 4배 이상에 달하는 4K영상에서 ‘투란도트’이기 때문에 만날 

수 있는 화려한 금박문양들과 무대는 그 어떤 오페라에서도 체험할 수 있는 화질의 놀라

움을 제공한다. 투란도트 콩쿠르에서 칼라프 역으로 1위를 수상한 루디 박에게 칼라프 역

은 그의 분신과도 같다. 함께 하는 레베카 로카(투란도트)와 프란체스카 카펠레티(류)의 위

엄과 드라마틱한 목소리도 최고의 화질과 음질 속에서 빛난다. 원경과 전경의 부드러운 

연결, 음악에 따라 인물들의 포커싱을 특색 있게 가져가는 카메라 워킹으로 인해 영화보

다 더 영화 같은 무대를 만나게 된다.(※루디 박(칼라프 역) 내한-서울시오페라단 ‘투란도

트’(2018년 4월 26~29일, 세종대극장) 

[보조자료]

- 토레 델 라고 푸치니 페스티벌은 토스카나 주의 작은 마을인 ‘토레 델 라고 푸치니’에서 1952년부터 매해 여름마다 열리는 오페라 축제

다. 푸치니는 생전 30여 년 동안 이 마을에 머물렀던 ‘빌라 푸치니’가 위치한 곳으로 지역명에 ‘푸치니’의 이름이 새겨 있다. 마을의 호숫가

에 마련된 수상 무대에는 푸치니의 대표작이 오른다. 동양인과 한국인의 발길이 드문 곳이다. 

- 이 영상물은 2016년 제63회 푸치니 페스티벌에 오른 ‘투란도트’ 실황이다. 매력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4K(UHD·Ultra-HD) 화질의 영

상, 둘째, 칼리프 역의 ‘박지응(루디 박)’의 활약이다. 

- 최근 국내 상영관들은 기존 고화질(HD) 영상들을 4K급 화질로 업스케일링하여 관객들에게 놀라운 체험을 제공하고 있다. HD의 4배 이

상에 달하는 4K영상은 미세한 표정, 숨소리, 땀방울까지 포착됨으로써 실제 공연을 보는 듯한 생생한 느낌을 선사하기 때문이다. 

- 이 영상물을 제작한 Busch Media 사(社)는 기존 HD영상물을 업스케일링 하거나, 4K 전용 촬영 테크놀로지를 통해 전세계 관객들에게 

혁신적인 화질을 제공하고 있는 컴퍼니이다. 이러한 위력은 이 영상에서도 가감 없이 발휘된다. 특히, 중국 황실을 배경으로 한 ‘투란도트’

이기 때문에, 영상 속의 화려한 금박문양들은 그 어떤 오페라 작품에서도 체험할 수 있는 화질의 체험을 제공한다. 한마디로 눈부시다. 

- 루디 박의 모습도 빛을 발한다. 산타 체칠리아 국립음악원에서 수학한 그는 베로나 아레나가 후원하는 투란도트 콩쿠르에서 칼라프 역

으로 1위를 수상한 바 있다. 칼라프 역은 그의 분신과도 같다. 함께 하는 슬로베니아 소프라노 레베카 로카(투란도트)는 최상의 화질 속에서 

빛나는 위엄을 자랑한다. 프란체스카 카펠레티(류)의 드라마틱한 목소리도 최고의 음질 속에서 빛난다. 

- 화질이 ‘주인공’ 격인 이 영상물은 카메라 워킹부터 남다르다. 원경과 전경의 교차 편집은 물론, 무대 전체와 소품의 미세한 부분까지 페

이드 인-아웃으로 훑는듯한 카메라의 움직임이 인상적이다. 가사와 음악에 따라 인물들의 포커싱을 달라진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다. 야

외 무대여서 전원 마이크를 착용한다. 하지만 얼굴의 마이크는 섬세한 분장 속에 숨어 있어 관람에도 별로 방해되지 않는다.

Busch Media 8032643 [4K Ultra HD]

한글
자막

49www.aulosmedia.co.kr48 아울로스뉴스 제 76호



New Releases | DVD & Blu-ray Disc

Arthaus       www.arthaus-musik.com

2015 가르니에 실황: 

버르토크 ‘푸른수염의 성’ & 플랑크 ‘목소리’
에사-페카 살로넨(지휘), 파리오페라 오케스트라, 존 리리예(푸른수염), 예카테리나 구바노

바(유디트), 바바라 해니건(여인)크쉬슈토프 바를리코프스키(연출) 

구바노바와 해니건이 완성시킨, 문제적 연출가의 화제작

버르토크의 ‘푸른수염의 성’이나 풀랑크의 ‘목소리’에는 비극적인 여주인공이 등장한다는 

점에서 묘한 공통점이 있다. ‘푸른수염의 성’에서 전 아내들처럼 죽음을 맞이하는 유디트 

역의 구바노바, ‘목소리’에서 남자의 배신으로 목숨을 끊는 여성 역의 해니건은 연기와 작

품 몰입력은 정말이지 압도적이라 할 수 있다. 두 작품이 커플링된 이 영상물은 2015년 12

월 파리 가르니에 실황이다. 폴란드 연출가 크쉬슈토프 바를리코프스키가 연출한 무대와 

영상은 바르톡과 풀랑크가 작품에 불어넣은 광기를 미디어아트와 영상이 설치된 4차원적

인 무대로 구현한다. ‘공연’을 보고 있다는 느낌보다는 무대나 영화 속에 들어와 있다는 느

낌도 이 영상물만이 주는 매력이다. 살로넨이 이끄는 파리오페라 오케스트라의 연주 또한 

매우 뛰어나다. 

[보조자료]

- 바르톡(1881~1945)의 유일한 오페라로 1918년 초연작인 ‘푸른 수염의 성’, 플랑크

(1899~1963)가 장 콕토의 대본을 바탕으로 작곡하여 1959년에 초연한 1인 오페라 ‘목소

리’가 커플링된 영상물이다(‘목소리’에는 남자도 등장하지만 그는 노래를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1인 오페라’로 정의하기도 한다). 2015년 파리 가르니에 극장 실황으로, 폴란드 출

신의 문제적 연출가 크쉬슈토프 바를리코프스키가 연출한 화제의 공연이다. 

- 드뷔시의 오페라 ‘펠레아스와 멜리장드’부터 많은 영향을 받은 버르토크는 후기 낭만주

의적 관현악 편성의 힘을 빌려 강렬한 사이코 드라마적인 ‘푸른수염의 성’을 만들었다. 이 

작품은 푸른 수염의 성주와 새 아내 주디스의 비극적 죽음을 그리고 있다. 다른 방에서 비

밀처럼 죽어간 성주의 전 아내들처럼 유디트도 그 운명의 굴레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채 

비극적 죽음을 맞이한다. 

- ‘목소리’는 현대인의 소통 불능과 외로움을 그린 오페라이다. 여주인공은 자신을 떠난 

남자와 통화를 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전화는 신의를 지키지 못한 남자 주인공의 

입장에서는 좀 더 냉소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반면, 버림받는 여인의 입

장에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큰 고통을 경험하게 한다. 

- 두 작품은 ‘비극적 여성’을 그리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연출가 크쉬슈토프 바를리코프스키는 그녀들의 혼돈과 광기를 미디어아트와 

영상이 설치된 4차원적인 무대로 구현한다. 

- 무엇보다 이 영상물은 기존의 영상물과 철저히 다른 카메라 워킹으로 작업했음이 느껴진다. ‘공연’을 보고 있다는 느낌보다는 무대나 영

화 속에 들어와 있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최근 큰 변화를 겪고 있는 촬영기법의 최첨단 기법과 실험성을 느껴볼 수 있는 것도 이 영상

물만의 장점이다.

- ‘푸른 수염의 성’의 예카테리나 구바노바, ‘목소리’의 바바라 해니건은 여주인공들의 비극적 운명을 설득력 있게 표현한다. 특히, ‘현대음

악의 프리마돈나’인 바바라 해니건의 팬이라면 반드시 소장해야 할 영상물이다. 현대음악의 정수를 길어 올리는 에사-페카 살로넨이 이끄

는 파리오페라 오케스트라의 연주 또한 매우 뛰어나다.

Arthaus 109364 [DVD]

Arthaus 109365 [Blu-ray]

한글
자막

2017 라 모네/드 문트 극장 실황 - 

림스키-코르사코프 ‘금계(金鷄)’
알랭 알티놀뤼(지휘), 라 모네 심포니 오케스트라·합창단, 로렌 펠리(연출), 파블로 헝카

(도돈 왕), 베네라 짐마디에바(셰마하 여왕)

상상력의 황금알을 낳는 연출가의 대표작 

영상물 재킷에 성악가보다는 연출가와 지휘자의 이름이 박혀 있는 만큼 연출가의 상상

력이 돋보이는 림스키-코르사코프의 ‘금계(金鷄)’이다. 1907년 초연 이후, 황금닭에게 국

방의 운명을 맡긴 국왕의 모습을 풍자했다는 이유로 이 작품은 뒤안길로 사라졌다. 그러

부터 110년이 지난 2017년, 연출가 로렌 펠리(1962~)도 풍자적 정신을 거두지 않는다. 제

1·2차 세계대전기를 연상시키는 군복과 SF영화의 주인공 같은 셰마하 여왕의 복장, 전쟁

터의 탱크와 그 위에 설치된 왕의 침대, 사람의 크기만큼 금계가 날카로운 불협화음과 함

께 왕을 죽이는 등 원작을 소재화하여 연출가는 번뜩이는 상상력을 마음껏 뿜어낸다. 

[보조자료] 

- 림스키 코르사코프가 1907년에 발표한 오페라 ‘금계(金鷄)’는 푸시킨의 시에 등장하는 

도돈(Dodon) 왕을 모티프로 한 작품이다. 

- 어느 점성가의 황금 닭은 신기하게도 예언의 능력을 지녔다. 어느 날, 금계가 위험을 예

언하지만, 이를 무시한 도돈 왕의 아들들은 전장에서 전사하고 만다. 왕은 노하여 몸소 전

장에 나갔다가, 셰마하의 여왕을 만나 깊은 사랑에 빠지고 결국 그녀를 궁으로 들인다. 점

성가는 금계에 대한 보상을 요구한다. 하지만 왕은 듣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그를 죽이기

까지 한다. 주인의 죽음에 대한 복수를 위해 금계는 궁에 머물고, 날이 밝자 여왕과 금계

는 사라진다. 

- 라 모네/드 문트 극장(브뤼셀)·마드리드 레알 테아트로·로렌 국립극장(프랑스 낭시)이 

2017년 합작으로 선보인 프로덕션은 연출가 로렌 펠리의 상상력이 돋보인다(※라 모네 극

장(La Theatre Royal de la Monnaie)은 약어로 ‘La Monnaie’라고 부르고, 이것을 독일어

로는 ‘De Mund’라고 부른다)

- 펠리는 1962년 프랑스 태생으로 코미디, 풍자극을 주로 연출한다. 특히, 그는 원작에서 

받은 영감을 출연진의 의상에 직접 반영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제1·2차 세계대전기를 연

상시키는 군복과 SF영화의 주인공 같은 셰마하 여왕의 복장이 묘한 대조를 이룰 뿐 아니

라, 전쟁터 한 가운데의 탱크와 그 위에 설치된 왕의 침대, 사람의 크기만한 대형 금계가 

날카로운 불협화음과 함께 등장하여 왕을 죽이는 등 림스키-코르사코프의 작품을 오히려 

‘소재화’하여 연출가의 상상력을 마음껏 뿜어낸다. “세밀하며 풍자적이고, 초현실적이고, 

절묘한 맛을 지닌다”라는 평이 그의 작품 전반에 적용되는 평인데, 이것은 이 프로덕션에

서도 어김 없이 발휘된다. 

- ‘금계’는 전쟁을 예고하는 황금닭에게 국방의 운명을 맡긴 무능하고 비합리적인 국왕의 

모습을 신랄하게 풍자했다는 이유로 작곡가 생전에 상연되지 못했다. 정치적으로 철학적

으로 무거운 주제를 이처럼 효과적으로 연출할 수 있다는 긍정적 충격이 보는 이들을 즐

겁게 한다. 

 

BelAir       www.belairclassiques.com

BelAir BAC147 [DVD]

BelAir BAC447 [Blu-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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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브람스

브람스: 대학축전 서곡, 바이얼린 협주곡, 교향곡 4번
바이얼린(율리아 피셔),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  벨저-뫼스트

『대학축전』 서곡을 들으며 가장 먼저 든 생각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연출된 앙상블의 응집

력이고 유기적인 활력이다. 브람스 음악은 생생한 활력으로 꿈틀거린다. 전체적으로 관악

기 연주자들의 솜씨가 매우 돋보이며, 악기간의 화음도 매우 좋고 아주 자연스럽다. 색채

감이 뚜렷한 현악기들의 연주도 매우 인상적이다. 바이올린 협주곡의 독주자는 현재 가

장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독일의 바이올리니스트 율리아 피셔(Julia Fischer)다. 힐러

리 한과 현재 가장 유명한 여류 바이올리니스트다. 12세에 메뉴인 콩쿠르 우승자로 2007

년 그라모폰 ‘올해의 연주자’로 꼽힌 그녀는, 이미 펜타톤에서 네덜란드 악단과 내놓은 브

람스 바이올린 협주곡이 유명하고, 브람스 협주곡을 아주 좋아하는 연주자다. 역시 그녀의 

연주가 이 음반에서는 백미다! 교향곡 4번의 피날레 악장, 즉 파사칼리아의 형식을 따른 4

악장에서 수석 플루트 연주자 조슈아 스미스의 숨 막히는 독주 변주는 압권이다. 클리블

랜드 오케스트라의 단원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에 속하는 그는 1990년 20세에 클리블랜

드 오케스트라에 들어왔는데 과연 플루트의 달인이다. 그의 황홀한 플루트 솜씨를 눈여겨

보는 일은 특별한 즐거움이다. 

**본 타이틀은 이미 발매되었던 박스물 BVE08009에 들어있던 동일한 낱장입니다.

[미국 최고의 오케스트라]

이 블루레이 영상물은 2014년 1월 9일, 미국의 ‘빅 5‘ 오케스트라 중의 하나인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의 콘서트 실황을 담은 것이다. 장소는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의 전용 홀인 세

브런스 홀(Severance Hall)이다.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는 1918년에 창설되었으니 현재 

2018년으로 꼭 100년이 된 악단이다. 원년에 니콜라이 소콜로프(Nikolai Sokoloff)가 수석 

지휘자로 부임한 이래, 아르투어 로진스키, 에리히 라인스도르프, 조지 셸, 피에르 불레즈, 

로린 마젤, 크리스토프 폰 도흐나니 같은 쟁쟁한 거장들이 이 악단을 거쳐 갔고, 현재는 

2002년도에 도흐나니로부터 바통을 이어 받은 프란츠 벨저-뫼스트(Franz Welser-Möst)

가 악단을 이끌고 있다. 벨저-뫼스트는 1960년 린츠 태생의 오스트리아 지휘자다.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재임 기간에는 잠시 오욕의 세월이 있었지만 2000년까지 취리히 오

페라 하우스에서 음악감독을 하고 2005년도에는 취리히 오페라의 총감독에 오를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았다. 1993년 2월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를 처음 객원 지휘한 적이 있었는

데, 그것이 인연이 되어 결국 2002년에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의 음악 감독직을 맡게 되

었다. 고난의 런던 필 시절에도 그는 프란츠 슈미트의 교향곡 4번으로 1996년 그라모폰 

상을 받기도 했을 정도로 그의 뜨거운 정열의 탐구력과 실력은 인정받았다. 최근 뉴욕 타

임스는 벨저-뫼스트 휘하의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를 발군의 앙상블 능력, 우아한 소리, 

뛰어난 색채감, 음악적 응집력 등을 들어 ’가장 훌륭한 오케스트라‘라고 선언했다. 2008년

도에는 영국의 클래시컬 뮤직 전문지 그라모폰이 평론가들에게 의견을 물어 세계 오케스

트라 순위를 정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는 7위를 할 정도였다. LA

필, 드레스덴 슈타츠카펠레, 보스턴 심포니, 뉴욕필, 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등 유명 오

케스트라들이 모두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에게 밀렸다. 현재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의 위

상을 그대로 말해준다. 

2017 테아트로 레알 실황 -

모차르트 ‘루치오 실라’
이보르 볼턴(지휘), 테아트로 레알 오케스트라·합창단, 클라우스 구스(연출·디자인), 쿠

르트 스트레이트(실라), 파트리시아 프티봉(주니아), 실비아 산타페(체칠리오) 외 

타이틀롤을 압도하는 프티봉의 열연과 존재감

2017년 10월, 마드리드의 테아트로 레알의 ‘루치오 실라’ 실황으로, 연출계의 명장 클라우

스 구스가 연출한 프로덕션이다. 로마의 독재자 실라, 그로부터 추방당한 체칠리오와 그의 

여인 주니아, 이들의 삼각관계의 사랑과 증오를 그린 작품이다. 타이틀 롤의 스트레이트와 

주니아의 약혼자로 바지역할(여성 가수가 바지를 입고 남장)을 맡은 산타페의 존재감보다 

주니아 역의 프티봉의 활약이 눈부시다. 프랑스 바로크 음악의 해석에서 발군의 가창력과 

해석을 들려주는 프티봉은 그녀만의 참신한 모차르트 음악을 그려낸다. 독재자의 사랑을 

이용하여 그를 죽이라는 운명 앞에 고뇌하는 후반부가 압권. 볼턴의 무게 실린 지휘도 작

품의 비극적 무게를 더한다. 

[보조자료]

- 2017년 10월, 마드리드의 테아트로 레알에 오른 ‘루치오 실라’ 실황을 만날 수 있는 영상

물로, 유럽에서 최근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는 연출가 클라우스 구스가 연출한 

프로덕션이다. 

- ‘루치오 실라’는 로마의 독재자였던 실라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그로부터 추방당한 

체칠리오와 그의 여인 주니아. 하지만 실라는 주니아를 사랑한다. 권력자의 사랑과 증오, 

안정과 불안정, 죽음과 삶의 양면성을 담은 이 작품은 모차르트(1756~1791)가 1772년, 그

러니까 그의 나이 16살일 때 작곡했다. 이 시절의 모차르트의 기법은 고전적인 옷을 입었

으되, 한편으로는 해체를 통해 악기와 노래를 자를 자유롭게 하는 법을 배웠다. 

- 작품의 주인공은 실라이다. 타이틀롤을 맡은 쿠르트 스트레이트의 열연은 각 장마다 빛

난다. 무엇보다 눈길이 가는 인물은 주니아 역을 빛낸 파트리시아 프티봉이다. 프랑스 바

로크 음악의 해석에서 발군의 가창력과 해석을 들려주는 인물로 평가되는 프티봉은 고음

악적 자세로 모차르트가 남긴 선율을 환상적으로 채색한다. 주니아의 약혼자 체칠이로 역

은 ‘바지 역할(여성 가수가 바지를 입고 남장)’로 실비아 트로 산타페가 맡았다.

- 클라우스 구스의 연출과 무대는 특정 시대나 장소를 가늠할 수 없다. 다만 현대적이고 

도회적인 무대와 세련된 감각의 조명이 보는 이의 눈을 즐겁게 한다.

- 이보르 볼턴의 지휘와 테아트로 레알 오케스트라의 연주는 날렵한 속도감과 진취적인 

분위기보다는 진지하고도 무게감을 느끼게 하는 해석 방향을 취한다. 고뇌에 빠진 권력자 

루치오 실라의 존재와 분위기에 힘을 실어주는 음악적 해석이다. 해설지에는 작품해설이 

영어·프랑스어·스페인어·독일어로 되어 있다.

Belvedere BVE08010 [Blu-ray]

BelAir BAC150 [DVD]

BelAir BAC450 [Blu-ray]

한글
자막

Belvedere       www.belvedere-edition.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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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유럽적인 사운드]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장은 역시 조지 셸이다. 조지 셸은 

1946년부터 1970년까지 무려 24년간이나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를 이끌었다. 이 악단의 

최장기 집권자인 조지 셸이 얼마나 우리를 감동시켰는가를 생각해보면 이 악단에 면면히 

이어진 전통과 실력은 짐작하고도 남는다. 로진스키 역시 재임기간 동안 엄격한 리허설로 

연주력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며 높은 수준의 음악을 만들어 낸 것으로 유명한데, 

그가 각고의 노력으로 조련했던 악단이 바로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였다. 클리블랜드 오

케스트라는 미국의 오케스트라 가운데 가장 유럽풍의 사운드를 들려주는 악단으로 유명

하다. 그래서 브람스의 교향곡은 클리블랜드와 잘 어울린다. 실제로 브람스의 교향곡은 클

리블랜드 오케스트라가 특별히 좋아하는 음악이기도 하다. 그동안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

가 보여준 브람스 음악 명연들은 부지기수로 많다. 너무도 유명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레온 플라이셔의 피아노와 조지 셸이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를 지휘해서 성취한 음

원이 바로 피아노 협주곡이다. 특히 1번은 엄청난 감동을 주어 이 협주곡의 최고 명연으로 

기억된다. 셸의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는 제르킨과도 브람스 협주곡을 남겼다. 브람스의 

교향곡도 조지 셸의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 녹음은 최고의 위치에 있다. 벨저-뫼스트 전

임자인 도흐나니 역시 브람스의 음악들을 잘 연주했던 지휘자다. 교향곡도 유명하고 조슈

아 벨과 또 제트마이어와도 브람스의 바이올린 협주곡 음반들을 남기고 있다. 이러한 사

실들을 알고서 영상물을 감상하면 좀 더 이해의 폭이 넓어지리라 믿는다. 

[21세기 브람스 해석의 한 전형]  

그렇다면 벨저-뫼스트의 브람스는 벨저-뫼스트의 브람스에서 가장 칭찬하고 싶은 것은 

음악의 구조에 대한 탁월한 통찰과 감각이다. 즉 지휘자가 브람스의 음악적 설계를 상당

히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5~60대 유명한 지휘자 중에 브람스를 자신의 중요 레퍼

토리로 삼기 위해 지속적인 행보를 보여주려는 사람이 더러 있는데, 모두 벨저-뫼스트 정

도의 통찰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어떤 경우는, 가령 리카르도 샤이의 경우처럼, 매우 실

망스럽기도 하다. 수많은 명반들이 증명해주듯이, 클리블랜드 악단은 탄탄한 조직과 정교

한 사운드로 정평이 나있다. 거기에 인상적이고 정확한 비팅, 섬세한 감각으로 예리하게 

분석해내는 지휘자 벨저-뫼스트의 특징이 가미되어 우리 시대 브람스 해석의 한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우선 『대학축전』 서곡을 들으며 가장 먼저 든 생각은 팽팽

한 긴장감으로 연출된 앙상블의 응집력이고 유기적인 활력이다. 브람스 음악은 생생한 활

력으로 꿈틀거린다. 전체적으로 관악기 연주자들의 솜씨가 매우 돋보이며, 악기간의 화음

도 매우 좋고 아주 자연스럽다. 색채감이 뚜렷한 현악기들의 연주도 매우 인상적이다. 바

이올린 협주곡의 독주자는 현재 가장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독일의 바이올리니스트 

율리아 피셔(Julia Fischer)다. 힐러리 한과 현재 가장 유명한 여류 바이올리니스트다. 12세

에 메뉴인 콩쿠르 우승자로 2007년 그라모폰 ‘올해의 연주자’로 꼽힌 그녀는, 이미 펜타톤

에서 네덜란드 악단과 내놓은 브람스 바이올린 협주곡이 유명하고, 브람스 협주곡을 아주 

좋아하는 연주자다. 역시 그녀의 연주가 이 음반에서는 백미다! 교향곡 4번의 피날레 악

장, 즉 파사칼리아의 형식을 따른 4악장에서 수석 플루트 연주자 조슈아 스미스의 숨 막

히는 독주 변주는 압권이다.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의 단원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에 속

하는 그는 1990년 20세에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에 들어왔는데 과연 플루트의 달인이다. 

그의 황홀한 플루트 솜씨를 눈여겨보는 일은 특별한 즐거움이다. 쨍쨍한 햇볕이 내리쬔 

것처럼 깨끗한 고화질은 실제 콘서트에 참석한 듯 착각을 불러일으키며 악곡의 흐름을 잘 

좇는 카메라 워크도 편안하다. 무엇보다도 연주가 매우 훌륭해 내내 많은 감동을 받을 수 

있다. 50대 중반의 멋진 외모를 가진 벨저-뫼스트의 전성기가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와 

함께 흘러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C Major       www.cmajor-entertainment.com

마리아 칼라스 1964년 ‘토스카(2막)’ 

실황 & 다큐멘터리
마리아 칼라스(토스카), 레나토 시오니(카바라도시), 티토 고피(스카르피아), 로버트 보우먼

(스폴레타) 

1964년, 칼라스가 노래한 영광의 순간을 찾아서

1964년, 런던 로열오페라하우스에 제피렐리 연출로 오른 ‘토스카’에 마리아 칼라스

(1923~77)가 오른다. 당시 인기와 보도는 비틀즈를 넘어섰다고 한다. 스캔들에 빠져있었

지만, 칼라스는 이 무대를 통해 프리마돈나의 건재함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 다큐멘터리

(52분)는 칼라스의 영상과 파파노·비야손·햄슨·오폴라이스 등의 인터뷰가 어우러진다. 

‘토스카’ 2막 실황(45분)은 한편의 영화처럼 촬영되었다. 마지막에 관객들의 박수소리를 

통해 ‘한편의 영화 같은 무대’였음을 실감하게 된다. 해설지(13쪽 분량)에는 칼라스에 대한 

간략한 아티클(영·불·독)이 수록되어 있다. 

[보조자료]

- 이 영상물은 마리아 칼라스(1923~77)의 일생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마법 같은 순간을 

담고 있다. 1964년, 칼라스는 런던 로열오페라에 오른 ‘토스카’에 출연하며 센세이션을 일

으켰다. 이 공연에 대한 보도는 당시 비틀즈를 넘어섰다고 한다. 

- 당시에 그녀는 그리스의 선박왕이자 억만장자 애리스토틀 오나시스와의 스캔들에 빠져 

있었지만, 이 무대를 통해 프리마돈나라는 타이틀을 지켜낸다. 여기에 당대 최고의 연출가 

프랑코 제피렐리의 무대도 한몫했다. 칼라스의 팬들은 티켓을 구하기 위해 며칠간을 기다

렸다고 한다. 심지어 침낭과 간이용 의자를 준비한 열성 팬들도 적지 않았다고 한다. 

- 다큐멘터리(영·독·불·일·한국어/52분)는 ‘오늘날의 관점’으로 칼라스의 인생과 예

술세계를 회고하며 바라다 본다. 칼라스의 영상과 함께 안토니오 파파노(지휘), 롤란도 비

야손(테너), 루퍼스 웨인라이트(싱어송라이터), 토머스 햄슨(바리톤), 볼프강 욥(디자이너), 

크리스틴 오폴라이스(소프라노) 등의 인터뷰가 함께 실려 있다.

- 보너스 트랙은 칼라스가 출연했던 ‘토스카’의 2막 실황(영·독·불·일·한국어/45분)

이다. 무대를 영화세트처럼 활영했다. 마치 한 편의 영화를 보는 것 같다. 그렇지만 마지막

에 오페라하우스를 가득 메운 관객들의 박수소리를 통해 이것이 ‘한편의 영화 같은 무대’

였음을 실감하게 된다. 해설지(13쪽 분량)에는 칼라스에 대한 간략한 아티클(영·불·독)

이 수록되어 있다. 

C Major 745008 [2DVDs]

C Major 745104 [Blu-ray]

한글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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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헨델 오페라 실황 - 

헨델 ‘아르미니오’
조지 페트로우(지휘), 앙상블 아르모니아 에테네아, 막스 엠마누엘 첸치크(연출·아르미니

오), 로렌 스누퍼(누스넬다), 알렉산드라 쿠바스-크룩(시기스몬도), 유안 산초(바로) 등 

카운터테너 첸치크. 최고의 ‘아르미니오’와 ‘별’이 되다

2017년, 독일 카를스루에의 헨델 페스티벌에 오른 오페라 ‘아르미니오’ 실황으로, 현재 최

고의 주가를 자랑하는 카운터테너 막스 엠마누엘 첸치크(1976~)가 직벚 아르미니오 역을 

맡고 연출을 맡은 프로덕션이다. 아르미니오는 로마에 대항했던 게르만의 전사. 영상물이 

2018년 4월에 출시되기 전에, 이 프로덕션에 참가한 성악가들의 목소리는 음반(DECCA, 

2016년 3월 출시)으로 먼저 나와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1737년 코벤트 가든 초연 후 6회 

공연을 끝으로 사라진 이 작품을 최초로 복원했다는 점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음반 속 

출연성악가들은 영상물과 동일하다. 음반에서 볼 수 없었던 환상적 무대가 눈앞에 펼쳐진

다. 

[보조자료] 

- 2017년 독일 칼스루에 헨델 페스티벌에 오른 헨델의 오페라 ‘아르미니오’ 실황 영상물

이다. 현재 최고의 주가를 자랑하는 카운터테너 막스 엠마누엘 첸치크(1976~)가 타이틀롤

인 아르미니오 역으로 출연하며, 동시에 무대 연출까지 맡고 있다. 

- 첸치크와 조지 페트로우가 이끄는 앙상블 아르모니아 에테네아가 헨델 오페라로 뭉친 

이 공연은 로마에 대항했던 게르만의 전사 아르미니우스(헤르만)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 2018년 4월에 출시된 이 영상물을 기다린 마니아들이라면 그 이유는 이 프로덕션과 출

연진을 담은 음반 때문일 것이다. 2016년 3월에 데카 레이블에서 출시했을 때, 첸치크의 

활약, ‘아르미니오’ 전곡 최초복원으로 세간의 주목을 끌었다. 

- 이 오페라는 1737년 런던 코벤트 가든 초연 이후 ‘기적 같은 오페라’ ‘모든 면에서 뛰어

난 걸작’이라는 칭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희한하게도 6회의 공연을 뒤로 역사의 뒤안

길로 사라졌다.

- 따라서 이 작품을 통해 자신의 끼를 발산하고 있는 첸치크의 선택과 노력은 헛되지 않

는다. 첸치크는 기품 있는 바로크식 사운드로 작품을 수놓고, 현대적이고 감정적인 매력을 

발산하며 동시대적 감수성을 작품에 불어넣는다. “첸치크는 카운터테너뿐만 아니라 무대 

감독으로도 성공했다”(추트도이체 자이퉁)라는 평처럼 그의 다재다능한 면모를 볼 수 있

다. 음반(Decca 4788764)의 소유자라면 반드시 소장해야 할 영상물.

C Major 744408 [2DVDs]

C Major 744504 [Blu-ray]

2017 프라하 국립극장-

모차르트 ‘돈 조반니’
플라시도 도밍고(지휘), 프라하 국립극장 오케스트라, 이리나 룽구(돈나 안나), 줄리아 노비

코바(체를리나), 드미트리 코르자크(돈 옥타비오), 시모네 알버기니(돈 조반니) 

도밍고의 후예들이 빛을 낸 무대

2017년 10월 27·29일에 프라하 국립극장(the Estates Theatre)에 오른 모차르트 [돈 조반

니] 실황물이다. 영화 [아마데우스](1984)의 의상디자이너 테오도르 피스테크가 참여한 이 

프로덕션의 중심은 뭔니뭔니 해도 지휘봉을 잡은 도밍고와 그에게 선택받은 성악가 4명

이다. 일명 ‘도밍고콩쿠르’라 불리는 오페랄리아콩쿠르의 입상자인 이리나 룽구, 줄리아 

노비코바, 드미트리 코르자크, 시모네 알버기니가 함께 한다. 모차르트는 돈 조반니에게 

많은 아리아를 부여하지 않아 타이틀롤임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지 않을 때도 있다. 하지

만 알버기니가 연기하는 돈 조반니는 젊은 날의 도밍고가 그랬던 것처럼 엄청난 존재감을 

자랑한다. 

[보조자료] 

- 2017년 10월 27·29일에 프라하 국립극장(the Estates Theatre)에 오른 모차르트 [돈 조

반니] 실황물이다. [돈 조반니]는 1787년 프라하 초연작이다. 

- 작품이 태어난 고향에서 만나는 [돈 조반니]는 좀 특별하다. 밀로스 포만 감독의 영화 

[아마데우스](1984)의 의상을 담당했던 테오도르 피스테크는 이 프로덕션에 함께 한다. 작

품 속 의상을 고증하지 않고, 이 작품이 오르던 18세기 유럽의 복장을 참고하였다. 

- 무엇보다 지휘봉을 잡은 플라시도 도밍고의 존재가 가장 눈에 띄며, 도밍고로부터 선택

된 4명의 성악가를 한 무대에서 만날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우리에게 ‘도밍고 콩쿠르’로 

알려진 오페랄리아콩쿠르는 1993년 도밍고가 젊은 성악가를 발굴하고자 창설한 대회로 

매년 세계 다른 도시에서 개최지를 바꾸어 열리고 있다. 

- 이 작품에 출연하는 이리나 룽구(소프라노)의 돈나 안나, 줄리아 노비코바(소프라노)의 

체를리나, 드미트리 코르자크(테너)의 돈 옥타비오, 시모네 알버기니(바리톤)의 돈 조반니

는 이들의 열연과 끼로 인해 개성을 입은 입체적인 캐릭터로 그려진다. 

- 타이틀롤인 돈 조반니는 음악적으로 볼 때도 대단히 특이한 주인공이다. 극중 27세의 

바람둥이를 모차르트는 테너가 아닌 바리톤 배역으로 설정했고, 주역임에도 불구하고 제

대로 된 아리아를 작곡해주지 않았다. 따라서 돈 조반니가 부르는 ‘포도주의 노래’나 ‘세레

나데’는 쫓기는 듯하거나 너무 빨리 끝나버리는 아쉬움이 남기도 한다.

- 하지만 알버기니가 연기하는 돈 조반니는 젊은 날의 도밍고가 그랬던 것처럼 엄청난 존

재감을 자랑한다. 음악전문사이트 [바흐트랙]의 “숨 막히는 감각, 배우의 열정과 스타 지

휘자의 열정은 삶을 확장하는 데에 기여했다”는 호평처럼 무대 위의 성악가들은 별처럼 

빛나며, 작품에 광을 낸다. 

C Major 745208 [2DVDs]

C Major 745304 [Blu-ray]

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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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브레겐츠 페스티벌 실내극장 실황 - 

로시니 ‘이집트의 모세’
에리크 마촐라(지휘), 빈 심포니 오케스트라, 로테 드 비어(연출), 란 유리크(모세), 앤드류 

포스터-윌리엄스(파라오네), 만디 프리데리크(아말테아), 선니보이 들라들라(오시리데), 클

라리사 코스탄조(엘치아) 등

브레겐츠에서 펼쳐진 ‘모세’의 기적

호수무대뿐 아니라 실내 극장공연도 선보이고 있는 브레겐츠 페스티벌은 2016년 오페라 

‘햄릿’에 이어 2017년 로시니의 ‘이집트의 모세’에 도전장을 던졌다. 150분에 달하는 대작

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고난을 당하는 광경으로 시작하여 홍해가 갈라지는 씬

으로 끝난다. 타이틀롤인 모세는 베이스 고란 유리크가 맡아 열연을 펼치며, 에리크 마촐

라는 오케스트라를 담금질하여 완벽에 가까운 연주를 보여준다. 로테 드 비어의 연출은 

호반의 무대만큼이나 환상적이다. 하이라이트인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은 영상, 인형, 원

격영상 등을 활용하여 기적과 스케일을 느껴보게 했다. 특히 이때 부르는 중창 ‘모세의 기

도’(트랙30)는 ‘나부코’ 중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만큼 감동적이다. 

[보조자료] 

- 호수에 띄운 환상적인 무대로 ‘투란도트’ ‘카르멘’ ‘마술피리’ ‘아이다’ 등을 선보였던 브

레겐츠 페스티벌은 호수무대뿐 아니라 극장의 실내 오페라 공연도 선보이고 있다. 호수무

대로만 인식된 페스티벌의 이미지 탈피를 위해서인지 최근 브레겐츠 실내극장 오페라 및 

공연영상물 제작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이러한 브레겐츠 페스티벌이 2017년에 택한 실내 공연은 로시니의 ‘이집트의 모세’이

다. 원제인 ‘이집트의 모세’보다 일명 ‘모세’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이 작품은 로시니

(1792~1868)의 전성기인 26세 때 세상에 나온 작품이다. 150분에 달하는 대작으로, 이스

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고난을 당하는 광경으로 시작하여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으로 끝

난다. 거대한 스케일이 매력이지만 공연시간이 길고 무대효과를 살리기 어려워 자주 공연

되진 않는다. 

- 2016년에 브레겐츠 페스티벌은 1871년 라스칼라 초연 이후 빛을 보지 못하던 프랑코 파

치오의 ‘햄릿’을 145년 만에 부활시켜 화제를 낳았다. 희귀작품이나 선뜻 공연하기 힘든 

대작을 선보이는 이들의 ‘힘’은 ‘모세’에서도 잘 드러난다. 

- 타이틀롤인 모세는 베이스 고란 유리크가 맡아 열연을 펼치며, 에리크 마촐라는 대형 오케스타를 강도 높게 담금질하여 완벽에 가까운 

연주를 보여준다.

- 로테 드 비어의 연출은 실내 극장에서도 호반의 무대처럼 초현실적이고 환상적인 감각을 드러낸다. 자칫 잘못하면 종교적으로 흐를 수 

있는 작품의 맥락을 잘 파악하여, 역사적 복원·재연에 치중하기보단 간단하고 모던한 의상과 무대를 택하였으며, 카메라를 통해 다른 공

간의 모습이 무대 위에 중계되는 첨단의 연출도 보여준다. 하이라이트인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은 영상, 인형, 원격영상 등을 활용하여 기적

과 스케일을 느껴보게 했다. 이때 중창으로 들려오는 ‘모세의 기도’는 ‘나부코’ 중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만큼 감동적이다.

- 파가니니는 ‘로시니 모세 주제에 의한 환상곡’을 남긴 바 있다. 오페라를 감상하다면 보면 그가 왜 이 작품을 테마로 환상곡을 남겼는지, 

매끄럽고도 드라마틱한 음악적 전개와 멜로디에 취하게 된다.

C Major 744808 [2DVDs]

C Major 744904 [Blu-ray]

2017 도니제티 페스티벌 -

도니제티 ‘자르담의 시장’ 실황 
데이비드 페라리오(연출), 로베르토 브리그놀리(지휘), 안드레아 콘세티(시장), 조르지오 카

오두로(황제), 후안 프란시스코 가텔(피에트로 플리먼) 등 

‘사랑의 묘약’처럼, 웃음 담은 오페라 부파의 재발견! 

17세기 말, 네덜란드 자르담 시를 배경으로 하는 도니제티의 ‘자르담의 시장’은 러시아의 

황제가 부둣가의 목공소에 위장 취업하고, 그곳에서 만난 동료 플리먼의 사랑이 이뤄지기

까지를 한바탕 소동으로 그린 오페라 부파이다. ‘사랑의 묘약’의 작곡가답게 밝고 위트 있

는 음악과 웃음이 넘쳐흐른다. 이 영상물은 도니제티의 고향인 베르가모에서 개최한 2017

년 도니제티 페스티벌(테아트로 소히알레) 실황이다. 현대적 연출의 옷을 입고 본격적으로 

관객 앞에 나온 것은 이 프로덕션이 최초라 할 수 있다. 영화감독 데이비드 페라리오의 연

출이 입체감 있는 무대를 만들고, 황제·시장·동료의 역할을 맡은 빼어난 남성 성악가들

의 활약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보조자료]

- 알베르트 로르칭(1801~1851)의 오페라 ‘황제와 목수’는 희귀 작품을 좋아하는 극소수의 

오페라 마니아들 사이에서 그나마 알려져 있지만, 오페라 작곡가로서 명성을 날린 도니제

티(1797~1848)의 ‘자르담의 시장’을 들어본 이는 정말 드물 것이다.

- ‘자르담의 시장’은 17세기 말, 네덜란드 자르담 시를 배경으로 한다. 평상복을 입고 세상

물정 살피기를 좋아하는 러시아의 황제(차르)는 부둣가에 있는 목공소를 보고 목수 노릇

을 하고 싶다고 생각한다. 결국 위장하여 취업에 성공한 그는 탈영병 피에트로 플리먼을 

만나 친구가 된다. 플리먼은 자르담을 관장하는 밤베트 시장의 딸 마리에타를 사랑한다. 

그런데 어느 날, 밤베트 시장을 찾아온 대사들이 새로 취업한 목수 중에 황제가 있을 것 

같으니 찾아달라고 부탁한다. 놀란 시장은 알아볼 결과 플리먼이 황제라고 심증을 굳힌다. 

그는 이 과정에서 플리먼이 자신의 딸 마리에타를 사랑하는 것도 알게 된다. 시장은 플리

먼에게 당장 신분을 밝히면 마리와 잘 되게 하겠노라고 한다. 하지만 항구에 도착한 황제

의 배는 플리먼과 함께 일하던 황제를 실어가고, 어안이 벙벙해진 플리먼은 자신의 친구

가 러시아 황제인 것을 비로소 깨닫고 놀란다. 플리먼은 황제가 준 문서를 읽어보니 탈영

을 용서하는 내용과 행복한 사랑을 기원하는 돈이 들어 있었다. 

- 도니제티의 고향인 베르가모에서 도니제티 재단은 도니제티 페스티벌을 주최하는데, 

이 영상은 이 축제가 펼쳐지던 2017년 11월 테아트로 소히알레에 오른 공연 실황이다. 

1839년 공연 이후 망각에 빠져있던 오페라 부파 ‘자르담의 시장’은 1973년 작품의 배경지

인 네덜란드의 자르담에서 부활한 적이 있지만 이처럼 현대적 연출의 옷을 입고 본격적으

로 관객 앞에 나온 것은 이 프로덕션이 최초라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자르담의 시

장’은 낯설지만, 영상물을 보면 도니제티의 역작인 ‘사랑의 묘약’처럼 웃음기와 음악적 완

성도가 높은 작품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세계적인 영화감독 데이비드 페라리오의 연출이 

입체감 높은 무대를 만들고, 로베르토 브리그놀리의 지휘는 음악적 결을 풍성하게 가져간

다.

- 밤베트 시장 역의 안드레아 콘세티의 저음과 연기가 돋보이며, 황제 역의 조르지오 카

오두로, 황제의 친구인 피에트로 플리먼 역의 후안 프란시스코 가텔 등 남성성악가의 열

연이 눈에 띈다.

Dynamic 37812 [DVD]

Dynamic 57812 [Blu-ray]

Dynamic       www.dynamic.com

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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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 필하모닉 제야음악회 1977-2015 
카라얀·래틀·아바도·바렌보임·두다멜(지휘),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르네 

콜로·알라냐((테너), 오터·코제나(메조), 플레트뇨프·우치다·키신(피아노), 벤게로

프·길 샤함·무터(바이올린) 등 

한 해의 마지막 밤을 달군 음악의 황홀한 순간들

유로아츠가 베를린 필의 카라얀 시대인 1977년부터 래틀 시대인 2015년까지 20개의 

제야음악회를 20장의 DVD에 담아 박스물을 출시했다. 베를린 필 ‘최초’의 제야음악회

이자 전 세계적으로 처음 중계한 1977년 베토벤 ‘합창’ 공연을 서두로 한 카라얀의 공

연 영상(1977·83·88년), 다양한 음악들을 흥미롭게 연결한 아바도(1996~2000년)와 

래틀(2002~2008년·2011·14·15년)의 공연 영상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이외 

바렌보임(2001년)과 두다멜(2010년)이 객원지휘를 맡았다. 화려한 성악가들과 연주자

들 역시 제야음악회에서 빼놓을 수 없다. 1977년 르네 콜로부터 2015년 안네 소피 무

터까지 스타 음악가들이 베를린의 마지막 밤을 수놓는 순간 역시 황홀하다. 해설지(71

쪽 구성)에는 공연사진, 간략한 곡목, 출연진이 수록.

[보조자료]

- 유로아츠가 베를린 필의 카라얀 시대인 1977년부터 래틀 시대인 2015년까지 20

개의 제야음악회를 20장의 DVD에 담아 박스물을 출시했다. 2015년에 아바도의 

96·97·98 제야음악회 영상물(EuroArts 2013504)이 출시된 적은 있으나, 이렇게 많

은 제야음악회 영상물이 묶여서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이 시리즈의 첫 장은 베를린 필이 첫 제야음악회를 선보였던 1977년 공연이 장식한

다. 카라얀의 지휘로 베토벤 ‘합창’ 교향곡을 선보였던 이 공연은 베를린 필의 공연이 

처음으로 전 세계에 중계된 순간이다. 또한 스튜디오 작업을 고집했던 카라얀의 몇 안

되는 라이브 공연 영상물로 매우 높은 가치를 지닌다. 그 뒤에 카라얀은 제야음악회에

서 대중적인 작품들을 선보였고, 1988년에 베를린 필하모니홀에서 마지막 공연을 지

휘했다. 박스물에는 카라얀이 지휘한 1977, 1983, 1988년 공연이 수록되어 있다. 

-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지휘한 제야 음악회들은 짧은 음악들이 몇 개의 주제를 놓고 

연결되거나, 성악가들과 함께 오페라의 여러 아리아가 흥미로운 방식으로 연결되는 

식이다. 아바도가 지휘한 영상은 1996~2000년이 수록되어 있다. 

- 2001년 공연을 지휘한 다니엘 바렌보임의 영상물을 지나면, 래틀의 시대를 만나게 된다. 초창기의 래틀은 카를 오르프의 ‘카르미나 부라

나’와 같은 정통 레퍼토리를 선보였으나, 후반으로 갈수록 유연한 프로그램 구성으로 대중과 즐겁게 교감하고 소통한다. 래틀이 지휘한 영

상은 2002~2008년과 2011, 2014, 2015년 영상이 수록되어 있다. 2010년 공연에서는 구스타보 두다멜이 지휘봉을 잡았다. 

- 화려한 성악가들과 연주자들 역시 제야음악회에서 빼놓을 수 없다. 로라 아이킨(2006), 로베르토 알라냐(1997), 마르첼로 알바레즈(1998), 

클라우스 마리아 브란다우어(1999), 미렐라 프레니(1998), 크리스티안 게르하허(2004), 그레그 허치슨(2003), 사이먼 킨리사이드(1998), 예프

게니 키신(1988), 르네 콜로(1977), 막달레나 코제나(2005), 안네 소피 폰 오터(1997), 미하일 플레트뇨프(1997), 토마스 크바슈토프(2008), 다

이앤 리브스(2003), 루벤 로저스(2003), 안드레아 로스트(2000), 길 샤함(1997), 크리스티네 셰퍼(1998), 브라이언 터펠(1997), 알란 티투스

(2000), 안나 토모아-신토우(1977), 우치다 미츠코(2006), 라몬 바르가스(2000), 막심 벤게로프(1996) , 안네 소피 무터(2015) 등 세계적인 스

타들이 베를린의 마지막 밤을 함께 한다.

- 각 DVD는 종이케이스에 담겼으며, 71쪽 분량의 해설지에는 공연사진과 간략한 곡목 및 출연진, 촬영 스태프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

EuroArts       www.euroarts.com

EuroArts 2056968 [20DVDs]

2017 테아트로 콜론 실황 -

‘아르헨티나의 저녁’
다니엘 바렌보임(지휘), 서동시집오케스트라, 마이클 바렌보임(바이올린), 퀸테토 레알, 

세자르 살간(피아노)

아르헨티나의 위대한 음악유산을 만나는 저녁

2016년 테아트로 콜론 실황으로 아르헨티나 현대음악의 거장 알베르토 히나스테라

(1916~83)의 바이올린 협주곡 Op.30(협연 마이클 바렌보임)과 탱고의 거장 호레이쇼 살간

(1916~2016)의 자작곡과 편곡물을 만날 수 있다. 마이클 바렌보임은 “인생과 드라마가 녹

아든 사운드(그라모폰)”를 들려준다. 이어 호레이쇼의 아들 세자르 살간(피아노)이 퀸테토 

레알(바이올린·반도네온·더블베이스·기타)과 함께 아버지의 세 작품을 연주하고, 바렌

보임/서동시집오케스트라는 호레이쇼의 세 작품을 오케스트라로 들려준다. 아르헨티나의 

‘위대한 음악유산’이 무엇인지를 느낄 수 있는 귀한 연주로 가득 차 있다. 

[보조자료] 

- 2016년 테아트로 콜론 실황으로 아르헨티나의 현대음악과 탱고를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영상물이다. 

- 바렌보임/서동시집오케스트라는 아르헨티나를 대표하는 작곡가 알베르토 히나스테라

(1916~83)의 바이올린 협주곡 Op.30로 문을 연다. 협연자는 마이클 바렌보임. 아버지 바

렌보임으로부터 음악적 유산을 물려받은 그는 서동시집오케스트라의 악장으로도 활동 중

이다. ‘그라모폰’지는 그의 연주에 대해 “인생과 드라마가 녹아 든 사운드를 들려준었다”

라며 호평했다. 

- 오케스트라가 퇴장한 무대에는 바이올린·반도네온·더블베이스·기타로 구성된 퀸테

토 레알과 세자르 살간(피아노)이 함께 한다. 탱고의 거장 호라이쇼 살간(1916~2016)이 편

곡한 ‘추억(Recuerdo)’, ‘칸나로 엥 파리(Canaro en Paris)’ ‘새벽(El amanecer)’을 연주한

다. 관객들의 환호와 함성이 쏟아질 때마다 아르헨티나 탱고의 위대한 전통을 새삼 깨닫

게 된다. 함께 한 피아니스트 세자르 살간은 호레이쇼 살간의 아들이다. 

- 이어 바렌보임/서동시집오케스트라의 무대가 이어진다. 누구에게나 익숙한 ‘돈 아구스

틴 바르디(A Don Austin Bardi)’ ‘자유로운 탱고들(Aquellos tangos camperos)’ ‘서서히(A 

fuego lento)’를 선보이고, 앙코르를 외치는 관객들에게 바렌보임은 ‘엘 피룰레(El Firulete)’

를 선물한다.

- 히나스테라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곡은 호레이쇼 살간의 편곡과 자

작곡들이다. 이 공연은 두 거장을 기리는 의미가 담겨 있다. 피아솔라로 대변되는 아르헨

티나의 음악적 이미지를 넘어 다양한 음악 유산을 접하고자 하는 마니아들에게 적극 추천

하는 영상물이다. 

EuroArts 2097068 [DVD]

EuroArts 2097064 [Blu-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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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 결혼식 / 플라멩카 모음집
안토니오 가데스, 안무/ 콤파냐 안토니오 가데스

안토니오 가데스가 안무한 스페인 플라멩코의 정수

1936년에 태어나 2004년에 사망한 안토니오 가데스는 스페인을 대표하는 플라멩코 무용

수이자 안무가로서 이 나라 국민들의 큰 사랑과 존경을 받았던 인물이다. 그는 스페인 거

주 집시들의 토속적인 춤이었던 플라멩코를 이 나라를 대표하는 전통무용으로 전 세계에 

알린 장본인 중의 한 사람이다. 본 BD는 2011년 가데스의 탄생 75주년을 기념하여 테아

트로 레알에서 펼쳐졌던 공연실황을 담은 것으로, 그의 대표 안무작 중 하나인 ‘피의 결혼

식’(Bodas de sangre)과 플라멩코의 진수를 담은 ‘플라멩카 모음집’(Suite Flamenca)을 함

께 수록하였다. 페데리코 가르시아 로카의 동명 희곡을 토대로 완성한 ‘피의 결혼식’은 결

혼식 당일에 이미 자식이 딸린 유부남인 자신의 옛 애인과 달아난 한 여인의 비극적인 사

랑을 열정적인 춤사위로 표현한 작품이다. ‘플라멩카 모음집’은 솔로와 듀엣, 그리고 군무

의 다양한 형태로 펼쳐지는 플라멩코 소품 일곱 편을 함께 모은 것으로, 스페인 전통 무용

에 대한 가데스의 깊은 심미안을 담고 있다.

TR97008 [Blu-ray]

다큐멘터리, 실황영상.녹음

벨칸토-78회전 시대의 테너들

진정한 예술이란 어떤 것인지 그 고향이 그립다면,

무조건 소장하여 틈틈이 봐야 할 귀한 영상들!!!

전설적 테너들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

엔리코 카루소, 존 매코맥, 레오 슬레자크 외 6명 

벨칸토-78회전 시대의 테너들

카루소, 존 매코맥, 레오 슬레자크, 티토 스키파, 리차드 타우버, 라우리츠 멜히오르, 베냐

미노 질리, 조르주 틸, 헬게 로즈텅, 이반 코즐로프스키, 요셉 슈미트, 유시 비욜링 등 20세

기 초반을 수놓은 위대한 남성성악가들의 삶과 예술을 다큐멘터리(2장), 오페라 아리아·

리사이틀·영화예고를 담은 영상물(1장), 희귀 녹음·미발표 음원(2CD), 해설지(2권/영문)

에 담은 영상물이다. 흑백영상과 모노레코딩의 감수성이 짙은 마니아, 연주자에 대한 학구

적 접근을 좋아하는 이들을 충분히 충족시킬만한 아카이브이다. 남성성악가의 뒤안길로 

접어들면 최후의 카스트라토 알레산드로 모레스키(1858~1922)의 목소리도 만나게 된다. 

 

[보조자료]

1920년대와 30년대 사운드영화의 발전과 함께 베냐미노 질리(1890~1957), 리하르트 타우

버(1891~1948), 라우리츠 멜히오르(1890~1973) 등 테너들이 수많은 영화에 출연한 ‘영화

Naxos 2.110389-91 [3DVD + 2CD]

Naxos NBD0063-64V 

[2Blu-ray + DVD + 2CD]

Naxos       www.naxos.com

가수’로 활동하며 대중의 사랑을 받았고, 무대에서도 그 명성을 잃지 않았다.

이 영상물은 음악사의 20세기 초반을 수놓았던 테너들의 공연영상, 음원, 다큐멘터리를 모은 것이다. 영상과 음반사업이 태동하던 20세기 

초기의 흑백영상과 모노레코딩의 감수성이 짙은 마니아에게 적극 권장하며, 전설로 남은 남성성악가에 학구적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이들

의 지식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아카이브 자료이다. 

희귀자료들을 바탕으로 만든 다큐멘터리로, 엔리코 카루소(1895~1921)부터 유시 비욜링(1911~1960) 등의 위대한 테너들의 예술세계를 깊

이 있고 무게 있게 통찰하고 있다. 이 시리즈는 30개국으로 방송되었고, 콜럼버스 국제 영화제에 상영되기도 했다. 위대한 테너들을 불러내

는 지인들의 고증과 기록은 치밀하다. 다루는 인물마다 하이라이트 공연 영상과 사진, 가족과 지인들의 인터뷰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가 모르던 음악사의 뒤안길로 들어가 보기도 한다. 특히, CD에서 카루소의 ‘오, 낙원이여’에 바로 이어지는 트랙에 갑자기 여성의 목소

리가 나와 깜짝 놀라게 된다. 최후의 카스트라토로 역사에 남은 알레산드로 모레스키(1858~1922)의 목소리이다. 

[구성]

Blu-ray: 2 Blu-ray + 보너스 DVD + 2CD + 2권의 책

1) 2Blu-ray Disc :20세기 초반을 수놓은 위대한 남성성악가들의 삶과 예술을 다큐멘터리 

2) 1 Bonus DVD : 오페라 아리아·리사이틀·영화예고를 담은 영상물

3) 2CD : 20세기를 빛낸 테너들의 노래가 수록

4) 해설지: 2권의 책

DVD: 3DVD + 2CD + 2권의 책

1Disc 제1편(각 인물당 27~28분 분량)

엔리코 카루소(1873-1921), 존 매코맥(1884-1945), 레오 슬레자크(1873-1946), 티토 스키파(1889-1965), 리차드 타우버(1891-1948)

2Disc-제2편(각 인물당 27~28분 분량)

라우리츠 멜히오르(1890-1993), 베냐미노 질리(1890-1957), 조르주 틸(1897-1984), 헬게 로즈텅(1897-1972), 이반 코즐로프스키(1900-1993), 

요셉 슈미트(1904-1942), 유시 비욜링(1911-1960)

보너스 DVD

티토 스키파, 리차드 타우버, 이반 코즐로프스키의 오페라 아리아와 리사이틀, 요셉 슈미트의 영화 예고 영상, 마지막 트랙에는 평론가 존 

스틴·성악가 스테판 주커의 인터뷰가 수록되어 있다. 

CD

2장의 CD에는 20세기를 빛낸 테너들의 노래가 수록되어 있다. 음악사에 최후의 카스트라토로 남아 시스티나 성당의 가수로 활약한 알레산

드로 모레스키(1858~1922)의 ‘아베 마리아’를 비롯해 19~20세기에서 가장 중요시 되는 남성 성악가들의 미발표 음원들이 수록되어 있다. 

각 음반마다 24곡씩 수록. 

해설지 

이 영상물에서 가장 매력적인 것은 두 권의 두툼한 해설지(영문)이다. 1권은 55쪽 분량으로 다큐멘터리에 등장했던 성악가들의 일생과 사진

을 담고 있다. 2권은 이 성악가들과 동시대를 살았던 작가, 이론가, 평론가들이 남긴 남성성악에 대한 에세이가 수록되어 있다. 상기한 영상

물을 이해하는 데에 큰 도움을 주는 이론서(127쪽 분량)라 할 수 있겠다.  

한글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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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회전의 시대] 

주지하듯이 우리가 흔히 듣는 LP는 33회전(rpm)이지만, SP라 불리던 이전 시대의 음반은 78회전이다. 이 영상물 제목은 바로 78회전 음반

에서 듣던 이른바 전설적인 명가수들의 삶과 예술세계를 담았다는 뜻이다. SP가 1887년에 발명된 것이고, LP가 1948년에 개발된 것이니까, 

78회전 시대의 가수라면 간단히 말해 20세기 초반에 왕성한 활동을 하던 성악가들을 일컫는 것이다. 기껏해야 한 면에 3~4분가량의 소리

를 담을 수 있었던 초기 레코드이지만 옛 어른들은 그 지글거리는 몇 분의 음악을 재생해 듣기 위해 귀를 쫑긋 세우고 신기해하고 감동을 

받았다. 오늘날 고해상도의 음질로 1시간 넘게 담는 CD 시대의 시각으로 보면, 어떻게 그렇게 열악한 재생조건의 소리를 듣고 감동했을까 

의문이 든다. 하지만 그 시대에는 한번 흘러가 버린 음악을 다시 또 다시 반복해서 들을 수 있는 조건 자체가 아주 특별했기 때문에 그것이 

레코드를 통해 음악을 듣는 하나의 기준이었다. 그래서 SP는, Short Play의 약자가 아니라 Standard Play의 이니셜이다. 물론 약점이 많은 

표준이었다. 비닐이 아니라 셀락 재질이어서 파손되기 쉽고, 투박하고 무거우며, 회전수가 많다보니 음질의 열화는 불가피했고, 또 결정적

으로 수록 시간이 너무 짧아 LP에 금방 밀려나게 되었다.    

[‘예술을 위해 노래했던 시대’의 진정성]

위대한 성악가들은 대개 19세기 말에 태어나거나 20세기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 태어나, 20세기 전반에 전성기를 구가했던 가수들

이다. SP 78회전 레코드 시절은 위대한 성악가들이 전성기를 누리던 시절과 거의 일치한다. 그들은 엔리코 카루소, 존 맥코맥, 레오 슬레자

크, 티토 스키파, 리하르트 타우버, 라우리츠 멜히오르, 베냐미노 질리, 조르주 틸, 헬게 로스밴게, 이반 코츨롭스키, 요제프 슈미트, 유시 비

욜링. 정말 전설처럼 느껴지는 이름들인데, 영상물은 이 12명의 테너의 삶과 예술세계를 집중 조명한다. 블루레이의 안정된 흑백화면은 그 

시대의 예술성을 더욱 진하게 보여주고, 위대한 가수들의 음성도 더욱 섬세한 결로 또렷하게 들린다. 각각의 가수들 이야기를 30분 안쪽으

로 정교하게 맞춘 노력도 눈에 띈다.     

SP 시절 전설적인 가수들의 이름은 곧 ‘노래의 예술’을 의미한다. 오늘날 가수들의 노래에는 음악 외적인 요인들이 많고, 그 노래가 그 노

래인 것 같은 느낌을 줄 때가 많다. 하지만 그 옛날의 성악가는 돈이나 명성보다는 노래를 위한 삶, ‘예술을 위한 삶’에 정진했던 진정한 예

술가가 많았다. 그들은 각기 뚜렷한 개성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그들은 오늘날 가수들이 노래하는 방식의 원형을 가지고 있던 이른바 원

조 가수들이기도 하다. 

영상물은 1부와 2부로 나뉘어 있고, 12명의 가수들은 거의 나이순으로 수록되어 있다. 테너의 왕 카루소가 1873년 생으로 가장 먼저 나오고 

유시 비욜링이 1911년생이니까 맨 마지막으로 소개된다. 오로지 예술을 위한 삶에서 배어나온 그들의 음성을 들으면 항상 진정성과 간절함

이 느껴진다. 노래 하나하나가 진한 감동을 주며 가슴을 먹먹하게 한다. 

[전설의 명가수 12명]

1) 엔리코 카루소  루치아노 파바로티는 “모든 이탈리아의 성악 유형은 카루소를 모범으로 간주해왔다”고 말할 정도로 엔리코 카루소는 이

탈리아 테너의 전형이다. 자신의 음성을 음반에 남긴 최초의 위대한 가수로, 호소력 짙은 음색에 풍부한 저음을 가지고 쩌렁쩌렁한 노래를 

들려주는가 하면 따스하고 부드러운 면도 아주 각별했다.

2) 존 맥코맥  아일랜드 출신의 미국 가수인 존 맥코맥은 독일 가곡뿐만 아니라 아일랜드 민요로도 널리 알려진 테너다.

3) 레오 슬레자크  레오 슬레자크는 체코 출신으로 바그너, 베르디 가수로 유명했다. 헬덴, 즉 영웅 테너로 이름을 떨쳤다.

4) 티토 스키파  티토 스키파는 베냐미노 질리와 비견되는 리릭 테너로 카루소 시대가 마감되는 시점인 1920년을 전후해 이탈리아 차세대 

테너가수로 전성기를 누렸다.

5) 리하르트 타우버  오스트리아의 명 테너 리하르트 타우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노래 ‘그대는 내 마음의 모든 것(Dein ist  mein 

ganzes Herz!)’다. 프란츠 레하르의 오페레타 <미소의 나라>에 나오는 테너 아리아다. 당시 콘서트 프로그램에는 이 곡이 꼭 들어갔고, 노래

할 때마다 청중들의ㅡ 끊어지지 않는 환호 때문에 앙코르로 또 다시 부를 정도의 인기였다.  

6) 라우리츠 멜히오르  라우리츠 멜히오르는 덴마크 출신의 미국 테너로 바그너 가수로 한 시대를 풍미했다. 

7) 베냐미노 질리  베냐미노 질리는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테너 가수’였고, 티토 스키파와 음색의 아름다움으로 경쟁했다. 하지만 폭넓은 

레퍼토리를 완전하게 소화하는 질리는 더 특별하게 평가된다.

8) 조르주 틸  프랑스 출신의 테너 조르주 틸은 20세기 초반 완벽한 기량과 발성을 지닌 예술가였다. 그는 1897년생이지만 1984년 87세까

지 장수했다.

9) 헬게 로스밴게  코펜하겐에서 태어난 덴마크 오페라 가수 헬게 로스밴게는 바그너 가수로 명성을 떨쳤다. 그 역시 1897년생이고 1972년

까지 비교적 장수했다.

10) 이반 코츨롭스키  이반 코츨롭스키는  러시아의 리릭 테너다. 출신지 가수답게 러시아 오페라의 역할로 유명했다. 스탈린이 좋아했던 

가수이며 평생 모스크바 음악원 교수로 재직했다. 

11) 요제프 슈미트  작은 체구였던 요제프 슈미트에 대해서는 유대인으로 1933년에 독일을 떠나야 했지만 스위스 강제 수용소에서 1942 38

세의 나이로 요절해야 했던 비운의 가수의 일생을 다룬다. 성량이 풍부한 리릭 테너였던 슈미트는 노래에도 비극적 색감이 묻어 있어 감동

을 더한다. 알레비의 5막 오페라 <유대인 여자(La Juive)>에서 ‘행복은 일시적인 것’이라고 노래하는 그의 음성에는 깊은 고통의 색감이 드

리워져 있다.

12) 유시 비욜링  유시 비욜링은 스웨덴의 테너로 카루소-질리로 이어지는 금세기 최고의 테너가수로 꼽힌다. 하지만 이탈리아 가수들과는 

달리 북구의 투명한 음색으로 청중들을 매료시켰다.      

  

[블루레이로 나온 결정판]

본 아이템에서는 이상 12명 명가수들의 이야기를 각 가수들과 관련된 예술가들을 통해 여러 가지 추억과 함께 감상할 수 있게 된다. 이 다

큐멘터리 시리즈는 이미 유로아츠, 메디치 아츠의 레이블로 소개된 바 있는데, 이번에 다큐 영상물 전문 독일 회사 파스미디어(Parsmedia)

에서 낙소스 로고를 붙이고 새로 내놓았다. 기존에 나왔던 1부, 2부 타이틀을 모두 짱짱한 블루레이 영상으로 바꿨고, 보너스 영상물을 하

나 더 추가하고 두툼한 해설서를 준비해서 알차게 출시했다.

보너스 영상물에는 티토 스키파, 요제프 슈미트, 리하르트 타우버, 이반 코츨롭스키의 매혹적인 노래들을 담고 중간부분부터는 전문가의 

인터뷰 내용을 50분 가까운 분량으로 실었다.  영국의 음악평론가이며 성악 전문 음악학자인 존 스티니(John Steane)의 1996년 런던 인터

뷰 내용은 ‘벨칸토 노래에 대하여’란 주제로 20여분 가량 흥미로운 주제들을 설명해준다. 이어지는 ‘현대 성악의 기원에 대하여’라는 인터

뷰는 미국의 이탈리아 오페라 전문 가수 스테판 주커(Stefan Zucker)와의 대화다. 피아노 앞에 앉아 차분하게 설명한다. 위대한 성악예술의 

뿌리들에 대한 설명이다. 21세기, 정말이지 노래들이 넘쳐나는 시대다. 그러나 진정한 예술이란 어떤 것인지 그 고향이 그립다면, 무조건 소

장하여 틈틈이 봐야 할 귀한 영상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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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네덜란드 국립오페라 실황: 

베를리오즈 오페라 ‘벤베누토 첼리니’
존 오스본(베벤누토 첼리니), 마리안젤라 시실리아(테레사), 마우리치오 무라로(밸더치), 미

쉘 로저(애스카뇨), 마크 엘거 경(지휘), 로테르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테리 길리엄(연출)

섬세하게 조각된 미장센. 한편의 영화 같은 오페라

2015년 국내상영으로 화제가 되었던 베를리오즈 오페라 ‘벤베누토 첼리니’ 실황물(2015년 

네덜란드 국립오페라)이다. 16세기의 금세공사이자 조각가인 벤베누토 첼리니의 자서전을 

바탕으로 한 이 작품은 1838년 초연 당시 실패했지만, 오늘날에는 걸작으로 남아 있다. 장

르영화의 대가 테리 길리엄이 연출을 맡은 이 프로덕션은 그의 판타지영화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환상과 현실의 묘한 경계들이 무대 위에 펼쳐진다. 타이틀롤의 존 오스본은 드

라마틱 테너로서 최고의 성량, 음색, 표현력을 자랑하며, 연인 테레사 역의 마리안젤라 시

실리아의 존재감도 단연 돋보인다. 

[보조자료]

- 2015년 국내 상영을 통해 화제가 되었던 베를리오즈의 오페라 ‘벤베누토 첼리니’ 실황

을 담은 영상물이 출시되었다. 

- 2018년 3월에 출시된 이 영상물은 2015년 네덜란드 국립오페라의 실황이다. 타이틀롤

의 테너 존 오스본이 눈에 띈다. 그는 드라마틱 테너의 특징인 풍부한 성량, 따뜻한 음색, 

강렬한 표현력 모두를 갖춘 테너로 로시니 ‘오텔로’, 마이어베어 ‘예언자’ 등의 실황과 공

연 실황물로 히트를 친 성악가이다. 

- 1838년에 초연된 ‘벤베누토 첼리니’는 비록 초연에 실패했지만, 오늘날에는 자유롭고 독

립적인 예술가를 그린 베를리오즈의 걸작으로 남았다. 이 작품을 ‘영화계의 피카소’라 불

리는 테리 길리엄의 연출로 만날 수 있다는 것은 큰 행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파격적

이고 다이내믹한 미장센과 압도적인 상상력이 트레이드마크인 테리 길리엄은 맷 데이먼 

주연의 ‘그림형제’(2005), 조니 뎁·주드 로 주연의 ‘파르나서스 박사의 상상극장’(2009), 

‘타이드랜드’(2005)와 같은 판타지물로 상상력의 한계에 끊임없이 도전해온 감독이다. 

- 이미, 2011년 베를리오즈의 오페라 ‘파우스트의 겁벌’을 연출해 매진기록을 세운 바 있

는 그는 이번 프로덕션에서도 독특한 무대를 선보인다. 16세기의 금세공사이자 조각가인 

벤베누토 첼리니의 파격적 자서전을 바탕으로 길리엄은 끝 모를 상상력을 마음껏 분출시

키는데, 이번 연출에서는 격정적인 사랑, 연인과의 도주, 책략, 가장 등의 소재가 광란의 

마르디 그라 카니발을 비롯한 대단한 볼거리들을 배경으로 펼쳐진다.

- 테레사를 향한 첼리니의 사랑, 그리고 의뢰 받은 페르세우스 동상을 당당히 완성하는 

과정이 서로 얽히며 주요 줄거리를 이루는 가운데, 베를리오즈의 활기차고 액션감 넘치면

서도 감미로운 음악이 마술처럼 마크 엘더 경의 지휘봉에서 쏟아지며 극장을 채운다. 존 

오스본 외에 첼리니의 연인 테레사 역을 맡은 마리안젤라 시실리아의 존재감도 돋보이는 

프로덕션이다. 해설지(15쪽 분량)에는 줄거리, 캐스팅 해설이 수록되어 있다.

2016 이스탄불 ICEC 실황: 

힌데미트·라흐마니노프·리스트 피아노 협주곡 모음 

이딜 비렛(피아노), 토시유키 시마다(지휘), 보루산 이스탄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예일대 

오케스트라 

힌데미트를 통한 현대음악적 감각의 분출 

근래에 자신의 아카이브 레이블인 IBA(Idil Biret Archive)을 통해 발매한 브람스·쇼팽·슈

만·베토벤 등의 박스물을 보면 그녀 이름 앞에 특정 작곡가의 스페셜리스트라 하기는 좀 

곤란하다. 모든 작곡가에 능통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영상물의 주인공은 ‘비렛의 힌데

미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70세가 넘은 비렛은 힌데미트의 피아노와 현악기를 위한 

주제와 4개 변주곡(2012년 실황)과, 피아노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2016년 실황)을 

연주한다. 그간 숨겨온 그녀만의 현대음악적 감수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라흐마

니노프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광시곡’과 리스트 피아노 협주곡 1번은 초점이 잘 잡힌 톤

과 유혹적인 세련미로 보는 이를 유혹한다. 

[보조자료] 

- 1941년 터키 태생의 피아니스트 이딜 비렛은 1959년을 기점으로 하여 브람스와 슈

만 작품을 전문적으로 녹음해왔다. 근래에 들어 자신의 아카이브 레이블인 IBA(Idil Biret 

Archive)을 통해 브람스(13CD), 쇼팽(15CD), 슈만(8CD)을 비롯하여 베토벤 200주년(19CD), 

LP 오리지널 에디션(14CD) 등의 박스물을 내놓고 있다. 

- 이 영상물은 75세가 된 이딜 비렛이 2016년 11월 17일, 이스탄불 ICEC(International 

Convention and Exhibition Center)에서 선보인 실황이다. 비렛은 토시유키 시마다(지휘)·

보루산 이스탄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함께 힌데미트의 피아노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1945), 라흐마니노프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광시곡’ Op.43을 들려준다. 보너스 트

랙에는 힌데미트의 피아노와 현악기를 위한 주제와 4개 변주곡, 리스트 피아노 협주곡 1번

이 수록되어 있다. 2012년 울시홀 실황으로 토시유키 시마다(지휘)·예일대 오케스트라가 

함께 한다. 

- 특히 주목할 것은 그녀의 힌데미트이다. 폭넓은 기교와 독창성을 찬란하게 유지하는 가

운데, 고도로 숙련된 솜씨를 바탕으로 강렬한 이미지를 자극한다. 그동안 브람스, 쇼팽, 슈

만, 베토벤 등에 가려져 있던 그녀만의 현대음악적 감수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영상물이 바로 이것이다. 

- 라흐마니노프와 리스트를 연주하는 비렛을 보고 있노라면, ‘역시 비렛!’이라는 감탄사가 

나온다. 놀랍도록 풍성하고 초점이 잘 잡힌 톤과 유혹적인 세련미로 ‘파가니니 주제에 의

한 광시곡’을, 짜릿한 기교로 리스트의 협주곡을 수놓는다. 특히, 2012년 실황에서 앙코르

로 이어지는 리스트 ‘난쟁이의 춤’을 보면 그녀 손등의 주름이 무색해질 만큼 젊음의 에너

지가 넘쳐흐른다.

Naxos 2.110567 [DVD]
Naxos 2.110575-76 [2DVDs]

Naxos NBD0074V [Blu-ray]

한글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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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슈투트가르트 오페라극장 실황 -

욤멜리 ‘일 볼로제소’
세바스티안 코흘헤프(루치오 베로), 소피 마릴레이(볼로게스), 안나 더를로프스키(베레니

스), 엘렌 슈네이테르만(루실라), 가브리엘 페로(지휘), 슈투트가르트 오케스트라, 조시 비

엘러·세르지오 모라비토(공동연출)

역사에 묻혀 있던 오페라의 250년만의 귀환

2015년 2월, 슈투트가르트 오페라극장에 오른 이 작품은 거의 250년만의 귀환이다. 초연

하던 1766년 경에 유럽음악계에서 명성을 날리던 니콜로 욤멜리는 오페라 개혁의 중요한 

인물로 꼽힌다. 전작인 ‘피가로의 결혼’에서 백작과 수잔나의 데이트를 위해 실제 자동차

를 무대에 등장시키기까지 했던 연출가 조시 비엘러와 세르지오 모라비토는 그들 특유의 

모던한 디자인과 연출을 버리고, 고전적 취향을 택한다. 그러면서도 오케스트라를 무대 앞

에 배치하여 마치 무대 속의 앙상블처럼 설정했는가 하면, 성악가들은 오케스트라 피트와 

관객석으로 뛰어 들어가 다양한 동선을 그려내기도 한다. 

[보조자료] 

- 전쟁을 배경으로 연인들의 엇갈린 사랑을 그리고 있는 니콜로 욤멜리(1714~1774)의 ‘일 

볼로제소’가 공연으로 오른 것 자체가 기적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욤멜리는 당시 오페라 

개혁을 주도했지만, 어느 순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작곡가이다. 

- 2015년 2월, 슈투트가르트 오페라극장에 오른 이 작품은 거의 250년만의 귀환이다. 초

연은 1766년 슈투트가르트 근교의 루드비히부르크에 위치한 3000석 규모의 대극장에서 

있었다. 당시 유럽음악계에서 명성을 날리던 니콜로 욤멜리는 13년 동안 비템베르크 궁전

의 음악감독으로 재직했고, 이러한 그의 존재와 작품을 통해 슈투트가르트는 유럽 오페라 

개혁의 중요한 장소가 되었던 것이다. 

- 이 작품이 초연되던 18세기에 가장 인기 있는 오페라 서사 중 하나가 이 볼로제소의 이

야기였다고 한다. 1700년에서 1816년 사이에 적어도 80개 버전의 다른 음악이 작곡되었다

고 한다. 

-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에서 백작과 수잔나의 데이트를 위해 실제 자동차를 무대에 

등장시키기까지 했던 연출가 조시 비엘러와 세르지오 모라비토는 그들 특유의 모던한 디

자인과 연출을 버리고, 고전적 취향을 택한다. 그러면서도 오케스트라를 무대 앞에 배치하

여 마치 무대 속의 앙상블처럼 설정했는가 하면, 성악가들은 오케스트라 피트와 관객석으

로 뛰어 들어가 다양한 동선을 그려내기도 한다.

Naxos 2.110395-96 [2DVDs]

Naxos NBD0067V [Blu-ray]

2016 리리코 테아트로 실황 -

레스피기 ‘물에 잠긴 종’
도나토 렌체티(지휘), 리리코 테아트로 오케스트라, 피에르 마에스트리니(연출), 안젤로 빌

라리(엔리코), 필리포 아다미(파운), 발렌티나 파르카스(라우텐델레인) 외 

기악작품의 제왕 레스피기의 환상오페라를 4K 화질로 만나다 

1927년, 함부르크에서 초연된 레스피기1879~1936)의 오페라 ‘물에 잠긴 종’은 국내에 공

연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으며, 그 존재조차도 알려져 있지 않다. 이탈리아 리리코 테아트

로 2016년 4월 실황 영상물로 4K(UHD:Ultra-HD) 화질로 그 현장을 만날 수 있다. 엔리코

가 만든 종이 영적 존재인 파운에 의해 호수에 잠기면서 드라마가 펼쳐지는 환상 오페라

이다. 레스피기는 여러 가지 울림과 효과로 종소리와 그 느낌을 재현하며 기악적 감각을 

오페라에 녹여 넣고 있다. ‘4K 울트라HD의 블루레이’의 화질과 음질은 기존의 블루레이의 

성능을 압도한다. 

[보조자료] 

- 오토리노 레스피기(1879~1936)는 오페라 작곡가가 압도적이었던 이탈리아에서 주옥 같

은 기악곡을 남긴 인물이다. 그의 교향시 ‘로마의 분수’ ‘로마의 소나무’ ‘로마의 축제’는 

‘로마 3부작’으로 잘 알려져 있다. 

- 1927년, 함부르크에서 초연되며 세상의 빛을 본 ‘물에 잠긴 종’은 국내에 공연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으며, 그 존재조차도 알려져 있지 않다. 그래서 이 영상물이 더욱 흥미롭게 다

가갈 것이다. 

- 이탈리아의 항구도시 칼리아리에 위치한 리리코 테아트로의 2016년 4월 실황 영상물

로, 2014년부터 블루레이 영상시장에 뛰어든 낙소스 레이블이 선보인 4K(UHD:Ultra-HD) 

화질로 그 현장을 만날 수 있다. 

- 주인공 엔리코는 종제작자이다. 호프만의 동화를 차용한 이 작품은 엔리코가 만든 종이 

영적 존재인 파운에 의해 호수에 잠기면서 드라마가 펼쳐지는 환상 오페라이다. 초자연적

인 주제에 관한 상징물들과 인물들, 아름다움과 신비로운 예감이 가득한 이 작품은 마치 

셰익스피어의 ‘한 여름밤의 꿈’을 연상케 한다. 여기에 엔리코의 비극이 더해진 것이라 생

각하면 된다. 

- 레스피기는 여러 가지 울림과 효과로 종소리와 그 느낌을 재현해낸다. 이러한 대목들을 

통해 레스피기가 기악적 감각을 오페라에 어떻게 녹이고 구현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 이 영상물의 감동은 앞서 말한 ‘화질’로부터 온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4K 울

트라HD의 블루레이’의 화질과 음질은 기존의 블루레이의 성능을 압도한다. 첨단의 기술

력이 클래식 영상물이 구현할 수 있는 최고치를 보여준다.

Naxos 2.110571 [DVD]

Naxos NBD0072V [Blu-ray]

한글
자막

한글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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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로열오페라 실황 - 

모차르트 ‘코지 판 투테’
세묜 비치코프(지휘), 로열오페라하우스 오케스트라, 얀 필립 글로저(연출), 코린 빈터스(피

오르딜리지), 안젤라 브로저(도라벨라), 다니엘 베흘(페란도), 알레시오 아르두이니(굴리엘

모), 요하네스 마틴 크란즐(알폰소)

오페라를 뮤지컬의 양념으로 요리한 ‘코지 판 투테’

2016년 1월 로열오페라하우스 실황으로 오른 ‘코지 판 투테’는 런던 웨스트엔드의 뮤지컬

보다 더 재밌다. 얀 필립 글로저의 연출은 원작의 배경인 18세기를 지우고, 오늘날의 의상

과 풍습으로 무대로 채운다. 여기에 그만의 익살도 녹아들어가 있다. 비치코프의 지휘가 

시작되자 두 커플은 객석으로 난입하며 독특하게 막을 열어 젖힌다. 그러면서도 원작도 

묘하게 겹쳐놓는다. 굴리엘모와 페란도는 고전적인 복장을 하고 나타나, 고전과 현대가 겹

쳐진 무대에서 감미로운 2중창을 선사한다. 결혼적령기인 듯한 젊은 4명의 남녀 성악가들

도 작품의 사실감을 더한다. 한바탕의 소동극이지만, 모두들 모차르트의 일가견이 있는 성

악가들이라 매 장면마다 비치코프의 지휘에 맞춰 진지하게 노래한다. 이러한 음악적 진지

함 역시 이 프로덕션만의 매력이다. 

[보조자료]

- 우리말로 ‘여자란 다 그래’로 번역되는 ‘코지 판 투테’는 모차르트의 대표적 희극 작품이

다. 피오르딜리지와 도라벨라 자매와 약혼한 젊은 장교 굴리엘모 및 페란도가 철학자 알

폰소 앞에서 약혼녀들의 미모와 정숙함을 자랑한다. 알폰소는 내기를 걸며 한바탕 소동이 

시작된다. 알폰소는 약혼자들이 전쟁터로 나갔다며 거짓말을 한다. 그러고 나서 약혼자들

이 기사로 변장하고 자매를 찾아와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구애한다. 점점 마음이 약해지

고 흔들리는 두 자매는 유혹에 넘어가는데, 원래 연인이 아닌 사람에게 빠지게 되지만, 해

피엔딩으로 막을 내린다. 

- 2016년 1월 로열오페라하우스 실황을 담은 이 프로덕션에는 얀 필립 글로저가 연출을 

맡았다. 1981년생의 젊은 연출가는 원작의 배경인 18세기를 지우고, 오늘날의 의상과 풍습

으로 무대를 꾸민다. 마치 런던 웨스트엔드에서 보는 뮤지컬 같다. 여기에 자신만의 익살

을 더하기도 한다. 세묜 비치코프의 지휘가 시작되자 두 커플은 객석으로 난입하며 독특

하게 막을 열어 젖힌다.

- 그러면서도 원작도 묘하게 겹쳐놓는다. 자매가 무대 위의 막을 열자 굴리엘모와 페란도

는 고전적인 복장을 하고 나타난다. 두 사람은 2막의 유명한 2중창 ‘불어라 우리의 노래, 

부드러운 서풍을 타고’를 선사한다. ‘무대 속 무대’가 펼쳐지는 이러한 환상적인 장면들이 

이 작품의 진가를 더욱 높인다.

- 페란도 역의 다니엘 베흘은 국내에도 많은 팬을 거느리고 있으며, 알레시오 아르두이니

는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에서 모차르트의 작품을 주축으로 활발히 활동 중이다. 뮤지컬 배

우 같은 피오르딜리지 역의 코린 빈터스, 도라벨라 역의 안젤라 브로저의 외모와 노래 역

시 인상적이다. 카메라들은 뮤지컬적 감각이 녹아든 현장을 잘 잡아내고 있다. 보너스 트

랙으로 무대디자이너 벤 바워의 인터뷰(3분 20초/영어자막)가 들어가 있다.

 

OpusArte OA1260D [DVD]

OpusArte OABD7237 [Blu-ray]

마리아넬라 누네즈의 예술

The Art of Marianela Nunez [Special Price]

로열 발레의 간판스타 마리아넬라 누네즈

아르헨티나 출신의 발레리나 마리아넬라 누네즈는 로열 발레단에 있던 지난 20년동안 고전 발레를 상징하는 하나의 아이콘 그 자체였다. 

마리아넬라는 프린시펄 댄서로 활약한 16년간 고전 발레 뿐만 아니라 로열 발레단을 상징하는 주요 작품, 모던 발레를 포함한 거의 대부분

의 작품을 주연으로 이끌어 나가며 그녀의 역량을 보여주었다. 백조의 호수에서는 아름다운 비극을 간직한 백조 오데뜨와 라이벌 흑조 오

딜을 완벽하게 소화했고 말괄량이 딸의 사랑스러운 리사를 연기하였다. 돈키호테의 아름답고 발랄한 아가씨 키트리와 발레리나들의 레퍼

토리에서 가장 도전적이고 연기하기 어렵다는 역할의 하나인 지젤을 탁월한 표현력으로 고유의 캐릭터를 만들어 내었다. 탄탄한 기본기가 

주는 독창적인 테크닉과 눈을 뗄 수 없는 퍼포먼스로 무대를 누볐던 발레리나에게 바치는 기념비이다. 작품 해설과 인터뷰가 포함되어 있

다. 

1) 발레 ‘돈키호테’

카를로스 아코스타(바실리오)/ 마리아넬라 누네스(키트리)/ 크리스토퍼 사운더스(돈키호테)/ 필립 모즐리(산초) 외/ 로얄 발레단

무용계의 슈퍼스타 카를로스 아코스타가 안무가와 무용수를 겸한 프로덕션

쿠바 출신의 카를로스 아코스타는 이 시대를 대표하는 무용계의 슈퍼 히어로다. 1998년 로얄 발레단의 종신단원으로 임명된 이후 지금까지 

이 단체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아코스타는 최근 안무가로서도 새로운 캐리어를 쌓아나가기 시작했다. 로얄 발레를 위한 그의 데

뷔 프로덕션인 ‘돈키호테’는 2013년 9월 코벤트가든에서 처음 공개되었다. 민쿠스의 음악을 배경으로 프티파가 안무를 완성했던 발레 ‘돈키

호테’는 세르반테스의 유명한 동명소설에서 소재를 빌린 것이다. 그동안 누레예프, 발란신, 바리쉬니코프와 같은 전설적인 발레리노들이 프

티파의 오리지널 안무를 근간으로 자신만의 ‘돈키호테’ 버전을 선보여 왔는데, 아코스타 역시 무대 위에서의 풍부한 경험을 기반으로 선배

들의 위업에 뒤지지 않는 훌륭한 프로덕션을 완성하였다. 아코스타는 무용수로서도 여전히 탄탄한 근육미를 바탕으로 남자주인공인 바질

리오 역할을 역동적으로 연기하였다. 로얄 발레의 수석무용수인 아르헨티나 출신의 마리아넬라 누네스가 여자주인공 키트리를 맡았고, 재

일교포 발레리나 최유희가 키트리의 친구 역할로 등장한다.

2) 마리우스 프티파(피터 라이트 버전):  ‘지젤’ 2016년 로열 발레 코벤트가든 실황

마리우스 프티파(안무), 피터 라이트(버전), 베리 워즈워스(지휘), 로열 오페라하우스 오케스트라, 마리아넬라 누녜스(지젤), 바딤 문타기로(알

브레히트) 

OpusArte OA1267D [4DVD Set]      OpusArte OABD7243 [4BD Set]

한글
자막

71www.aulosmedia.co.kr70 아울로스뉴스 제 76호



New Releases | DVD & Blu-ray Disc

로열 발레의 간판스타 마리아넬라 누네즈가 그려낸 지젤

초고화질(1080i)로 로열 발레의 간판스타 수석무용수 마리아넬라 누네즈의 지젤 역을, 바

딤 문타기로의 알브레히트 역을 만날 수 있는 영상물(2016년 로열 코벤트가든 실황)이다. 

마리우스 프티파 안무/피터 라이트 버전의 ‘지젤’은 서정적이며, 무용수들의 세심하고 군

더더기 없는 정교한 연기를 요구하며, 마임의 비중도 높은 명작이다. 마리아넬라 누네즈의 

빼놓을 수 없는 테크닉은 물론 발레리나의 목에서 어깨를 거쳐 팔로 이어지는 선으로 여

성의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이른바 ‘지젤라인(Giselle Line)’이 이 공연의 정점을 찍는다. 출

연무용수와 피터 라이트의 인터뷰가 담긴 소중한 보너스 트랙(약 10분)도 담겨 있다.

3) 애쉬튼 안무- 발레 <고집쟁이 딸>

희극이면서도 콧등이 시큰할 만큼 감동적인 모녀 사랑의 가족발레

<고집쟁이 딸>은 역사상 가장 오래된 전막 발레로 꼽힌다. 프랑스 대혁명 직전에 초연되었

다. 19세기에도 잘 전승되다가 명맥이 끊겼는데, 1960년 영국의 국민적인 안무가 프레데릭 

애쉬튼이 이 프랑스 발레를 가장 영국적인 작품으로 재구성했다. 등장인물과 줄거리, 심지

어 음악도 19세기 프랑스 전통에서 찾았으면서도 아기자기한 유머, 아귀가 잘 맞는 전개

는 과연 영국적이다. 엄마의 뜻을 따르지 않고 가난한 농부를 선택하는 리제가 주인공인

데, 결국 고집을 꺾고 가난한 사위를 받아들이는 시모네 여사의 딸 사랑을 보고 있노라면 

웃음 가운데 콧등이 시큰해진다. 다양한 형태의 리본 춤, 일명 '파니 엘슬러 파드되', 여장

한 남자무용수가 추는 시모네 여사의 나막신 춤, 가장 인상적인 마임인 '내가 결혼하면'등 

명장면이 많다. 리제에게 구혼하는 부잣집 바보아들 알랭과 그의 트레이드 마크인 빨간 

우산도 매력 포인트다.  레슬리 콜리어가 전설적인 리제로 명성을 떨쳤지만 이제 아르헨

티나 출신의 사랑스런 발레리나 마리아넬라 누네즈가 선배를 잇는 솜씨를 선보인다. 또한 

리제의 애인 콜라스 역으로 쿠바 출신의 카를로스 아코스타가 출연하는 것은 대단한 보너

스다. 그는 흑인 무용수로는 역대 최고의 인기스타다.

4) 차이코프스키: 백조의 호수

발레스타의 새로운 산실, 남미 출신 두 주역이 펼치는 <백조의 호수>

영국을 대표하는 로열 발레의 주역을 거의 외국인이 차지한 지는 꽤 된다. 물론 로열 발

레는 프레데릭 애쉬튼, 케네스 맥밀란, 피터 라이트 등에 의한 전형적인 영국 스타일의 프

로덕션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고유의 전통을 잇고 있지만 다양한 국적의 무용수들이 새로

운 분위기를 주도하면서 발레단의 색깔에도 점차 변화가 일고 있다. 최근에는 남미 출신

이 급부상하고 있는데, 이를 대표하는 이가 아르헨티나 출신의 발레리나 마리아넬라 누네

즈와 브라질 출신의 발레리노 티아고 소아레즈다. 두 사람의 콤비는 코벤트가든에서 대단

한 주목을 받고 있는데 2009년 3월에 있었던 최신 <백조의 호수>가 여기 소개된다. 더욱

이 재일동포 출신의 한국인 발레리나로 최근 몇 차례 주역을 맡기도 한 최유희가 1막의 일

련의 파 드 트루아에서 대단히 뛰어난 춤을 선보인다.  <백조의 호수>는 두말할 나위 없는 

고전발레의 최고봉이다. 마리우스 프티파와 레프 이바노프의 오리지널 안무에 약간의 변

형을 가한 수많은 형태가 존재하는데, 본 영상물은 로열 발레의 스타 무용수 출신이며 그 

예술감독을 역임한 앤소니 도웰 프로덕션이다. 특히 19세기 스타일을 감안한 백조 군무의 

의상이 무척 인상적이다.

2015 초연 실황-

조나단 왓킨스 & 노턴 발레 ‘1984’
조나단 왓킨스(안무), 알렉스 바라노프스키(음악), 시몬 다우(디자인), 노턴 발레 

발레명작으로 태어난 조지 오웰의 ‘1984’ 

1969년 창단된 영국 노턴 발레와 조나단 왓킨스가 안무한 ‘1984’의 초연 실황(2015년 10

월 15·17일, 맨체스터 궁전극장) 영상물이다. 조지 오웰의 ‘1984’를 원작으로 하여 전제주

의와 거대한 지배 시스템에서 파멸하는 인간상과 비판을 그리고 있다. 발레단 간판스타인 

토비아스 배틀리와 마르타 리볼트가 주연이며, 움직임은 전제주의를 대변하는 군무와 파

멸을 상징하는 듯한 몸부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소설에서 스크린을 통해 등장하는 빅 

브라더의 얼굴은 무대에서도 영상을 통해 그 모습을 드러낸다. 뮤지컬계에서 오랜 시간 

공력을 다진 알렉스 바라노프스키의 음악은 이 작품의 성공에 한몫했다. 안무가가 말하는 

‘1984’에 대한 생각을 접할 수 있는 영상(2분)도 보너스 트랙으로 들어가 있다. 

[보조자료] 

- 1969년 창단된 영국 노턴 발레는 다국적 단원으로 구성된 발레단(예술감독 다비드 닉

슨)이다. 영국의 자존심 로열 발레의 영상물을 부지런히 내놓고 있는 오푸스 아르떼가 내 

놓은 ‘1984’ 공연 실황물은 노턴 발레의 특색과 안무색, 단원들의 역량과 호흡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2막 구성의 창작 발레이다. 

- 조나단 왓킨스가 안무한 ‘1984’는 2015년 초연작으로, 이 영상물은 초연 실황(2015년 10

월 15·17일, 맨체스터 팰리스시어터)을 담고 있다. 

- ‘1984’는 조지 오웰의 대표작이다. 전제주의라는 거대한 지배 시스템 앞에 놓인 한 개인

인 윈스턴 스미스가 이에 어떻게 대항하고, 어떻게 파멸해 가는지를 그리고 있는 현대적 

고전이다. 

- 노턴 발레의 간판스타인 토비아스 배틀 리가 저항과 파멸의 과정을 겪는 윈스턴 스미스 

역과 마르타 리볼트가 애인 줄리아 역을 맡았다. 두 무용수를 비롯하여, 무용수들의 움직

임은 전제주의를 대변하는 군무와 파멸을 상징하는 듯한 몸부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 왓킨스가 안무한 ‘1984’는 원작 소설의 줄거리와 분위기를 사실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소설 속에서 스크린을 통해 등장하는 빅 브라더의 얼굴은 무대를 가득 채운 영상을 통해 

드러난다. 무용수들 역시 화려한 춤과 테크닉을 보여주기보다는 연극의 배우처럼 표정·

연기·몸짓을 활용하여 극적 전달에 집중하고 있다. 

- 한편, 이 작품이 화제가 되었던 것은 알렉스 바라노프스키의 음악 때문이기도 하다(스

테레오/DTS 서라운드). 창작발레물이지만 한편의 뮤지컬을 보는 듯한 이유도 뮤지컬계에

서 오랜 시간 명성을 다져온 그의 음악 덕분이다.

- 21개 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무가가 말하는 ‘1984’에 대한 생각을 접할 수 있는 영상

(2분)도 보너스 트랙으로 들어가 있다.

OpusArte OA1265D [DVD]

OpusArte OABD7241 [Blu-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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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V LP       www.kkv.no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뉴 에이지 Fiddle 연주자 

'수사네 룬뎅' 베스트 컬렉션 180g LP [독일 팔라스 제작]

‘나는 당신의 소중한 사람’의 주인공

한번만 들으면 온 마음을 뺏기게 되는 <나는 당신의 소중한 사람>으로 국내에서만 1만장의 판매고를 기록했던 노르웨이 바이올린 연주자이

며 작곡가인 수사네 룬뎅. <나는 당신의 소중한 사람> <여기 모인 옛 친구들> <뢰딩엔의 결혼행진곡> <이상한 여행> <킬라 로아 바네>...

피오르드 협곡, 눈이 시리도록 짙푸른 바다와 백야의 나라, 노르웨이의 너무도 아름답고 신비스런 연주곡과 노래들.

- 180g Heavy Weight Audiophile Virgin Vinyl .

- Direct Metal Mastering by Hans-Jörg Mauksch at Pauler Acoustics.

- Audiophile pressing by Pallas Group GmbH

Susanne Lundeng_ vocal, ddle Kristin Skaare_ trekkspill Finn Sletten_ percussion

Stan Poplin_ bass Havay Bendiksen_ guitar Bjorn Andor_ synthesizer

[수록곡]

side A.

1. Polsdans, fra Gildeskål     3:11
    ( Pols dance from Gildeskaal )

2. Jeg ser deg søte lam     3:48
    ( I see you sweet lamb )

3. Polsdans Fra Beiarn     3:34
    ( Pols dance from Beiarn )

4. O’venner som forsamleter     3:24
    ( O’friends that gathered is )

5. Var Februar     3:30
    ( Wary February )

6. Brurmarsj, fra Lødingen     4:48
    ( Bridal march from Lodingen )

AMLP 003 [LP]

[180g 독일제작]

side B.

1. Brurmarsj     2:37
    ( Bridal march )

2. Masurka     3:33
    ( Masurka )

3. Lende     4:42
    ( Ground )

4. Forunderlig ferd     6:33
    ( Strange journey )

5. Kila roa bane     2:30
    ( Cradle song )

6. Lang Dag     4:50
    ( Long day )

7. Brurmarsj fra Sørfold     5:15
    ( Bridal march from Sorfol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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